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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의위대한스승
단재신채호

단재신채호의일생

단재 신채호는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위인이다. 한국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역사학자이면서 많은 문학작품을 창작한 작가다. 또한 신문과 잡지를 발간한

언론인이자, 식민지·반식민지하의 조선인들을 일깨운 교육자이며, 조선의 독

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족

적을 남긴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거니와 그것은 파란 많은 한국사가 연출한 장

엄한 서사시라고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조선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향해 있

다. 이처럼그의무서운정신과삶때문에큰인물로추앙받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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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중구어남동도리미에있는단재의생가



10 no.1 총론

신채호는 1880년 충청도 회덕에서 태어나 1936년 중국 뤼순 감옥에서 타계했

다. 어린 시절을 회덕 어남리에서 보낸 단재는 여덟 살 되던 1887년에 부모의

고향인 청원군 귀래리로 옮겨가서 형 재호와 함께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10여 세에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로 명석했던 그는 다른 학생보다

빠르게 1898년 성균관에 들어가서 1905년 성균관의 박사가 된다. 냉정하면서

도 열정적인 청년이던 단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전후에 국권회

복운동을 위하여『황성신문』과『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다. 1908

년「독사신론」과 같은 논단으로 대표되는 그의 사상은 훗날 민족주의 사관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 성균관의 박사로서 연구와 강의를 하던 단재는 을사늑

약 이후, 다른 무엇보다도 기울어 가는 국운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

고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 풍전등화의 국가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민족영웅을 소설

로 표현하기도 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민족영웅을 통하여 위급한 국가를 구

할 수 있다는 희망이『을지문덕』과 같은 전기소설로 창작된 것이다. 1907년 자

강운동이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신민회에 가입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에도 참

가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단재의 소설창작과 논설쓰기는 상통한다. 그리고

신민회 가입이나 국채보상운동 역시 상통한다. 모두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일념

이었던것이다. 

1909년 단재를 포함한 지사들이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했지만 일제의

마수가 조선의 운명을 끊어 가고 있었다. 이듬해 4월, 일제강점을 예견한 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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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靑島)로 망명했다가 다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로 옮겨갔다. 이처럼 단재는 조국을 떠나 유랑의 일생을 살면서 오로지 민족해

방을 위한 일념으로 정신과 육체를 불태웠으니 참으로 장렬하고 참절한 일이

아닐수없다. 1913년신규식의주선으로상하이로옮겨간단재는박은식, 조소

앙 등과 박달학원을 세워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이어 1915년 무렵부터 단재는

조선사를 집필하기 시작하는 한편 고대 한국의 영토였던 고구려의 역사를 연

구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훗날 민족사의 무대를 한반도 중심에서 대륙 중심으

로 확장시킨 출발 지점이었으며 김부식을 사대주의로 인식하도록 만든 민족주

의사관의토대가된다.    

1919년 삼일운동 이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의원으로 일을

했지만 이승만의 외교론에 대립하다가 공직을 사퇴한다. 당시 단재는‘이완용

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라고 하면서

외교론의 허상을 통렬히 비판했다. 1921년 4월, 임시정부의 대통령인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건을 성토한 후 임시정부를 떠났다. 이처럼 외교론, 준비론, 그리

고 자치론을 비판하고 또 이광수나 최남선의 문학을 비판했던 그의 사상은 무

장투쟁과 민중직접혁명으로 압축된다. 이 일로 이승만과 극단적인 대립을 하

게 되는데 그것이 원인의 일부가 되어서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 시절에 단재는

불온내지금기시되었다. 

단재의 논리에 의하면 정부와 같은 권력이 없다면 제국주의와 같은 지배와 피

지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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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무정부주의 선언문으로 유명한「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기미독

립선언서」와비교되는 단재의「조선혁명선언」은민중의 직접혁명과 아와 비아

의 투쟁을 핵심으로 한다. 이 선언에서 단재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서는 폭력과 테러로 아(我)가 비아(非我)에 대한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재가 어떤 경로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

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초기의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무정부주의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무정부주의는 이론적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실천적

무정부주의로서민족해방의방법이었다는점이다. 

한편 단재는 1927년 조선 국내에서 일어난 신간회(新幹會) 발기인으로 참여하

면서 해외와 국내의 해방전선을 모색하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좌우합작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민족해방운동의 군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외국

환어음변조 사건으로 1928년 타이완(臺灣)의 지룽(基隆)항에서 체포되고 말았

다. 이렇게 그는 조선, 러시아, 중국, 일본을 오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

을 바쳤다. 이 사건으로 10년형을 언도받았고 1936년 옥중에서 죽었으므로 그

의 대외 활동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하지만 그의 역사연구와 집필과 저항은 옥

중에서더욱빛난다. 

옥중에서도 그는 강철 같았다. 원래 병약했던데다가 오랜 수감생활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단재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병보석이었다. 1936년 이국 땅

감옥에서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조선에서의 지원도 끊겨

그야말로 천애벼랑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즈음이었다. 그러나 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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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병보석을 단호히 거절했다. 친일파가 주선하는 보석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서 죽겠다는 것이 그의 정신이었다. 그해 2월 21일, 단재는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었다. 이튿날 뤼순감옥의 어느 곳에서 화장되어 몇 줌의 잔뼈와 재로 파란만

장한 일생을 마감했다.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던

그는한줌재가되어버린것이다. 

수인번호를단
뤼순감옥의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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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의단재신채호

단재는죽어서도편치못했다. 그의한줌유골이압록강을건너고, 2월 24일경

성역을 지나 청주에 이르러 고향 충북 청원군 귀래리로 운구되었다. 당시 단재

는 호적이 없었다. 일제의 조선통치를 부정한 단재가 일제의 호적에 올라 있을

수가없었다. 호적에올리는순간, 단재는일제의신민이되는것이므로단재는

단호히호적을거부했던것이다. 그런데1945년해방이후, 한국정부는일제의

호적법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국적을 부여하지 못했다. 살아서 환국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적과 호적을 취득했지만, 단재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

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과 호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다. 우

여곡절끝에2009년에이르러겨우호적을되찾게된다.  

죽어서도단재는갈곳이없었다. 그래서울타리안에가매장이되다시피했다.

이처럼 단재는 민족의 가슴에 무덤을 만들고 죽어 버린 것이다. 한편 상하이임

시정부 당시 이승만을 의정원에서 축출하려 했던 인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단재는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단재가 외교론의 허상을 통렬하

게 비판하면서 민중직접혁명론을 주장하고 무장봉기나 폭력 암살 등 테러를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62년, 박정희 정권은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한

다는 의미에서 단재와 독립운동가들을 추앙하는 작업을 전개했다. 이리하여

충북 청원군 귀래리에 사당이 세워졌고 묘소가 단장되었다. 서서히 역사에 복

권되기시작한것이다. 

단재가완전히복권된것은대략1988년전후다. 세계화를향한열린정책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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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낭성면귀래리에있는단재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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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한국정부는이른바해금조치를시킨다. 이때부터월북, 납북된작가의작

품을 읽거나 소지할 수 있게 되면서 단재도 온전히 복권된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비타협주의자, 고집불통 등이 단재를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바로이점이야말로단재의빛나는부분이다. 잘알려진것처럼

단재는 무정부주의자였다. 무정부주의(anarchism)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르는

인간해방운동의 하나로서, 정부가 없거나 최소한의 관리체계만 존재하는 이상

적인제도다. 선사시대이후, 인류는국가라는틀을중심으로생존해왔다. 하지

만 국가는 사람을 억압하는 기능도 있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영국·프랑스·

독일과 같은 일부 부국강성한 국가들은 침략을 용인하는 제국주의가 되었다.

자기 국가의 자본과 상품을 위하여 다른 국가를 지배하고 수탈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관계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비서

구 국가로는 처음으로 제국주의 국가를 완성했다. 그들은 식민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한론(征韓論)을 발전시켜서 마침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가 국가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민족주의가 확대

되면 제국주의가 되는 사실을 목도한 단재는, 국가라는 제도를 부정하게 되는

데그이론을무정부주의에서찾았다. 

단재가 민족주의자이면서 무정부주의자였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사

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보다는 국가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가 조

선해방의 방법으로 타당하다는 믿음이 곧 단재사상의 핵심이다. 단재에게는

피압박 민중이 연대하여 제국주의에 대결한다는 공산주의 운동보다는, 원론적

으로 지배나 피지배가 성립하지 않는 무정부이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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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성금을모아건립한청주예술의전당앞단재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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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철학과 역사에 대한 통찰과 혜안이 있던 단재로서는 무정부주의야말로

조선의 해방과 더불어 모든 피압박 민중의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최선의방법이었다. 

단재의 사상은 절대주의다. 그에게 조선 독립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도 옳

았다. 한편 단재는 양반계급 출신의 계급의식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몰

락한 양반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배계급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깨

어 있는 역사의식이 아니었다면 지조와 충절을 소중히 여기는 봉건양반으로

일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완고한 의식을 가진 단재는 첫째 부인이 아기

를 잘 돌보지 못하여 죽게 만든 것을 계기로 부인을 쫓아 버렸다. 죽은 아기를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적인 봉건유교의

가부장 권위를 가혹하게 행사했던 것이다. 또 여성 조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쳐 버리기도 했다. 이것은 페미니즘(feminism)의 시각으로 볼 때 결코 이해

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단재는 여성의 계몽을 위하여 노력했고, 평소 여성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가부장제의 남성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괴팍한 성격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

는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뇌와

이상을가진단재는한국인의영원한스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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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의사상과사관(史觀)

근대 산업혁명 이후, 강성한 국가들은 힘을 바탕으로 제국주의가 되었다. 일본

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제국주의 국가를 이

룩했다. 그들은 식민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한론을 발전시켜서 가까운 나라

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바로 이 과정에서 단재는 국가를 부정해야

하는 운명의 길을 가야만 했다. 초기에 학자였던 단재는 민족의식을 가진 민족

주의자가 되었다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에 심취했다. 곧이어 국가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로 옮겨갔다. 그것이 조선을 독립시키는 길

이라고본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독립만이 모든 것이었던 단재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합리적이

다. 「조선혁명선언」에서‘일본천황, 관리, 친일주구’등을지목하여살해하자고

한 것은 원론적으로는 테러리즘(terrorism)에 해당한다. 전쟁이나 외교가 아닌

테러를 통해서라도 조선을 해방시키고, 피압박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

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야말로 유일무이한 민족해방의

지름길이었다. 이처럼 단재는 이상주의자였다. 이러한 단재의 단호한 태도는

많은 문제를 남기기도 했다. 민족해방이라는 목적을 절대화시키면서 비타협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했

다. 칼날 같은 강직한 성품 때문에 적이 많았고, 투쟁 이외의 다른 방법을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모하고 위험한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아마도 단재와 같

이일을한다는것은쉽지않았을것이다. 



이런 그의 절대주의 사상은 역사연구에서 찬란하게 빛난다. 단재에 의하면 김

부식은 신라중심사관을 세워 한국사를 한반도에 국한시킨 민족사의 대역 죄인

이다. 단재는‘김부식이『삼국사기』를 지을 때에 매양 국사와 지나사에 서로 충

돌되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국사의 기록을 버리고 지나사를 쫓았’다고 비판

하고 있다. 그런 단재였기에 민족사의 무대를 만주까지 확장하고 고구려중심

사관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이것은 고구려적 기상과 기

백으로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정신적으로 보상하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일종의 학문적 실천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원리에서 단재는 이승만의 외교론

을 비판했고 안창호의 준비론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민족절대주의를 마지막

경계까지밀고나간것이다. 

명재상이며 대학자이자 한국사의 정사 서술자로 인정받고 있는 김부식에 대한

단재의 공격은 매우 날카롭고 또 단호했다. 오늘날 남한과 북조선의 분단체제

도 신라중심사관과 고구려중심사관의 결과라고까지 보는 경우도 있으니 이 문

제는 김부식을 넘어서서 민족사 전체를 관류하는 주제일 수 있다. 이런 원리에

서 단재는 민족을 계급으로 보았다. 조선민족이라는 계급은 일본민족의 지배

를 당하는 약자였다.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이고, 그것도 극단적인 저항

이며, 그런 이유 때문에 테러도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발전의 단계 또한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한다고 보지 않고, 식민사회에서 독립사회로 간

다고보는민족절대주의라는특별한사관을가지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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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의미학(美學)

단재는 많은 글을 쓰면서도 자신을 문인으로 인식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글을 문학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문인이라

칭하고 또 그가 쓴 문예적인 글을 문학이라고 규정한다. 단재에게 있어 문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문학이 독립운동이고 독립운동을 하려면 작품을 써야

했던 것이다. 논설, 연설, 논쟁, 여행도 모두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이처럼 문

학과 삶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신의

개인적인태도와아울러주자학적유가의전통이작용한결과일것이다. 

단재의 문장은 거칠고 격정적이다. 비감과 의기에 찬 강개는 단재의 인간됨됨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거니와 읽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이것을 중국 연변대학교 총장 김병민 교수는‘사회미학’이라는 개념과

반침략반봉건 애국투쟁의 역사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격정적

이고 웅장하며 환상적이고 비분강개한 그 문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단재

의 비분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글이「천고송(天鼓頌)」이라는 시다. 하늘의 북인

「천고송」은 단재가 상하이 시절에 발간한『천고』제1권 제1호의 첫째 쪽에 실

려있는한시다. 원문의내용은다음과같다. 

나는아네하늘북치는사람을

능히슬퍼하기도성내기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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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처러운소리슬프고노한소리장하여

이천만동포를일어나게하는구나

의연히죽음을결심하면서

조종을빛내고강토를회복하려하네

오랑캐의피를모아서다하도록

우리하늘북에피를칠하리라

고래로부터 동아시아에는 흔종의식이 있었다. 북을 만들어 소의 피를 칠하는

것인데, 단재는 바로 이 흔종의식을 빌어 장중하고 비감한 시를 썼던 것이다.

흔종의식은 일종의 통과의례다. 현실적으로 보면 민족 전체를 울리고자 하는

계몽주의라고할수있으며필살의절대정신이라고할수있다. 애처로운소리,

노한 소리는 조선인들의 비통한 심정이다. 죽을 결심은 민족해방을 위하여 죽

겠다는 비장한 각오다. 이처럼 피를 온몸에 칠하고 강토를 회복하려는 절절한

심정은천하에하늘북이울리는것처럼장엄하다. 

망명한 지사의 이상과 민족의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갈등은 그로 하여금 현실

을 초월하는 환상성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이 환상성은 현실인식과 반비례하

면서 격정과 강개를 증폭시킨 것이다. 비장하고 비감하며 강고하고 의기가 넘

치는 이 고결한 정신세계는 그러나, 상황의 절박성으로 인하여 거친 문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강개함 때문에 전통적 문장의 기법인 열거와 반복이 이

어지며, 비분함 때문에 영탄과 강개가 심하다. 좋은 문장이기는 하지만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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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민족

이 멸망했다는 치욕을 단재는 자신의 일로 간주했으며 소아가 아닌 대아(大我)

를 잃어버렸다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문장에서 격정적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치욕과 울분과 원한과 복수의 일념은 생애와 문장이 완전한 상동성을 이루면

서형식을초월하여종횡무진하는것이다. 

이러한 단재의 문장이 비장미와 숭고미를 보이는 것은 단재의 사상적 일원론

과 관계있는 것으로 비타협 직접혁명의식의 반영이다. 단재는 문학과 사회, 작

품과 작가, 삶과 죽음 등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민족이라

는 근본원리의 단순한 변용에 불과하다고 보는 일원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

상징적 표현체계가 바로「조선혁명선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단

재는‘자기 종족의 보전도 어려운데 무슨 문학을 하느냐?’라고 통탄했다. 그러

니까 문학 이전에 민족이었다. 1923년의 이 문장은 비장함을 본질로 하면서도

희망과 전망을 싣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여기서 희망이라 함은 낙관적 희망

이 아니라 비극적 희망인 동시에 강개한 희망으로 단재만이 가진 특이한 비장

미라고할수있다. 

분명한 것은 단재가 민족혁명을 문학으로 표현했고 철저한 신념 속에서 혁명

의 문체를 썼다는 점이다. 혁명은 자기의 절대적 정당성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소아인 나와 대아인 민족에 신성성을 부여했으므로 문장의 표현은 간

결하고 선명하며 또 격정적이고 치열했다. 한마디로 집중을 위한 반복과 선명

을 위한 영탄은 단재의 세계관이 지시한 문장의 기법인 것이다. 단재의 미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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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미, 숭고미로 압축되지만 사실 단재는 그런 미학적 의식조차 없었을 것

이다. 그어떤것도민족독립보다우선하지않았기때문이다. 

신채호의혁명론

단재는 조선 해방의 방략으로 민중직접혁명을 주장했다. 이승만의 외교론, 안

창호의 준비론 등은 조선 해방의 점진적이거나 간접적 독립운동을 목표로 했

다. 반면 단재는 조선인 전체가 봉기하는 직접혁명의 방법을 주장했다. 「조선

혁명선언」은 그 혁명의 격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여기서 단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 안에 강도일본의 제조한 혁명원인이 산같이 쌓이었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구축하지 못

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활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혁명의 기록은 자연히 참절 장절한 기록이 되리라. 그러나 물러서면

그 후면에는 흑암한 함정이요, 나아가면 그 전면에는 광명한 활기니, 우리 조선

민족은그참절장절한기록을그리면서나아갈뿐이니라.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이오 둘이 아닌 줄 알진대, 민중적 파괴 앞에는 반드시

민중적 건설이 있는 줄 알진대, 현재 조선민중은 오즉 민중적 폭력으로 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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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세력을 파괴할 것 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민중이 한편

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야,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된‘외나

무다리 위’에 선 줄을 알진대, 우리 이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

아갈지니라.(현대어로고침 - 집필자)

민중의 직접혁명으로 모든 제도를 부정하고 권력을 타도하자고 했던 단재사상

의핵심은바로이민중에놓여있다. 그런데단재가민족적의미에서의민중개

념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민족과 민중의 일치는 단재로부터 유래하

는데, 이 계보는 훗날 1980-9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

럼 단재는 식민지 조선인 전체를 민중으로 놓고 피압박 세계인민을 민중으로

인식하고있으며자신또한민중이고자했다는것을확연하게드러낸다.    

그의 혁명관은 아(我)인 조선과 비아(非我)인 일본의 대결로 압축된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설과 유사하지만 그 출발은 다르다. 단재는 식민지 조선

이라는 구체적 현실로부터 모순과 부당을 인식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법

으로 아와 비아의 투쟁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일체의 타협이나 양보는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죽음을 각오한 투쟁만이 필요하다는 단재에게, 아인 조선과 민

족은 절대적인 선(善)이었다. 선악의 선명한 이분법을 통하여 일단 자주독립을

이룩하기까지가 그의 혁명관이었다. 이런 견결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승

만이나 안창호 그리고 이광수나 최남선과 같은 노선은 타협주의나 기회주의로

보였던것이다. 단재는아와비아의투쟁, 그리고민중의직접혁명론에서단한

발짝도앞으로나가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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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관된 생애 속에서 그는 철저한 비타협 노선을 견지했다. 이것을 절대주의

와 일원론인 민족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신성한 차원

에서 보고 대아의 실현체로서 소아인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형식이었다. 단재

의 민족사적 의의는 삶과 죽음의 절대주의, 즉 일원론에서 찾아야 한다. 「조선

혁명선언」에서 주창한 민중의 직접 혁명은「용과 용의 대격전」「꿈하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한 단재는 식민지적 현실을 정

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민중적 세계관 속에서 잘 담아내고 있다. 단재는 한마디

로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주의자였고, 민족

독립을위해서는어떤일이라도하는절대주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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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의광개토대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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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지안에서바라본압록강건너북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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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을위한망명

국내에서『황성신문』과『대한매일신보』를 통해 계몽운동을 펼치던 신채호

는 나라의 운명이 크게 기울던 1910년 4월 망명길에 나섰다. 망명객인 그의 등

에는 괴나리 봇짐이 하나 매어져 있었고, 그 속에는 실학자 안정복이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한『동사강목』만이 달랑 들어 있었다. 그가 독립운동을 위해 동지

들과 망명길에 나서면서도 굳이 역사책을 지니고 간 것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다운 일로서, 역사 연구를 또 하나의 독립투쟁으로 여긴 그의 마음을 잘 보여

준다.

‘죽어서도사람’인
단재신채호의독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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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상하이망명시기의단재신채호, 신석우그리고예관신규식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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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는 항일투쟁 비밀결사인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와 동양 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

미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한 의거가 일어나자, 일제는 신민회 회원을 잡아 가두

는 등 탄압을 가하였다. 1910년 3월, 신민회 간부들은 양기탁의 집에 모여 국내

에서는 더 이상 일제의 탄압으로 항일투쟁을 벌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

지들을 국외로 망명시켜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장차 일

제와의직접투쟁에대비하고자하였다. 이를독립전쟁론이라고한다.

안창호, 이갑 등의 동지들과 함께 망명길에 나선 신채호는 도중에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들렀다. 오산학교는 같은 신민회 동지인 이승훈이 건립하여 항일

운동을이끌어나갈인재를양성하던곳이었다.

국내 유일의 민족 언론인『대한매일신보』에서 날카로운 항일 언론 활동을 벌

이던 유명 인사인 단재가 오산학교에 도착하자 교사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

여환영회를열어주었다. 학생들의환영의노래와신채호의약력소개, 오산학

교 교사인 이광수의 환영사에 이어 그가 답사를 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났다.

당시 그는 코 밑에 약간 수염이 난 샌님의 모습이었고, 머리는 빡빡 깎았으며

풍채도 그리 좋지 못하였다. 옷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검은 무명 두루마기

를 입고 있었고 옷고름도 아무렇게나 매어 볼품이 없었다. 그가 일어서자 많은

교사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입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그는 비범한 눈

빛으로 그들을 한 번 둘러 볼 뿐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교

사와 학생들에게 여러 마디의 말이나 목청껏 외치는 웅변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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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오산학교에머물때의일화이다. 그는세수를할때마다고개를숙이지않

아 옷을 버리기 일쑤였다. 보다 못한 여준 선생이 단재에게“에익, 으응, 그게

무슨 세수하는 법이람. 고개를 좀 숙이면 방바닥과 옷을 안 버리지”라고 하니,

단재는“그러면 어때요?”라고 하며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물을 찍어 바를

뿐이었다. 그는 평생 머리 숙이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좀 괴팍스런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철저한 성격을

잘보여주는것이다.

오산학교를 떠난 단재 일행은 다시 망명길에 나서 철로를 이용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그는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조국의 산하를 바라보며 조국을 사랑하

는마음과독립투쟁에나서는결심을담아다음과같은시를읊었다.

나는제사랑

너는내사랑

두사람사이

칼로썩비면

고우나고운

핏덩어리가

줄줄줄흘러

나려오리다

한나라땅에골고루뿌려서

떨어지는곳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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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피어서

봄맞이하리

- 「한나라생각」-

중국으로 망명한 단재와 동지들은 이해 7월, 산둥반도에 있는 칭다오에 모여

이른바‘칭다오회의(菁島會議)’를 열었다. 이 회의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이후 만주와 러시

아 연해주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지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칭다오는 독

일의 종착지로서 교통의 요지였고 국내에서 탈출해 오는 애국지사들이 모이기

편리한 국제적인 요충지였다. 이 회의에는 단재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인 안창호·유동열·이갑·이종호·이강·조성환 등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먼저 중국 지린성 밀산부에 독립군 사관학교를 세우기로 하

였다. 단재는이갑·유동열등과함께이학교의교사가되어국사와한문을가

르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지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밀산으

로가기로결의하였다.

망명 이후 신채호 1936년 뤼순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26년을 외국에서 보냈

다. 그 중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낸 약 3년을 제외하고 그는 대부분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하였다. 중국에서의 활동 지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를 전후하

여일시상하이에머물기도하였으나, 주로베이징에서활동하였다.

1917년, 단재는 단 한 차례 국내에 몰래 들어왔던 적이 있다. 그가 일제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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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로 들어온 것은 조카 딸 향란의 결혼 문제 때

문이었다. 단재는 아버지처럼 따르던 형님이 일찍 죽자 형님의 유일한 혈육인

향란을 몹시 사랑하였다. 단재는 망명할 때 향란을 데리고 갈 수 없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대한매일신보 시절의 동지인 임치정에게 맡겨 두었다. 그런데

임치정이 자신의 조카딸을 친일파에게 혼인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이징

에서 차비를 꾸어서 국내에 들어 온 것이었다. 그는 조카딸을 만나 친일파와의

혼인을 막으려 설득하였으나, 임치정의 말에 현혹된 그녀는 삼촌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그는“이제부터 너는 나의 조카딸이 아니고 나는 너의 삼

촌이 아니다. 골육이라도 이렇게 끊어 버린다”고 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버렸다고한다. 친일파를배격하는그의단호한모습을잘보여주는일화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독립운동주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 단재에게는 러시아 입국 증명서가 필요하였다.

이에 단재는 베이징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을 통해 입국 증명서

를 받고 1910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그는 조국이 일제

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또한 독립군을 조직하자던 계

획도 유동열과 김희선이 옌타이에서 일제 관헌에 붙잡히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

가고말았다.

신채호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열중하였다. 그



는 이 지역의 한인 단체인‘권업회’에 참여하였다. 권업회는 나라를 잃어 망국

민이 되고만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한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 당국의 승인을 얻어 조직한 단체이다. 권업회의 조직 목적은 동포

들에게 실업을 권장하고 노동을 소개하며 민족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 망국후조직된최대의한민족독립운동단체였다. 그러나단체의명칭을표

면상 경제기관인 것처럼 권업회라고 한 것은 일제의 방해와 탄압을 피하여 활

동을편리하게하기위한것이었다.

1911년 12월 19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있는 한민학교에서 권업회의 공

식적인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이상설이 회장, 이종호가 부회장

에선임되고, 주요부서의임원을선임하였다. 이때신채호는선전부장에임명

되었다.

권업회에 참가하기 전 단재는‘청년권업회’라는 단체에 참가하고 있었다. 청

년권업회는 1911년 6월 18일부터 『대양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사장은 최재형이었고 신채호가 주필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미 국내에서부터

『황성신문』과『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을 밑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블라

디보스토크 한인 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주필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

었다.

청년권업회는‘권업회 발기회’와 합하여 권업회로 발전하였다. 권업회에서는

기관지로서『권업신문』을 발행하였다. 신채호는 권업신문 의 창간시부터 주

필로 활동하였고, 한 때 신문부장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신채호는 1913년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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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있던 신규식의 간절한 권유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상하이로 갈 때까

지 이 신문의 주필을 담당하였다. 그 이후 1913년 10월부터는 이상설이 신채호

를대신하여 주필을 맡기도 하였다. 신채호는『권업신문』의주필로서 논설 등

을 통해 동포들의 독립사상을 일깨우고 권익을 지키고자 하였다. 특히 나라를

잃은 지 꼭 2년이 되는 1912년 8월 29일에는 기념호를 발행하고‘이날’이라는

논설을 통하여 사천년의 역사가 끊어지고 이천만 동포가 노예가 된‘이날’을

잊지말고해방의기념일로바꿀때까지힘쓰자고주장하였다.

신채호는 1912년 윤세복·이동휘·이갑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서‘광복

회’를 조직하였다. 광복회는 본부를 블라디보스토크에 두었고, 후에는 만주의

회인현과 안동현에 지회를 두기도 하였다. 광복회의 회장은 윤세복이, 부회장

은신채호가맡았으며총무는이동휘가맡았다.

광복회는 신민회와 대종교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합하여 조직한 독립운

동 단체였다. 광복회의 활동자금은 대종교 측에서 많이 냈으나, 실질적으로 조

직을 이끌어 나간 것은 신민회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광복회는 2만 여명

의 회원을 가진 대규모 독립운동 단체로 발전하였고, 1913년경부터는 국내에

서는 박상진·김좌진·채기중·김한종 등이 참여하여 국내 조직을 만들기 시

작하였다.

광복회는 조국 독립을 목표로 독립사상과 신교육 보급을 위한 학교의 설립과

운영,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관학교의 설립과 군사교육 실시, 독립운동 자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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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회원들은 돈 많은 부자들에게 미리「통고문」과「고시

문」을 보내 군자금 모금에 협조할 것을 알리고, 비밀리에 찾아가 받는 방법으

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광복회원들은 만약 군자금 모금을 거부하거나 일제

경찰에밀고하는친일부호들은단호히처단하였다.

광복회의「통고문」과「고시문」은바로신채호가쓴것이다. 신채호는여기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의무를 강조하며 군자금을 기꺼이 내

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것이다. 곧 광복회는 3·1운동 이전까지 1910년

대의비밀결사투쟁을대표하는단체이고, 신채호가쓴「통고문」과「고시문」은

광복회의 군자금 모금 투쟁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복회는

1918년일제에조직이발각되어해체되고말았다.

「대동단결선언」과「대한독립선언」에참여

한국독립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몇 차례의 중요한‘선언’이 있었다. 「대동단결

선언」(1917. 7)과「대한독립선언」(1919. 2)은 그 대표적인 선언이었고, 신채호

는 독립운동계의 대표적 인물로서 이 선언에 참여하였다. 이는 신채호가 당시

독립운동계에서얼마나중요한위치에있었는가하는사실을잘알려준다.

신채호는 1913년 신규식의 요청에 따라 상하이로 왔다. 이곳에서 그는 독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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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체인‘동제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한인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건립한‘박달학원’의 교사로서 역사를 가르쳤다. 이듬해에는 대종교도 윤세복

형제의 초청으로 서간도로 가서 약 1년간 머물렀다. 이 때 그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를 답사하고 윤세복이 세운 동창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조선사』를

집필하였다. 이 때 그는 대종교적 역사인식의 영향을 받았는데, 서간도에서의

활동은훗날그의민족주의역사인식형성의중요한계기가되었다. 그는1915년

동지인이회영의권고로베이징으로가서3·1운동때까지약4년간머물렀다.

그러던 1917년, 그가 상하이에서 참가하여 활동한 바 있던 동제사 동지들을 중

심으로「대동단결선언」움직임이 있자 그는 이에 기꺼이 동참하였다. 「대동단

결선언」에는 그를 비롯하여 신규식·조소앙·신석우·박용만·한진교·홍명

희·박은식·윤세복·조성환·박기준·신빈·김규식·이주혁 등 14인이 서

명하였다. 

「대동단결선언」은 대동단결의 필요성, 국내 참상, 해외 동지의 역할, 국제 환

경, 대동단결의 호소와 강령 및 이에 대한 답장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언

은 고종이 왕권을 포기했으므로 이제 왕권의 행사와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이

것을 해외 동지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통일기관, 통일국가, 원만한 국가의 3단계 요

령을 제시하였다. 즉, 독립된 조국으로서의 원만한 국가를 위해 임시정부와 같

은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대회의인 통일기관을 만

들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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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은 독립운동을 위하여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민족의 통합과 단결을 주장하여 후일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

지게되는토대를만들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한편 국내에서 3·1운동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을 무렵, 만주 지린에서 대한독

립의군부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어 해외 독립운동 지도자를 망라하여

39인이 서명한「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을 일명「무오독립선언」

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를 발표한 시점을 음력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인데, 「대

한독립선언」이라부르는것이옳다.

「대한독립선언」은 신채호를 비롯하여 김교헌·김규식·김동삼·김약연·김

좌진·김학만·정재관·조소앙·여준·유동열·이광·이대위·이동녕·이

동휘·이범윤·이봉우·이상룡·이세영·이승만·이시영·이종탁·이탁·

문창범·박성태·박용만·박은식·손일민·신규식·안정근·안창호·임

방·윤세복·황욱·최병학·한흥·허혁·황상규 등 남북 만주와 중국 관내,

노령, 미주 등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가 대거 참여하여 그 규

모가매우컸다.

이 선언은 독립운동의 방법론으로서 강력한 항일 무장투쟁을 내세우고 있는

데, 이는 단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대한독립선언」은 일제하 최대의 독

립운동인 3·1운동보다 먼저 해외에서 발표됨으로써 도쿄 유학생들의 2·8독

립선언과3·1운동의촉진제역할을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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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에참여와결별

단재는 1919년 3월, 베이징에서 3·1운동의 감격스런 소식을 듣고 조성환 등

동지들과 다시 상하이로 왔다. 4월 10일과 11일, 그는 프랑스 조계지인 김신부

로(金神父路)에서 29인의 동지들과 함께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임시정부의

수립을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국내에서 조직된 임시

정부인 한성정부의 법통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강

조한 것은 당시 조직된 다른 어떤 임시정부보다도 국민적 합의에 충실하였다

고여겼기때문이다.

그러나 4월 11일 진행된 회의에서 단재는 이승만의 국무총리 선출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퇴장하고 말았다. 당시 신채호는 박용만을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단재 자신도 현창운에 의해 국무총리 후보로 추

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단재가 이승만을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그가 국제연

맹 위임통치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에 의뢰하여 통치해 달라는 이승만의 방안은 절

대독립론과 완전독립론을 주장하던 단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매국

매족’적인 것이었다. 결국 그는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당선되자 이승만을 지지

하는 열혈 청년들의 생명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 등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우리나라를

찾기도 전에 있지도않은나라를팔아먹은자이다”라고꾸짖으며회의장을퇴장

하였던것이다. 



단재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소식을 미국에 있는 친구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단재는 동지인 박은식과 김창숙과 만나 논의한 결과 이승만을 임시정

부에서 쫓아 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우선 이승만에게 위임통치 청원안 제

출 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취소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

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승만으로부터 회신이 없자 이들은 임시정부로

가서 이승만을 몰아낼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임시정부의 붕괴를 우

려한 다른 요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장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단재로 하여금 임시정부와 헤어지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

었다.

그렇다고 하여 단재가 이때 임시정부와 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임시의정

원 제2회 회의(1919. 4. 22) 때 의원으로서 참가하였으며, 제5회 회의(1919. 7. 7

∼7. 19) 때에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도 의원으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단

재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되던 1919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임시정

부에적극참여하였던것이다.

단재는 제6회 의정원 회의(1919. 8. 18∼9. 17)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

하자 임시정부를 완전히 떠났다. 그 까닭은 이전에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문

제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그를 국무총리로 선출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를 다

시대통령을선출한것은더욱큰죄라고여겼기때문이었다.

단재는 임시의정원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도 의원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임시정부를 비판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즉, 이전에는 이승만을 반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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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이제는임시정부를비판하는입장으로바뀐것이었다.

단재의임시정부반대투쟁은① 신대한·천고·대동 등잡지의발간, ② 군사

통일회의 개최 등 베이징 무장투쟁 세력과의 연대 ③ 임시정부 반대 단체의 조

직과 주도,  ④국민대표회의 소집 요구 및 창조파 활동, ⑤「성토문」등의 발표

를 통한 반이승만·반임시정부 투쟁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등 온 힘을 다한

것이었다.

단재는 상하이에서 4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신대한동맹단을 조직하여 부단주

를 맡았으며, 이해 10월 28일 기관지로서『신대한』을 간행하였다. 신채호는

『신대한』을통해이승만의위임통치청원이나임시정부의외교중심의독립운

동노선을비판하고일제와죽을힘을다해싸울것을주장하였다.

신채호의『신대한』을통한임시정부의비판은임시정부와임시정부를지지하

던『독립신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독립신문사측에서는 단

재를 회유하여『독립신문』의 주필로 모시고자 시도하기도 하였고,  『신대한』

을 발행하는 인쇄소에 압력을 가하여 결국『신대한』은 1920년 1월 이후 폐간

되고말았다. 그러자신채호는다시상하이를떠나베이징으로돌아갔다.

이후 단재는 베이징에서 박용만·신숙 등 임시정부 반대 세력들과 군사통일촉

성회에 참석하는 한편, 새로운 잡지의 창간에 노력하여 1920년 말경 김창숙·

박숭병등과『천고(天鼓)』를발간하기에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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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2월 단재는 박은식·원세훈·김창숙 등 14명의 이름으로「우리 동포에

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1923년 1월부터 6월까지 개최된 국

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로서는 커다란 위기였으나, 독립운동 세력들이 모두 참

가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를 완전히 부정

하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개조파의 대립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 당시 신채호는 국민대표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으나,

창조파의대표적인물로여겨졌다.

베이징에서 단재는 무장투쟁 단체를 직접 조직하거나 지도하는 활동을 계속하

였다. 1920년에는 베이징의 무장투쟁론자들과‘제2회보합단’이라는 단체를 조

직하고 간부를 맡아 무장투쟁을 펼치고자 하였다. 1924년 말경에는 베이징에

서 이규준 등이‘다물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자신에게 선언문의

기초와 지도를 부탁하자, 이에 응하여 선언문을 작성해 주고 이회영·김창

숙·류자명 등과 이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였다. 다물단은 강렬한 의열투쟁 단

체로서, 이듬해 류자명의 주도로 의열단에 합류하였다. 단재의 다물단 관여는

역시그의무장투쟁론에따른것이었다.

이 같은 단재의 임시정부 반대 투쟁은 처음에는 이승만과 독립운동 노선의 차

이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단재가 임시정부를 부정한 것은 임시정부의 존재나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이아니라, 독립운동방법론에대한비판이었음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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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혁명선언」의기초

1923년 1월, 단재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의열단’선언문인「조선

혁명선언」을 기초하여 발표하였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에서 결성

된대표적인의열투쟁단체로서활발한활동을하였다.

「조선혁명선언」은 일제강점기 한국독립운동이 낳은 가장 귀중한 문헌의 하나

이자, 단재가 무정부주의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단

재의「조선혁명선언」기초와 관련하여 충주 출신인 류자명이라는 인물을 반드

시기억하여야한다. 그는이미상하이에서단재의강연을들어단재를알게되

었고, 베이징에서도 함께생활한 바있으며, 단재를 매우존경하는 인물이었다.

류자명은 1921년 의열단에 가입하여 탁월한 이론가로 활동하고 있던 중, 단재

를 상하이로 모시고 와서 의열단의 폭탄 제조 과정과 폭파 시험을 직접 보여주

고여관에서함께지내며「조선혁명선언」의집필을지원하였다.

단재가 의열단과 관계를 맺은 것은 의열단이 1920년 가을 무렵 베이징으로 옮

겨와서 임시정부 반대 세력에 동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미 김원봉은 단재

가주도하였던「성토문」에서명한바있었기때문에단재와김원봉은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다. 단재는 직접 의열단에 가입하거나 참가하여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깊이 관여한 흔적이 보인다. 즉, 그는 김성숙을 의열단에 추천하여

선전부장이 되게 한 바 있고, 김창숙과 함께 나석주 의거에 관여하여 그에게 폭

탄을제공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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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가집필한「조선혁명선언」
최남선의「3·1독립선언서」, 한용운의「조선독립이유의서」와함께
뛰어난명문으로평가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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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혁명선언」은이같은배경하에서의열단의정신적지주와같은위치에있

던 단재가 작성한 것이었다. 1개월이 넘는 노력 끝에 완성된「조선혁명선언」은

즉각 인쇄하여‘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에게 배포되었다. 단재의 힘이

넘치는 문장은 단원들은 물론 모든 읽는 이들을 감격시켰다. 결국「조선혁명선

언」은 독립운동 단체로서 의열단의 위상을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열단이나아갈투쟁목표와방향을올바로일러준것이라할수있다.

체포와순국

단재는 1923년「조선혁명선언」의 집필을 전후한 시기에 무정부주의를 독립

운동의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무정부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나

어떠한 권력으로부터의 통치를 부정하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단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배격하고 강력한 독립투쟁을 벌이기 위해 이 이념을 받아들였

던것이다.

그러나 단재는 그보다 훨씬 이전 국내에서 활동하던 1905년경 무정부주의를

접했다. 실제로 단재 자신도 자신이 무정부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국내

에서 황성신문사에 있을 때 일본인이 지은 무정부주의 관련 저술을 읽은 때부

터라고말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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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가 언제부터 무정부주의운동의 전면에 나섰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

나 1924년 베이징에서 승려 생활을 청산하고 난 뒤, 무정부주의자인 이회영·

유자명 등 동지들과 어울리고 중국인 무정부주의자들과 접촉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26년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이라는 조직의 준

비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정부주의 단체에 참여하였다. 이어 1927년 9월

베이징에서중국·조선·일본·타이완·월남·인도 등6개국대표120여명이

모여‘무정부주의동방연맹’을 조직할 때, 한국인 대표로서 참가하였다. 또한

그는 1928년 4월‘무정부주의동방연맹 베이징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하였다.

그가 1928년에 쓴「선언문」은 이 회의의 선언문으로, 무산 민중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식민지나 반식민지가 되고 만 동방의 민중이 급속도로 혁명에

나서지않으면결국멸망하고말것이라고주장하였다.

단재를 포함한 무정부주의자들은 이 회의에서 선전기관을 설립할 것과 일제

관공서를 폭파하기 위해 폭탄제조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단재

에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단재는 임병문이라는 타이완

인 무정부주의자와 협의하여 외국 환어음을 위조 인쇄하여 일본과 타이완 등

으로보낸후이를찾아자금으로쓰기로하였다. 단재는타이완지역을담당하

고, 1928년 5월 8일 가명을 사용하여 돈을 찾기 위해 타이완의 지룽항에 도착하

였으나, 불행하게도그곳경찰에게붙잡혀일제에넘겨지고말았다.

단재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매우 당당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정부주의운

동이 단순히 이론적 바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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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라는 현실적 모순을 깨버리기 위한 실천적이고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한 그는 외국 환어음을 위조한 것이 사기행위가 아니냐며 죄를 따지려는 일본

인 재판관에게 자신은 양심에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였

다. 결국 단재는 10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뤼순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수밖에 없

었다.

그러던 1936년 2월 18일, 단재는 옥중에서 뇌일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뤼

순의 2월은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는 보통이었다. 형무소 당국은 하는 수

없이 국내에 있던 가족에게 신채호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전보로 알렸다. 전보

를 받은 부인 박자혜 여사와 아들 신수범, 친구 서세충이 뤼순으로 달려갔다.

단재는의식은없지만숨은붙어있었다. 가족들은운명이얼마남지않은그와

함께하기위해면회시간을연장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거절당하고말았다.

2월 21일 오후 4시경,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차디찬 시멘트 바닥의 독방에서 단

재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향년 57세요, 망명길에 나선지 26년만의 일이었

다. 장엄한독립운동가단재의최후는그렇게오고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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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초홍명희가잡지『조광』에쓴단재추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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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사람’인단재신채호

단재의 서거 이후 많은 인사들이 그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글은단재가형이라고부를정도로가깝게지냈던홍명희의「곡단재」

이다. 홍명희는 이 글에서‘살아서 귀신이 되는 사람이 허다한데 단재는 살아

서도 사람이고 죽어서도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신채호의 인간적인

면모를가장잘표현한부분이다.

단재는 생전에 많은 일화를 남겼다. 일화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괴팍스럽고 고집스런 성격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베이징에서 단재를 만

나 친하게 된 홍명희는 이와 관련한 회고도 남겼다. 그는 단재가 남과 대화할

때 목소리가 높으나 정열이 있어 좋고, 행동에 간사한 꾀가 적어서 좋다고 하였

다. 또한‘단재가 고집 세고 괴벽스럽다고 흉보듯 변보듯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단재의 인물을 잘 알면 고집이 맘에 거슬리지 않고 괴벽이 눈에 거칠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다른 어떤 사람은 단재가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

에자기의주장을고집하였으나사리에는능통하였다고하며, 단재더러‘불통’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재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임시적 변통에만 능한

자들로오히려그들이불통이라고말하기도하였다.

단재의 일화 중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들 수범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에서 생

활이매우곤궁하였던 단재는 하는 수없이 부인박자혜와 어린아들 수범을 국

내로들여보냈다. 단재가옥중에있을때그의부인과아들은서울에있는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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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란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내의 신문사로 원

고를 보내 얼마 되지 않는 원고료로 처자식의 생활비를 보태는 것이 고작이었

다. 그는홍명희에게편지를보내틈을내어수범을돌봐주기를부탁했고, 감옥

으로자신을면회온사람에게도수범의부탁을잊지않았다. 한번은기자가감

옥으로 찾아가 단재를 면회하였는데, 그는 수범의 교육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옥중에서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므로 아주 단념하였다며 수범에 대한

애틋한 아버지의 정을 보였다. 일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투쟁한

혁명적 항일투사였던 단재, 그도 눈물이 있는 인간이기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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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산성의전형적인고구려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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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의장수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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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서원대학교역사교육학과교수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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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역사인식의의미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조나라의 한 선비가 수레를 타고 수도로 가다 으슥

한 산속에서 산적들을 만났다. 한 산적이 길을 막아서며 외쳤다. “멈춰라. 어딜

가는거야”선비는덜덜떨렸지만겉으로태연한척하며말했다. “나말인가. 지

금 수도로 가는 길이지.”“몸에 있는 건 죄다 내려놓고 가. 그렇지 않으면 목이

성하지못할테니”

절망과저항의시대역사가, 
단재신채호의역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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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는 수레에서 내려와 산적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물건이 탐나서 그런다

면모두줄테니가져가게. 하지만속잠방이만은남겨주게. 발가벗고갈수는없

지 않나”선비는 속잠방이 하나만 걸친 채 수레와 물건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유유히모퉁이길로사라져갔다.

너무나 예상 밖의 태연한 모습에 놀란 것은 산적들이었다. 산적들이 선비 뒤를

쫓아가 물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소. 그렇게 홀랑 털렸는데 어찌 그리 태연한 얼굴로 갈 수 있단 말

이요”

“으응 내 표정 때문에 그러는가. 하지만 생각들을 해보게. 재물이란 본래 사람

이 살기위해 생겨난 것인데 재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야 본말이 전도되는게

아닌가”

산적들은 선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한 산적이 외쳤다. “저놈은 틀림없이 큰 인물이야. 수도로 간다고 했

으니 필시 벼슬하러 가는 길일거야. 만일 그렇게 되는 날이면 포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테니 저놈을 지금 당장 처치해 버리는게 좋겠어”산적들은 옳다거니

맞장구를치면서선비의뒤를쫓아가처치해버리고말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어떤 사내가 산길을 가다가 다시 그 산적들에게 붙

들렸다. 이 사내는 크게 울면서 소리쳤다. “나으리들 뺏으신 물건은 제 목숨보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돌려주십시오.”이 사내는 선비가 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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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태연하게 가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떨면서 크게 우는 시

늉을계속하였다.

“이놈 가련해서 목숨은 살려줬더니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서 귀찮게 해. 이런

놈을 그대로 뒀다간 우리까지 포졸들에게 잡히겠어. 아예 싹 없애버려.”그래

서그사내도목숨을잃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역사적 교훈은 산적의 포악함도 사내의 우둔함도 아닐

것입니다. 산적과 선비 사이에서 일어난 일과 산적과 사내 사이에서 일어날 일

은다를것이뻔합니다. 사내의풍모나언행은선비같이보이지않을것이분명

한데도 사내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는 까맣게 잊

은 채 산적과 선비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선비 대신 자신을 끼워 넣고는

살길을찾아헤맨것입니다.

역사상똑같은일이두번다시반복해서일어나는경우는결코없습니다. 역사

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온전

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상황 속에 섣불리 자신을 집어넣게

되면 과거의 사실을 아예 몰랐던 것보다 못할지 모릅니다. 이처럼 실패한 역사

를 잘못 이해하면 개인에게는 죽음이요 민족과 국가에는 멸망이 옵니다. 과거

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민족일수록 그 실패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

마나중요한지실감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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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선생의역사연구과정과저술들

단재선생은 국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던 한말이래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고

항일민족언론을 주도하며 빼앗긴 국권회복과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에 헌

신하였습니다. 선생은 나라의 주권회복을 위한 애국심 배양에 역사인식이 가

장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단재선생은 역사서 저술

에 심혈을 기울여 계몽적 성격의 역사전기물 뿐 아니라 한국 근대민족주의사

학을 대표하는 걸출한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단재선생이 우리 역사를 연구하

고저술한과정과그저술들을시기별로간단히정리해보면다음과같습니다.

1908년선생은자신이논설주필로있던한말대표적민족정론지인『대한매일신

보』에 사론적 성격을 띤「독사신론(讀史新論)」을 연재하고 그를 전후하여 계몽

적 성격의 역사전기물인『이태리건국 삼걸전』(1907년), 『을지문덕』(1908년),

『수군 제일 위인 이순신』(1908년), 『동국 거걸 최도통』(1909∼1910년)을 번역

하거나저술하였습니다.  

1910년 4월 나라가 망하기 직전 국외로 망명한 단재선생은 1914년, 만주로 이

주한 동포의 초청으로 서간도 환인현 동창(東昌)학교에 가서『조선사』란 역사

책을 써서 동포들을 계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사교재로 사용하였습니

다. 단재선생은 1년여를 이곳에 머무르면서 역사를 가르치는 한편, 광개토대왕

비와 장수왕릉 등 고구려 유적지와 발해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고대 사료의 부

족을유적답사를통해보완할수있다는자신감을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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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후 단재선생은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언론활동을 하는 한편, 베이징

근처에 산재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유적답사를 하면서 우리 역사연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부여족 국가인 단군조선의 역사서인『조선상고문화사』(미완

성)는 이 무렵인 1910년대 후반에 씌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종교의 영향을

느낄수있습니다. 정치사와함께문화사서술에역점을두고특히단군조선전

반기 천년의 정치, 문화를 당시 중국과 동양 각국의 문화의 원류로 높이 평가하

고 있습니다. 단군시대부터 백제부흥운동까지 기술한『조선사』(미완성)는 대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실증적 역사연구에 힘쓴 저작으로 1921년 이전에 총

론을제외한대부분을먼저집필하고 총론은1924년에썼습니다. 

뒤에 씌여진『조선사』는 단재선생이 1928년 타이완 지룽항에서 일본관헌에 체

포되어 뤼순감옥에 갇혀있을 때인 1931년 6월부터 10월까지『조선일보』에 먼

저 연재되었습니다. 연재될 당시에는 단재선생이 처음 정한대로『조선사』란

제목을 썼지만 제목과 달리 고대조선부터 백제부흥운동까지만 연재되어 해방

후인 1948년 단행본으로 간행될 때『조선상고사』란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조선상고문화사』는『조선사』에 뒤이어 1931년 10월부터 12월까지『조선일

보』에연재되었습니다.

1924년 단재선생은, 자신이 깊이 간여한 국민대표회의(1923년 1월∼6월)가 실

패로 끝나자 실의에 빠져 베이징교외의 사찰인 인스(觀音寺)에서 약 6개월

간 승려생활을 하면서『전후 삼한고』와『조선상고사』총론을 집필하여『동아일

보』등에 연재하였습니다. 국민대표회의는 이승만의 국제연맹위임통치 청원이

나 상하이임시정부의 외교중시노선으로 인해 불거진 독립운동진영의 분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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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하고상하이임시정부의개편을도모하기위해개최된중요한회의였습니다.    

1924년 가을 사찰에서 하산한 단재선생은 베이징대학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

면서 우리나라 역사연구에 몰두하여 1924년 10월 말「이두문 명사해석」을『동

아일보』에 연재하였습니다. 이어 1925년 1월부터 3월에 걸쳐‘조선사 연구초’

라는 제목으로「고사상 동·서 양자가 바뀐 실증」,「삼국지동이열전 교정」,「평

양패수고」를 연재하였습니다. 뒤이어「전후 삼한고」와「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란 글을 역시『동아일보』에 연재하였습니다. 이들 논문 6편은

단재선생이 뤼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 1929년 벽초 홍명희 선생에 의해『조

선사연구초』란 제목으로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간행되었고 해방직후인 1946

년연학사에서다시간행되었습니다. 

단재선생의주요역사저작과그내용

『독사신론』(미완성) 1908년

이 글은 1908년『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후 1910년 최남선이 발행한 우리나

라 최초의 근대적 종합잡지인『소년』에『국사사론(國史私論)』이란 이름으로 다

시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은 국내 뿐 아니라 하와이 동포사회에서 발행되던

『신한국보』에도 연재된 (1910년 9월 ∼ 1911년 1월)후 다시 단행본으로 간행되

어(1911년 6월) 국내외에큰영향을주었습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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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발행된단행본한글판『독사신론』
『신한국보』등교민신문에연재되어선풍적인인기를끌었다.
재미한인소년서회에서는순한글로번역하여76쪽의단행본으로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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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족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민족적 주체성 규명에 역점을 둔 저술로

비록 사론적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종래의 학설을 뒤집는 여러 가지 새로운 학

설들을 제시하여 근대 한국사학의 기틀을 만들고 한말의 국권회복운동에도 큰

영향을미쳤습니다. 

여기서 단재선생은 민족의 구성요소로서 언어와 종족과 국토를 중시하고 우리

고대사의 민족문제를 주족(主族)과 객족(客族)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주족으로는 고대 동아시아의 강대한 문명국으로서 중국민족을 비롯한 주변 여

러 민족과의 투쟁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부여-고구려 계통의 종족을 설정하고,

그들이 토착종족을 정복하면서 고대국가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간 과정과 객

족인 지나족, 선비족, 말갈족, 여진족과의 투쟁과정에서 진화해나간 모습을 규

명코자하였습니다.

부여족과 고구려족을 고대 우리민족의 주족으로 내세움에 따라 민족의 구성요

소인 국토문제에 있어서는 시종일관 만주지역이 우리 국토의 일부로 인식되었

습니다. 따라서 한국고대사의 주된 무대는 자연히 한반도에서 만주대륙으로

이동될수밖에없었습니다.

단재선생이 발해를 우리역사에 포함시켜 발해가 멸망하기 전의 통일신라시대

와고려초기를남북‘양국시대’로규정하는독창적인역사이론을내놓은것도

위와같은역사관과연결된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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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김춘추의 삼국통일이나 김부식의『삼국사기』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요동과 만주를 다시 회복코자 했던 고려의 최영장군(최도

통)은 한국역사상의 삼걸, 즉 세 영웅의 한사람으로 추앙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고생각했습니다.

만주에 대한 단재선생의 생각은 단지 우리 고대사의 무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

었습니다. 『독사신론』을 쓸 무렵 이미 단재선생은, 만주에 이주한 우리 동포들

에게, 만주가 우리 영토의 일부임을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민족문화를 간직하

고국권회복운동을전개할것을계몽하기도하였습니다. 

『이태리건국삼걸전』1907년, 『을지문덕』1908년, 『수군제일위인이순신전』1908년, 

『동국거걸최도통』1909∼1910년

단재선생은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전통시대 역사서 일반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

판을 하였습니다. 전통시대 우리나라의 역사기록은 대부분 정치사 중심인데다

여러 왕조를 관통하는 통사가 아닌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단대사에 그

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이 강해 주체적인 역사기록을 하지 못

한 관계로, 전통시대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조선사다운 조선사를 쓰지 못했다

고 단재선생은 비판하였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기록에 대해

서도 중국민족 특유의 자존성이나 근대 일본의 야욕으로 인해 우리 역사를 왜

곡하여기술하였다고통박하였습니다. 

단재선생의 비판은 전통역사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말 당시 근대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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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아래서 새로 등장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민족주체성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전혀 없다고 크게 한탄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한 시대에 제

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용 도서가 전무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

부(오늘날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다고 지적하고「국가를 멸망케 하는 학부」

(1909)라는논설을『대한매일신보』에게재하기도하였습니다.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심 배양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역사의식인데도 자기 민

족의 기원과 발전과정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중화사상에 젖어있거나 일본

의 왜곡된 학설을 수용하여 주체적인 역사기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망국

적인처사라고질책하였습니다.

단재선생은 한말의 민족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줄 구국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열망한 나머지 고대와 중세 우리나라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

례까지발굴하여국민들에게민족주의사상을계몽하려하였습니다.

청말의 개혁사상가인 량치차오의 저술을 번역·서술한『이태리건국삼걸전』은

19C 중반이탈리아의민족국가통일과정에서활약한마찌니, 가리발디, 카부르

라는 세 영웅이 그들의 탁월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전기물입니다. 단재선생은 19C 중반 당시 이탈리

아의 역사적 조건이 20C 초 식민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고

시기적 차이도 크지 않아 이탈리아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국난극복을 위한 타

산지석으로삼고자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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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제일위인이순신전』
단재가『대한매일신보』에1908년5월12일부터8월18일까지연재한것을모아
1908년(융희2년) 9월10일120쪽분량으로등사하여펴낸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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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재선생은 이들 세 영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탈리아 전국민

가운데 대표자일 따름이고 그들 아래는 무명의 마찌니 무명의 가리발디 무명

의 카부르가 수백 수천명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단재선생은 자신이 이 책을

소개한 것은 이를 읽고 대한중흥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 삼걸 아니 삼십걸 삼백

걸전을다시쓰고싶은간절한바람때문이라고피끓는호소를하였습니다. 

『을지문덕』에서 단재선생은 을지문덕장군이 전술과 전략에 능하고 용맹했을

뿐 아니라 외교에도 능하고 인격적으로 성실하고 강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

고 험한 일도 피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장군의 이러한 능력과 자질이 토대

가 되어 군신(君臣)이 하나되어 내정을 다지고 외부의 모욕을 물리쳤으며 작은

규모의 국토와 백성으로 강국의 군대와 백성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

하여 큰 나라인 수나라와 싸워서도 승리하여 한민족의 대외투쟁에 빛나는 공

적을남긴영웅이되었다고평가하였습니다. 

『동국거걸최도통』에서 단재선생은 고려말 원·명 교체기라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요동과 만주정벌을 추진하고 고려에 침입한 홍건적과 왜구를 격

파하여 국위를 선양한 업적을 들어 최도통 즉 최영장군을 우리나라의 탁월한

애국무장으로꼽았습니다. 

『수군제일위인이순신』에서는 세계역사상 이순신장군과 견줄만한 위대한 장군

으로 1805년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트라팔가해전에서 격파한 영국의

넬슨제독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극히 취약한 군비와 병력으로 해전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의 전략 전술과 공적이 더 두드러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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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신 장군이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못한 것은 나라의 국력이 미약했기 때

문이라고애석해하였습니다.

단재선생뿐만 아니라 안창호 등 한말의 다른 계몽운동가들도 사대주의 역사관

으로 인해 매몰된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였

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명예스런 성공의 역사와 선인들의 위대한 사업, 그리고

옛 사람의 모험적 자취를 통해 제2의 을지문덕, 제2의 최영, 제2의 이순신을 불

러낼수있기를간절히소망하였습니다.

결국 한말 단재선생이 펴낸 영웅과 위인들의 전기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고대

영웅과 위인들의 행적을 학습하여 무수한 신 영웅이 되어 국권회복을 위한 영

웅적투쟁을전개해나가도록계몽하기위한교육자료였습니다. 

『조선상고사』(미완성) 1910년대말∼1920년대초반집필

단군시대로부터 백제의 부흥운동까지 서술된 미완성 저작인『조선상고사』는

총론을 제외한 부분은 1921년 이전에 씌여 졌고 총론은 1924년에 씌여 졌습

니다. 

『조선상고사』에서 단재선생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역사인식체계는 단군조선

의 역사가 부여와 고구려로 계승된다고 하는 주장인데 이는『독사신론』에서 부

여와 고구려가 우리 민족의 주족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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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선생은『조선상고사』총론에서 우리나라 역사학을 개관하고 자신의 역사

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역사를‘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우리민족의

대외경쟁력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주체성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대외경쟁

력이 강했던 고구려를 중시하였고 한반도 안에서 이뤄진 신라의 삼국통일은

김유신의음모라고깎아내렸던것입니다.

단재선생이 고구려의 대외 점령과 지배등 우리나라 상고사의 주체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그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자주의 의지를 내세우고자 한 것이

라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재선생의 역사연구는 일제의 식민주의사학을

극복하고 역사의 자주독립성 확립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하려는

의지의표현으로보아야한다는것입니다.

단재선생의 역사연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민족적 편파성을 띄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통적인 역사학이나 식민주의 역사학이 가지고 있던 한계로

미루어 볼 때 단재선생이 근대 민족주의사학 이론을 토대로 자주적이고 체계

적인 새로운 민족사를 개척해 나간 공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

을것입니다.

『조선사연구초』1924 ∼1925년집필

「전후삼한고」에서 단재선생은 부여, 고구려, 예, 옥저, 백제, 신라가 동일한 언

어로 통일되어 있었고 관제와 풍속이 유사하여 한민족의 상고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이지역들을우리민족의회복대상지역으로규정하였습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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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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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역사상 일천년래의 제일대사건」에서는 묘청의 서경천도가 김부식의 천

도반대에 패배당한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전통사상인 낭가

사상이 중국의 유가사상에 패배하고, 국풍파가 한학파에 패배하며, 독립당이

사대당에 패배하고, 진취사상이 보수사상에 패배한 크나큰 변화의 분수령으로

보았습니다.

단재선생은 민족의 성쇠는 민족의 사상이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달렸고 사상의

지향은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근세에 정치, 종

교, 풍속, 학술 등 각 방면에서 사대주의적 노예성을 드러낸 것은 바로 진취적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묘청의 서경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므로 묘청의 서경천

도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조선역사 일천년간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사

건이라고하였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를 좌절시키고『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등 사대주의적 역사학

자나 일본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활약시기를 삼국시대로 보고

그 활동무대를 한반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단재 선생은 삼국 이전의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본격적으로 활약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반도

는 물론 만주와 중국 동부의 산둥, 안후이성 지방까지 고대 우리 민족인 부여족

의활동무대라고주장하였던것입니다. 

『조선사연구초』에수록된6편의논문중치밀한문헌고증이가장돋보이는「삼

국지 동이열전 교정」에서 단재선생은 사마천의『사기』나 반고의『한서』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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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열전」은 중국유적(流賊)들의 침략사이고,『남북사』·『수서』·『당서』의「동이

열전」은 한족의 대외경쟁사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습니다. 단재선생은 중국

역사가들이 그들의 자존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우

리나라의인명, 지명, 풍속등을잘몰라오류를범했다고지적하였습니다. 

김부식의『삼국사기』도조선의옛역사서들이거의없어진까닭에유명해진것

이고 실은 11C 송(宋)나라의 왕흠약(王欽若) 등이 중국의 각종사료를 모아 중

국의 고대부터 당말오대까지의 정치사적을 정리한『책부원구(冊府元龜)』에 크

게 의존하여 씌여진 사대성이 농후한 역사서로 문화사나 정치사로서는 가치

가없다고혹평하였습니다. 일연이쓴『삼국유사』가전해지는것도『삼국사기』

를모방하여사대주의사관과충돌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하였습니다. 

단재선생께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안정복(安鼎福)과 한백겸(韓百謙)등 실

학자들의 역사저술에 대해서도, 정밀한 고증을 통해 김부식의 오류를 많이 찾

아내기는 하였지만 중국역사서에 대한 과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으로

써 비판적 수용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

은 1920년대 성숙기 단재사학의 대표적인 저작이자 당시까지의 민족주의 사학

의연구수준을대표하는업적으로평가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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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진정한애국자인가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1900년대 후반부터 20대의 청년단재는 민

족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낼 애국자와 애국영웅의 출현을 고대하며 피끓는

문장으로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일깨웠습니다. 단재선생은 1910년 4월 국외 망

명길에 올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나서도 험난한 여건 속에서 우리 민족의 고

대사를 복원하고 우리역사의 진정한 영웅을 발굴하여 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기 위해 한시라도 역사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연구와 올바른 역사의식의 확산 그리고 그를 통한 애

국심의고양은민족독립을위한가장중요한돌파구였습니다.

단재선생은 애국자가 있는 나라는 약해도 반드시 강해지고 쇠퇴해도 반드시

흥성할 것이며 죽게 되었어도 반드시 생존한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나

라의 흥망성쇠는 애국자가 있고 없고에 달렸다는 것이 선생의 확고한 생각이

었습니다. 

선생은, 애국이란나라밖에딴사랑의대상이없어야한다고하였습니다. 나라

도 사랑하며 술도 사랑하면 술로 나라를 잊을 때가 있고 나라도 사랑하며 미인

도사랑하면미인으로인해나라를잊을때가있다고하였습니다. 

그러니 무릇애국자라는 것은그뼈와피모든것이 다애국의 조직물이고 누울

때의 생각도 앉을 때의 생각도 노래도 휘파람도 웃음도 울음도 모두 다 나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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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국의 화신이 바로을지문덕, 최영, 이순신장

군과 같은 애국 영웅이고 이들 영웅은 한 나라의 민족과 강토를 지키는 보호자

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영웅들의 빛나는 역사를 써서 이를 읽은 국

민 가운데 미래의 영웅이 나타나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줄 것을 기

대한것입니다.

단재선생은 우리 2천만 민족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말이 쟁쟁거리게 하고 눈에

애국이란 글발이 삼삼거리게 하며 손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은 역사를

논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2천만 동포의 핏방울, 땀방울까지 나라를

위해 뜨겁게 흘리게 하는 것은 오직 역사로서만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

니다. 

또한 단재선생은 기존의 사대주의나 식민주의 역사서술은 우리역사에서 비범

한 인물들의 실패의 역사를 비웃거나 지워버리고 소인배들의 성공의 역사만

찬미하고있다고신랄하게비판하였습니다.

단재선생이 생각하기에 역사상 성공자는 약아서 쉽고 만만한 일만 붙들어 성

공했지만 실패자는 담력과 관찰력과 의기가 남보다 백배나 강해 남이 감히 생

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기 마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에

맞닥뜨리면 불과 싸우고 물에 맞닥뜨리면 물과 싸우며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

몸으로 총알과 겨루는 인물들로 10분의 9가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비유하면

실패자는 백보나 되는 큰물을 건너뛰다 실패한 것이고 성공자는 일보의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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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뛰어성공한데불과하다는것입니다.

우리역사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위험한 대목은 피해가면서 작은 성공을 거둔

자들을 단재선생은‘쥐새끼’라고 폄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행적

만기록한대표적역사저술로김부식의『삼국사기』를꼽고그폐해를심각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진정한 애국자들이 나오지 못하고 매국노들이 득실거

리게 된 것도 사대주의자들이 쓴 그 같은 역사의 악영향 때문이고 이러한 영향

아래서 머릿속에 나라라는 글자는 그림자도 없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심어

줄수있는길은오직올바른역사를읽히는방법밖에없다고강조하였습니다. 

단군조선이래 광활한 만주대륙을 무대로 활약했던 우리 민족의 웅대한 역사를

가슴에 품고 위기때마다 민족과 강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인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장군도 단재선생이 보기엔 분명 역사의 성공자는 아니

었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식민지시대, 반도땅과 2

천만 동포를 고스란히 일제의 손에 잃은 식민지 조선의 선비인 단재선생이 한

반도는 물론이고 이미 오래전에 남의 땅이 되어버린 만주까지 시야에 넣고 새

로운 역사체계를 세우기 위해 쏟아 부은 피와 땀은 또 한사람의 위대한 실패자

의등장을알리는북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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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이타쓰(白塔寺)의바이타가보이는진스팡제후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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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신채호의
해외언론활동

단재 신채호를 칭할 때에는 독립운동가, 문학자, 역사학자, 언론인, 아나키스트

등등 여러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서서 세수한’그의 일

화를 생각하며 일제와의 일체 타협을 거부하고 민족적이며 애국적 삶을 살다

간 독립운동가로서의 단재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틀리지 않는 이야기이다. 단

재는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

동에 몰두하였으니 말이다. 국내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해외로 망명해서도 그랬

으며, 더욱이 남의 나라 감옥에서도 단재는 오로지 독립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

했다. 그는 일제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는 운동이라면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

는 것도 주장하였다. 그래서 당시 중국내의 폭력적인 독립운동단체에는 단재

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일제 당국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단재는 독립

운동가에 앞서 언론인이었고, 또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중에도 언론의 중요



단재신채호의해외언론활동 79

성을 깨닫고 몸소 실천한 언론인이었다. 그는 1905년『황성신문(皇城新聞)』에

서 시작하여 1921년 망명지 중국에서『천고(天鼓)』라는 잡지를 발행할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언론과 함께 지냈던 언론인이었다. 애국계몽시기나 독립

운동시기나 단재는 언론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또는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주창하였던 전형적인 언론인이었던 것인데, 이러한 점은 일반인들과 청소년층

에잘알려져있지않은것같다.

언론인으로서의단재신채호

단재가언론계에몸담은것은1905년위암장지연의초청에의해『황성신문』의

논설기자로 부임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단재는 성균관 박사에 임명되었으나 이

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신백우와 신규식 등과 함께‘산동학원’을 개설하

여 계몽운동에 나서고 있었는데, 『황성신문』발행의 책임자 장지연이 그를 서

울로 초빙했던 것이다. 장지연은 단재가 독립협회 및 항일성토문의 작성 등에

서 보여준 애국계몽운동과 성균관에서 수학한 학문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황성신문』으로데려간것이었다. 이후단재는『황성신문』의지면을통해

언론인으로 출발하여 평생 언론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

한다. 

그러나 첫 언론사『황성신문』에서 단재가 일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장지



80 no.1 총론

단재가『황성신문』1907년2월25일자2면에쓴논설「단연보국채(斷煙報國債)」.
이논설은당시국채보상운동을전국적으로확산하는데크게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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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이 신문에 발표한‘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일제의 탄압을

받고신문을발행할수없게되었기때문이다. 언론인으로서이제막자신의목

소리를내고있던단재로서는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었다. 하지만짧은기간

이나마 독자에게 큰 감명을 준 언론인 단재를 언론계에서는 그대로 두지 않았

다. 즉 단재는 양기탁의 추천으로 영국사람 배설(裵說, Bethell)이 발행하던『대

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들어가게 된다. 신문의 발행인이 영국인이라 치

외법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할 수 있었던 이 신문은 단재를

주필로초빙함으로써더욱강력한항일신문으로자리잡을수있었다. 

단재가 이 신문을 떠난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이었

다. 국내에서의 계속적인 항일운동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단재는

중국망명을결정하고신문사의일을정리했던것이다. 그후단재는1910년중

국으로 망명하여 칭다오에서 열린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신민회 비밀회의에

참석하였다. 해외에서의 무장투쟁을 준비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압록강을 건넌

단재는결국살아서는조국으로돌아오지못했다.

러시아에서의언론활동

칭다오에서 열린 신민회의 논의가 별 진전을 보지 못하자 단재는 몇 명의 동지

들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간다. 두만강을 경계로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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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가『대한매일신보』1907년11월19일자에쓴논설「보종보국론」. 이신문은
신채호를비롯하여양기탁과박은식등이참여하여순한글판, 국한문판, 영문판
등세종류의신문을발행한대한제국시기최대의항일신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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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맞닿아 있다는 지리적 관계로 인해 그곳에는 일찍부터 우리나라 사람

들이 건너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높아 독립운동가들은 이

곳을 독립운동을 위한 근거지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동

포들을 위한 신문발간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를 통해 학문과 지식을 넓히

고 실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민족정신을 배양하는 애국계몽운동도 전개하

였다.

1908년 순한글 석판인쇄로 탄생한『해조신문(海朝新聞)』도 이러한 일환으로

나타나 국권의 회복을 창간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이 신문은『대한매일신보』

를 경성지사로 삼아 국내 배포를 시도했는데 항일적 논조로 인해 일제의 거센

탄압을 받고 폐간되었다. 이 일로 인해 일제는 이후 신문지법을 개정하여 해외

발행의 신문을 국내로 들여와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그

러나『해조신문』이 폐간된 이후 등장한『대동공보(大東共報)』도 국권회복과

배일사상을 강조한 신문으로 탄생하여 그곳 동포들의 애국정신 고양은 물론

끊임없이국내로반입시켜민족정신을고취시키는데앞장섰다.

단재가 중국을 거쳐 들어간 블라디보스토크의 상황은 이와 같이 애국적 정신

을 고양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 국내에서

뛰어난 필봉을 휘두르던 단재를 그곳의 지식인들이 언론계로 초빙한 것은 어

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단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동안

해외 여러 곳에서는 그를 신문사의 주필 등으로 초빙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단재는 그보다는 조국의 가까운 곳에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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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2월26일장지연을주필로창간한『해조신문(海朝新聞)』. ‘해삼위(海蔘
威)에서발행하는조선신문’이라는뜻으로장지연이주필로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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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원했다. 

그런 그를 초빙한 신문사는‘청년권업회’가 발행한『대양보(大洋報)』였다. 이

신문은 한글로 된 4면을 발행하였는데, 『대동공보』처럼 항일적 논조를 나타냈

다. 이 신문사는 1911년 6월 단재를 주필로 선임하여 신문의 논설을 맡겼다. 그

러나 신문사 내부의 의견차이로 인한 대립으로 단재는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

다. 그래서단재는활동지역을다른곳으로옮기려고도했다. 그러나여러동지

의 만류와 독립운동이라는 대의를 위해 남기로 하고, ‘권업회’라는 단체에서

서적부장직을 수행했고, 이 단체가 기관지로『권업신문(勸業新聞)』을 발행하

자신문부부장겸주필을맡아활동하게된다. 이신문은1주일에한번순한글

로 간행되었고 기사의 내용은 논설, 각국통신, 전보, 본국통신, 잡보, 단평, 별

보, 광고, 기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일종의 독자투고란인 기

서로 이에 대한 안내문을 보면, 한문글자를 섞지 말고 순전히 국문으로 할 것과

정자로 명백하고 똑똑하게 쓰며 국문시는 지면에 반영할 수 있으나 한시는 아

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신문사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강조한 점이다. 단재는

청년시절 고향에서 한문 보다는 한글을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는

데, 단재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 신문은 필사였는데, 활

자를 이용하여 신문을 간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쳤지만 이를 성사시키지는

못하고결국은등사판으로신문을발행했다.

이상설을 의장으로 하여 출범한‘권업회’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사람

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과 항일운동을 목표로 하여 탄생

한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목적이 더 중요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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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가『권업신문』1912년8월29일자에쓴‘이날’이라는제목의논설. 
이신문은제1차세계대전이발발한이후러시아와일본간의관계가
가까워짐에따라러시아정부의압력에의해1914년8월폐간되고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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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들이 발행한『권업신문』도 이러한 목적 하에 발행해야 했으며, 이를 위

해서는단재가가장적임자였다. 

신문의 논설을 담당한 단재는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우선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글을 발표했다. 즉 단재는『권업신문』

1912년 6월 23일자제8호에‘국수주의와해외동포’라는글을발표했는데, 여기

서 그는“나라있는 민족이라도 국수주의가 없으면 망하나 나라 없는 민족이라

도 국수주의가 있으면 흥하나니 이는 동서양역사에 상고함에 털끝만치도 틀리

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기서 국수라고 하는 것은“간략히 말

하자면 곧 내 나라의 좋은 것인데, 자세히 말하자면 곧 내 나라의 말 내 나라의

글 내 나라의 역사 내 나라의 아름다운 풍속과 습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

시 말해 단재는 비록 현재의 우리 민족이 나라를 일제에 의해 강점당하기는 했

으나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것에 관한 기억을 잃지 않는다면 나라를

되찾을수있다는것을말했던것이다. 

그래서 단재는 빼앗긴 나라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고 우리 민족이 보다 적극적

인 방법으로 독립을 되찾아 오는 방법을 원했다. 나라를 잃은 지 두 해가 흐른

날에단재가그당시를떠올리며쓴‘이날(是日)’은단재의이러한비장한심정

이 잘 드러나는 글로 그 감정을 시의 형식으로 나타냈다. 그는 이 글에서 1910

년 8월 29일 즉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치를 당하던 그 날을 생각하며“몸을

바쳐 우리가 자나 깨나 사나 죽더라도 이날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날이 우리의

기념할날되기까지힘을쓰자”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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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재의 생각과는 달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한인사회 갈등은

매우 깊었다. 단재는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신문의 발행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를 이미『대양보』에서 겪었다. 그래서 그는 동포사이의 화합과 단결을 위

해 1912년 7월 28일자에‘동포사이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논설도 실었다. 그는

이 글에서“아무리 내 마음에 합치 않는 동포일지라도 동포의 의를 생각하여

동포로 사랑하고 분이 있더라도 이를 참으며 미움이 있더라도 이를 견디며 책

망할 일이 있거든 책망은 할지언정 뒤에서 모해말며 경쟁할 일이 있거든 경쟁

은 할지언정 속으로 저희 말고 더욱 내 집의 흉을 남에게 전치 말며 내 형제의

시비를 담 넘어가게 말고 동포를 대하거든 먼저 사랑 두 자를 읽으라”고 권했

다. 하지만 단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포사이의 대립은 점점 더 깊어

갔고, 이로인해단재는러시아에서의활동을중지하고중국으로이동한다.

상하이에서의언론활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하이로 단재가 활동무대를 옮긴 것은 1913년 8월경이

었다. 당시 단재는 신규식의 초대를 받고 상하이로 갔던 것인데, 몸은 병으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래도 단재는 상하이에서 박은식, 문일평, 홍명희 등과교

류하는 한편 박은식과 신규식이 창립한‘동제사’등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14년경에는 윤세복 등의 초청으로 만주의 지린성으로 이동했다. 윤세복은

1910년 이후 가산을 정리하여 만주지역으로 이주하고는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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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가상하이에서발행한신문『신대한』. 이신문은독립운동을함에있어
가장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방법은무장투쟁뿐이라며

임시정부의독립노선을크게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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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후에는 대종교의 교주로 취임하여 더욱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단재는 그곳에 있으면서 만주지역에 펼쳐져 있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의 유적지를 답사하였고, 백두산에도 올라 민족의 영지를 살펴보았다. 이 시

기의 경험은 단재에게 새로운 민족사적 사고를 갖게 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집안(지안)현의 유적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만 번 읽는 것보

다 더 낫다”라고 단재가 말한 것은 이 답사가 그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던

지를 가르쳐 준다. 이 여정을 통해 민족사 연구에 대한 실증적 토대를 확인한

단재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한동안 조선사의 집필에 몰두한다. 가난과 병환이

그의 연구를 방해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중화보』와『북경일보』등의 유명한

중국신문에도글을기고하면서글을써나갔다.

단재가 베이징의 생활을 정리하고 상하이로 건너간 것은 1919년 국내에서 3·

1운동이 일어난 후였다. 당시 상하이에서는 여러 독립운동단체와 운동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나서고 있었다. 단재도 충청도를 대표하는 임

시의정원 의원에 선임되어 임시정부 수립 활동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을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추대하자 그가 미국의 윌슨 대통령

에게 우리나라를 위임통치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대

하였다. 단재는“이승만이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있는 나라를 팔아먹

은 이완용 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단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이승만은 다시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자 단재

는 곧 바로 임시정부와 단절을 선언하고 임시정부의 독립노선에 대한 비판에

나서게된다.



단재신채호의해외언론활동 91

단재는 임시정부의 독립방안에 뚜렷한 반대를 표명하며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

는데, 이것이 바로『신대한(新大韓)』이었다. 1919년 10월 28일 창간된 순한글

의이신문은임시정부의기관지인『독립신문』의논조를비판하며대립각을세

웠다. 즉 독립운동에 있어 준비론과 외교론을 비판하고 최선의 대안은 무장투

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두 신문간의 논쟁이 치열해 지자 임시정부

의이동휘국무총리가직접나서서화해를주선하기도하였다. 

신규식의 지원을 받은 이 신문은 구성원으로 주필을 맡은 단재를 비롯하여 김

두봉, 한위건등이있었다. 또한이신문은신대한동맹단의기관지역할도했는

데, 이 단체는 단원 약 40명 정도가 활동하는 과격한 운동단체였다. 독립에 있

어무장투쟁을중시하는단재의주장은이신문의창간호에잘나타나있다. 단

재는『신대한』신문의발행목적을다음과같이밝혔다. 

“태평양은 육지가 될지라도 우리가 일본은 잊지 말자. 삼천만의 해골을 태백산

같이쌓을지라도일본과싸우자는정신을가지고본보가출현되었노라.”

일제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태도가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글이다. 또한 단

재는 임시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던 일제로부터 참정권 획득이라는 자치론과

미국에 기대어 독립을 달성하려는 외교론 모두에게 오로지 일제라는 적을 파

괴하는 것만이 완전한 독립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이상의 국가보

다 우선은 이상의 독립군을 제조할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단재

의 이러한 무장투쟁론은 그 유명한 의열단선언인「조선혁명선언」을 통해 훨씬



92 no.4 언론

더 구체화된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國號)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

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박탈하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선

언에서 단재는“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네가 망하

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되는‘외나무다리 위’에 선 까닭에 오로지 나아가야

할길은폭력파괴의길”이라고투쟁방법을밝혔던것이다. 

『독립신문』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신대한』은 1920년 들어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인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결과였는데, 이로 인해 2월경부터는 신

문이 발행되지 못해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1920년 1월 23일 제18

호가종간호인것으로보인다. 단재가『신대한』을발행하면서『독립신문』과지

상 논쟁을 벌였지만, 『신대한』의 종간 이후에는 글 발표의 공간으로『독립신

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의열단장 김원봉의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상

하이로 온 단재가 1923년 1월‘조선혁명선언’을 완성한 이후 9월 1일자『독립

신문』에 진공(震公)이라는 필명으로‘금일에 또 피난할 십승지(十勝地)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이다. 진공은 단재가 잡지『천고』등의 논설에

서 많이 사용한 필명이다. 단재는 같은 필명으로『독립신문』에 몇 개의 논설을

실었다. 그리고단재는시조도지면에실었는데, 이러한점은단재가이신문의

편집과 제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심증을 갖게 한다. 『독립신문』의 사장

과 주필직을 맡았던 이광수의 말을 빌면, 『독립신문』은 처음에 단재를 주필로

초빙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일은 당시 운동노선의 다름으로 인

해 단재가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비록 단재가『독립

신문』과 노선에 따른 갈등을 일으켰지만, 천성이 언론인인 그가 자신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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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는‘진공’이라는필명으로임시정부의기관지『독립신문』에도글을실었다. 
1923년9월1일자에실린단재의글‘금일에또피난할십승지(十勝地)를찾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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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언론으로『독립신문』의 지면을 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

을것이다.

베이징에서의잡지『천고(天鼓)』발행

단재가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1920년 4월경부터이다. 상하이에서 발행

하던『신대한』이 인쇄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발행이 힘들어지자 무

장투쟁의 독립노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베이징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박용만·고일청·김창식 등과 더불어‘제2회보합단’의 조직에 참여하여

내임장이라는 직책에 선임되기도 하였고, 김동만과 이시영 등과 함께 만주에

근거한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에도 앞장섰다.  또한‘군사통일촉성회’를 조직

하여‘베이징군사통일회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베이징에서의 바쁜 활동 중에서도 당시 단재에게 보다 뜻 깊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박자혜라는 여인과의 결혼이었고, 두 번째는『천고』라는 잡지

의 발행이었다. 박자혜는 옌진대학 의학과에 재학하던 학생으로 국내에서

1919년 간우회 사건을 일으켜 중국에 망명해 있던 중이었다. 이 둘에게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우당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이었다. 단재의 이 결혼과 신혼생활

은 그가 평생 동안 맞본 행복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

들도 보았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꿈은 2년을 넘기지 못했다. 극심한 가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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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가심산김창숙등과함께발행한한문잡지『천고』. 
우리나라의고대사연구와항일투쟁에관한내용으로1921년1호부터7호까지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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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단재는 부인과 아들을 1922년 국내로 들여보내게 된다. 그 후 단재가

살아있는동안이들을볼수있는기회는많지않았다. 

또 하나의 일은 1920년 박승병, 김창숙 등과 함께 시작해서 드디어 1921년 1월

에 창간호를 간행한 잡지의 발행작업이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볼

수 있도록 한문으로 발행한 잡지『천고』에는 중국인에게 합심하여 항일운동에

나서자고 하는 내용과 우리나라의 고대사연구에 관한 글을 실었다. 이 잡지의

창간호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맨 처음에 신년축사와

창간사가 실려 있고, 본문에는‘대조선군정서가 왜병을 대파한 축사’, ‘조선독

립운동과 동양평화’, ‘왜의 소위 친선이란 무엇인가’, ‘일본 제국주의의 말운

이 이르렀다’, ‘일본의 죄악과 무공덕을 논함’, ‘천고와 신년’, ‘고고편’, ‘폴랜

드 광복 약사’, ‘중국친구가 보내온 두 책에 대한 소개’, ‘대한독립군이 왜를

깨뜨린 것을 널리 알림’, ‘강우규 선생 추도사’, ‘전 황태자 암살음모 소식’,

‘군정서의 전황’, ‘양대전의 상보’, ‘북간도전란 휘보’, ‘내국소식’, ‘해외소

식’등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여러 명으로 되어 있으나, 결국은 단재선

생이홀로집필한것으로보인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천고』가 추구한 발간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중국과 조

선은학정을 일삼는 일제를 앞에두고한배를탄동지적 관계임으로 서로협력

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일제가 왜곡한 우리나라의 역사

를 바로 잡아 올바른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자주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천고』는 단재가 우리나라의 고대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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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했

던상황을알수있는중요한자료라고할수있다. 

단재가 이 잡지의 이름을『천고』즉‘하늘북’이라고 지은 까닭을 그가 창간호

에 기고한‘천고신년신간축(天鼓新年新刊祝)’이라는 글을 읽어보며 음미해

보자.

한번북을두드리니그소리우레와같고

두번북을두드리니그기세산처럼높네

세번네번두드리니의로운선비구름처럼모이고

다섯여섯번두드리니도둑의머리가

낙엽처럼떨어지네

왜놈들을쓸어버리고나라의빛냄을되돌려

우리산하를거듭정리하면

하늘북을울리는직분을여기에서마치리라

하늘북을 두드려 무장독립투쟁에 나설 동포들을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

리 산하를 강점하고 있는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는 단재의 굳은 신념이 고스란

히담겨져있는글이아닐수없다. 



98 no.4 언론

맺는말

단재는 잡지『천고』를 거의 마지막으로 하여 직접 글을 쓰고 발행하는 언론인

으로서의 책무를 끝마쳤다. 물론 그렇다고『시대일보』나『조선일보』, 『동아일

보』등에 글을 게재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언

론의 발행을 책임지는 활동정도만을 중지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대신 단재는

그보다 직접행동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말년에 그가 참여한 무정부주의동

방연맹은 말 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단체였다. 누군가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

하다고생각하면주저없이단재는실천에옮겼다. 매우위험한일임을알고있

었음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길이라면 비켜가지 않았다. 자신이 글로 주장했

던 것을 피해가지 않았다. 그런 결과로 결국 단재는 체포되어 뤼순감옥에서 순

국했다.

일제강점기에 단재 신채호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 선구자도 드물

다. 그래서 시인 도종환은 단재를 일러‘꼿꼿한 당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단재는 궁핍한 가난 속에서도 대의에 따라 글을 쓴 참지식인이고 그 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참언론인이었다. 필자와의 상의 없이 글자 한 자를 바꿔버린 중국

신문『중화보』의오만함을질타하며기고를중단한점이나식민지하에서일제

의 연호를 사용하는 신문에는 글을 보낼 수 없다며 기고를 거부한 점은 비굴하

지않고진정으로당당한언론인단재의모습이었다. 

단재 신채호는 무엇보다도 평생을 언론과 함께 산 언론인이었다. 그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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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서도 틈만 나면 언론매체를 발행하거나 이용하여 민족정신과 나라의 독

립운동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했다. 그의 글에는 오로지 나라와 민족이 자리 잡

고 있었고, 한 치의 흔들림이 없는 대의명분이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정도가 아

니면 절대 가지 않았고, 불의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올곧은

정신은 작은 이익에도 쉽게 붓을 꺾는 현대의 일부 언론과 언론인에게 좋은 거

울이요표상이다. 

이날

단국개국사천이백사십오년팔월이십구일

이날은어떠한날이오

사천년역사가끊어진날이오

삼천리강토가없어진날이오

이천만동포가노예된날이오

오백년종사가멸망한날이오

세계만국에절교(絶交)된날이오

천지일월이무광한날이오

산천초목이슬퍼한날이오

금수어별이눈물흘린날이오

애국지사가통곡한날이오

우리의신성한민속이망한날이오

우리의생명이끊어진날이오

우리의재산을잃은날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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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자유를빼앗긴날이오

우리의신체가죽은날이오

우리의명예가없는날이오

우리의입이있어도말못할날이오

귀가있어도듣지못할날이오

손이있어도쓰지못할날이오

발이있어도가지못할날이오

우리의조상은땅속에서도눈을감지못할날이오

우리가이세상에살아도희망없는날이오

우리는살고저하여도살곳이없는날이오

우리가죽고자한들묻을땅이없는날이오

슬프다우리사랑하는동포여

이날이날을기억할날이오

지금삼년전이날에

원수의임금목인이사내정의를

우리대한에파송하여

수만명왜병을

방방곡곡에배치하고

매국적이완용송병준등을농락하여

합병조약을체결한날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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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이날은

저조그마한섬중에있던하이족(蝦夷族)으로

벌거벗고금수와같이행동하던

저야만과원수되던날이오

이민족저민족이합하여

명색이국가로수천년도못된

저무도한왜국에게

우리사천년된민족이멸망받은날이오

애통하다우리동포여

이날이날에

어떤참혹한형편을당하였느뇨

우리의황실은왜왕의신첩(臣妾)이되었고

우리의민족은왜인의노복이된날이오

눈이있고귀가있으면보고들을지어다

우리의조국을붙들고저하다가

대마도에가두어만리고도에원혼이된

최면암(崔勉菴)선생의일도이날이오

우리의나라없어지는날방성대곡하고

슬픔을이기지못하여한칼로목을질러

국은을갚고저한민충정(閔忠正)공의일도이날이오

우리의국권을회복코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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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평화회에가서더운피를뿌려

세계에빛내게한리준(李儁)씨의일도이날이오

우리의원수를활빈정거장에서단총일발에

거꾸러뜨리고여순구에서영혼을하나님께

부탁한안중근(安重根)씨의일도이날이오

우리의국록을먹고원수를돕는스티븐스(須知分)를

상향정거장에더러운피를뿌리게하고

지금옥중에있는장인환(張仁煥)씨의일도이날이오

우리의매국적을한양대로상에서

형경의비수가한번번쩍한결과로

원수의손에원통한혼이된리재명(李在明)씨의일도이날이오

우리의조국을위하여후사를부탁하고

재산을분급하여공익사업에부치고페테르부르크에서

자결한이범진(李範晋)의일도이날이오

우리의국가를회복하며원수를멸망코자하여

영웅렬사가의병을모집하고각처에서일어나

독립기를들다가도원수에게도륙을당하여

보행망명도수하여해외에서풍찬노숙하며

와신상담하는일도이날이오

우리조국의청년학도는창가체조로애국심을

분발하며신체를건전케하다가도원수의손에서

징역받는일도이날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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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청년이해외로나오다가중로에서

원수의손에잡혀방포일성에무주고혼이

되는일도이날이오

우리의민족은하나님이사랑함으로

다하나님앞에믿는자녀가되고저하여도

저원수는세계의공법을무시하고

종교를박멸하여신자를포박하고

암살인자음모사건이라거짓말로죄목을

만들어공판하기전에옥중에서죽이는일도

이날이오

우리내지의동포는혼인잔치에도세전이오

생남하는때에도세전이오소와말고기까지라도

다세전이오여러가지세전으로우리민족은

핏줄이말라살수없는일도이날이오

슬프다우리동포여

이날이날이여러가지로생각하면

우리의허물인가원수의죄악인가

이것을공판하여불쌍한자에게복을주고

악한자에게벌을주는권능은

다만지공무사한하늘에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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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시여볼지어다

원수의나라는점점쇠망한형편에

빠지는것도이날이오

마귀를숭배하며도덕을무시하고

밤낮사람죽이는재주만가르치는일도이날이오

외국국채가수십억이되어보상할방침이

없음으로국가의철로와항구를

전당잡힌일도이날이오

부녀를외국에파송하여매음(賣淫)으로

생활코자하는일도이날이오

저의귀족들은음란사치가극도에달하여

평민은살수가없음으로사회주의자가

생긴일도이날이오

저의임금목인이하황족을폭발약으로

몰살케하고공화국을설립코자하려던

행덕(幸德) 등수십명이죽은일도이날이오

저의정치의부패와인민의불평은날로

심한일도이날이라

우리동포여

이날이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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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의형편과우리의사정을생각할때에

슬픈마음도이날이오

기쁜마음도이날이오

희망될일도이날이오

리순신(李舜臣)씨의철갑선으로

왜적을함몰한일도이날이오

을지문덕(乙支文德)의외적을

격파한일도이날이오

와싱톤(華盛頓)의독립기를

들일도이날이오

나폴레옹(拿巴崙)의혁명을

폭동할일도이날이오

우리동포여

이날이날에

이와같이생각할때에

뇌성벽력이머리를눌러도굴치말고

천병만마가당전하여도퇴보말고

용진하는마음으로우리의

목적을달할날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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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포여

잊지못할날이이날이니

이날이지나고그날이당하며

우리의한숨을변하여웃음이되고

애통이변하여쾌락이될

이날을잊지말고

금년이날에도이생각이오

십년백년까지라도이날에

이생각을잊지말고

우리한반도를사랑하는동포들아

우리가신성한민족이아닌가

우리의마음을다하고힘을다하고

몸을바쳐우리가자나깨나

사나죽더라도이날을잊지말고

우리가이날이우리의기념할날

되기까지힘쓸지어다

이날에이말로우리대한제국

이천만동포형제자매에게고하며

특별히아청영내에있는

우리사랑하는동포여

이날에이생각으로

모세선지자의본을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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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민족사십만을애급에거느리고

가나안복지로가던이날이되며

항우(項羽)가강동자제7천으로

도강하던이날이될가

이날이그날이될까그날이

이날이될까이날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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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에간행한단재의저술「을지문덕」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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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의문학과그의시대

단재 신채호를 문인 또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 신채호는 글도 많이 썼지만

독립운동가, 교육자, 역사학자, 언론인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신채호가 살았

던 당시에는 전업 작가와 같은 개념이 없거나 적었다. 따라서 신채호를 지금과

같은 문인 또는 작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시와 소설 그리고 산문과

비평을 썼기 때문에 문인이나 작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예로부터 문인은

글을쓰거나학문을하는선비를일컬었다. 그런데문인은글만쓰는것이아니

라 서예도 하고 바둑도 두며 풍류도 즐기는 등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관직을 가진 경우에도 글과 경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사회에서양반계층은모두문인의성격을가지고있다. 

단재신채호의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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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때로는 전통적인 문인과 근대의 전문적인 작가를 구분하기도 한다. 현

대에도 문인을 글쓰는 전문가라는 의미로 쓰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업으로 글

을 쓰고 또 글을 쓰는 것이 직업인 사람을 작가로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채호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문인으로 볼 수는 있지만, 글만 쓰는 전

문적인작가라고볼수는없다. 물론글쓰는사람이라는뜻에서작가라고할수

는 있으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문인이 맞다. 그것이 독립운동가, 교육

자, 언론인이었으며 동시에 시와 산문을 두루 썼던 신채호를 문학적인 의미에

서규정하는어휘일것이다. 

문인 신채호는 어려서 총명했다고 전한다. 몰락한 양반 가계에서 태어난 신채

호는 당시의 풍습대로 한자를 배웠다. 충청도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태어

난신채호는1886년 7세되던해부친신광식이타계하자그이듬해인1887년 8

세 되던 해, 가문의 고향인 청원군 귀래리로 돌아왔다. 서당을 하던 조부는 한

학을 하던 몰락한 양반이었는데 신재호, 신채호 두 형제에게 한학을 가르쳤다.

이때 신채호는 병약했지만 부지런하고 총명한 덕성 때문에 한자와 한글을 일

찍 깨치고, 1888년에 중국 역사서인『자치통감』를 해독하고 시를 짓기도 했다.

이때 지은 시는 본격적인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서당에서 연습을 하는 정도였

지만신채호의문학적재능을보여준것으로의미가있다. 14세되던1893년유

교의 경전인 사서삼경을 통독하고 많은 시문을 지었다고 전한다. 아쉽게도 어

린시절에신채호가쓴글은남아있지않다. 

이후 신채호는 여러 곳에서 한학과 학문을 배웠는데 특히 학부대신을 지낸 천

안의 신기선에게서 전통적인 학문을 배우고 또 서양의 서적을 접했다. 얼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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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교하여 박사가 되었지만, 신채호는 당시 풍전

등화같은위급한상황을인지하고‘관직에는나갈바가아니다’라면서교육운

동을 전개했다. 당시 교육운동은 애국운동이면서 계몽운동으로 지식이 있어야

나라를 구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황성신문에 장지연의「시일야방성대곡」이 실리면서 폐간되었는데 이때 신채

호는『대한매일신보』주필로「재시일야방성대곡」을 집필했다. 이 시기에 신채

호는 논설이나 격문과 함께 문학적인 글을 쓰기 시작한다. 결국 1905년 위급존

망한 나라의 현실이 신채호로 하여금 감정적이고 격정적이며 대중계몽에 적합

한문학으로눈을돌리게한것이다. 

이것은당시글을읽을수있는인구와도관계가있다. 당시에는양반이나지배

계층만이 한문을 읽을 수 있었고 전체 인구 2천만 정도 중에서 소수에 불과했

다. 따라서 한자로 글을 써서 계몽을 하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면 개

화기 이후에 도입된 국한문 혼용체는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는 있었지만 여전

히 대중적 독서에는 부적합했다. 따라서 한글을 중심으로 하는 국한문혼용체

가 적합했던 것이다. 그리고 논설과 같이 딱딱하고 논리적인 글은 독자층의 한

계가 있었다. 더구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언론은 일부 지식인 계층만이 접할

수 있었고, 글이 정치나 경제 등 국가적인 문제나 국제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하

기때문에민중들의호응을얻기가쉽지않았다. 

이런 점을 인식한 신채호는 쉽고 재미가 있으며 조선인들을 직접적으로 계몽

하여국가위급을호소할수있는방안을찾았던것이다. 그것이바로문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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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에는 문단(文壇)과 같은 작가들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문인과

정치가 또는 사상가가 구분되지도 않았고, 또 신문이나 잡지도 없거나 있다고

해도 작품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리고 글로 문학적인 창작을 한다는 것

역시 지금과 달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1900년대 초에는 중세의 시가나

산문 또는 소설은 근대적인 문학으로 이행되지 않았던 시절이고, 막 근대문학

이 태동하려던 시기였다. 신채호가 눈을 돌린 문학은 독자적인 자율성이 있기

는 하지만 정치 경제 등 삶의 토대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신

채호는역사전기소설과같은쉽고재미있는소설을번안하거나창작했다. 

이인직 등과 다르게 신채호는 문학만으로 문학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민족해

방으로부터 문학을 생각했다. 여기서 문학적 전통에 대한 계승의 문제가 대두

한다. 조선 후기 중세까지의 문학전통은 1900년 전후로 단절되었다는 것이 전

통단절론이고 그 이후 일본을 통한 서구문학이 조선에 이식되었다는 것이 이

식문학론이다. 전통적인 문학은 조선식의 한시, 전기, 시가, 문장 등과 아울러

서 한글 시조, 가사, 판소리계 소설, 설화, 민담, 전설 등이다. 이러한 중세 문학

양식은 1900년 전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이른바고소설또는고대소설은새로운형태의신소설또는개화기소설로이행

했으며 시조나 가사는 신체시 또는 신시로 이행했다. 신소설, 개화기 소설, 신

체시, 신시 등은 중세까지의 전통문학과 근대문학의 중간에 놓인 이행기의 문

학으로 그 문학 형식이나 내용이 불완전한 형태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채호

문학이 시작한다. 봉건 중세의 문학전통을 계승하기는 하되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작품을쓰는그의창작태도는평생에걸친중요한창작의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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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채호는 많은 시가를 창작했다. 역사연구나 논설에 비해서 신채호의 글임을

확정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는것이바로시가다. 그래도많은논란을빚고있

다. 고증도 하고 서지적 연구를 거듭하여 지금까지 신채호의 시라고 알려졌던

것, 그리고 반대로 신채호의 글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작품들이 많았다. 이러한

논란을 감안하여 2008년 독립기념관에서『단재 신채호 전집』을 편찬하면서 어

느 정도 정리를 했다. 이 전집에 따르면 신채호는 비교적 적은 양의 시가를 남

겼는데주로한시였고, 더러한국어시나국한문혼용의시가를창작했다. 신채

호에게 있어서 시를 쓴다는 것은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민족해방의 실천행위

였기 때문에 역사를 소재로 한 영사(詠史)시나 교훈적인 내용이 많다. 그것은

시를 독립적인 문학양식으로 보지 않고‘글쓰기’라는 총체적인 부분으로 인식

했기때문에생기는현상이다. 그의한국어시에는다음과같은작품이있다. 

나는네사랑

너는내사랑

두사랑사이칼로써베면

고우나고운핏덩이가

줄줄줄흘러내려오리니

한주먹덥썩그피를쥐어

한나라땅에고루뿌리리

떨어지는곳마다꽃이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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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하리.(상하이에서)

「한나라생각」전문

(독립기념관, 『단재신채호전집』, 8권, 2008년, 461쪽)

이 시는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이기는 하지만, 민족을 생각하는 서경시인 동시

에 교훈시이다. ‘한나라’는 조국 조선을 뜻하며 사랑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열

정이다. 이처럼 신채호의 시는 역사적 의미나 현실적 내용을 자연의 경치를 뜻

하는 경(景)과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 정(情)으로 표현한 것이 많다. 산문 양식

이 현실 인식에 투철한 결과라면 운문 양식은 자신과 자신의 심경에 대한 솔직

한심경의표현이더잘드러나고있다. 

「기생 연옥에게 주는 시」(증 기생 연옥)에서도 그의 강개한 성정이 잘 드러난

다. 기생 연옥에게 주었다는 이 시에서 신채호는‘영웅을 조문하지 않고 의인

을 조문한다’라고 썼다. 이것은 영웅호걸보다 의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해야 한

다는 일종의 교훈으로, 기생과 연관해서 시를 쓰면서도 성적인 연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상적 강고함만 남기는 신채호 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

지만 신채호를 일컬어‘칼날 같은 의지와 절개로 뭉쳐진 사람으로서 시인적 여

유조차 아니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는 잘못이다. 신채호에게 있어서 문학은 그

자체로 삶의 형식이자 모든 것이었기에 효용성이나 공리성을 따로 인식할 이

유가 없었던 것이다. ‘시는 성과 정의 표현이다’라고 한 동양의 전통적 문학관

은 공리성과 탈공리성을 아울러 포괄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채호 문학에

서의효용성은문학의내재적본질이었을뿐임을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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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의 시는 결연하고 강개한 것이 많다. 때로는 결연하고 때로는 처연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강조

하고자할때, 반복과열거의수사법이선택된다. 그리고강조를위해서끊임없

이 의문을 던진다. 자기확신을 통하여 그 글을 읽는 조선인들에게 심리적 압박

을 가하면서 운명의 공동체의식을 권유하려는 기법이다. 또한 신채호의 문장

은 영탄이 심하다. 이것은 시세를 한탄하는 지사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거니

와 그 영탄은 독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영탄과 반복은 사상이 지시한 본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한다. 일반적인 문장의 기법으로 보면 영탄은 감정의 과잉을 직설적으로 표

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탄이 여러 문학적 장치와 더불어 사용되지 못하면

거칠고 저급한 문장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다. 하지만 신채호는 자기 특유의 격

정으로 그런 저급한 느낌을 상쇄시키고 절박한 비장미를 갖게 만들었다. 하지

만 이 영탄 어휘는 그 뒤에 이어지는‘약자’라는 운명의 공동체의식을 상기시

킴으로써위기를강력하게전달하는원래의목적을수행하게된다. 

시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 글이「천희당 시화」다. 시화란 시에 대한 비

평, 시의 이론, 분석 등을 말한다. 천희당이 단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만, 2008년 독립기념관에서 고증하여 신채호라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시는 국민 언어의 정화다’, ‘강한 국가의 시는 강하

고 약한 국가의 시는 약하다’, ‘근세 조선의 시는 약하고 음탕하다’(독립기념

관, 『단재 신채호 전집』, 8권, 2008년, 470쪽).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단재가 시

를 역사, 사상, 철학을 담는 그릇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단재에 의하면 시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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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정신과 애국주의를 표현해야 하며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글에서 신채호는 문학이 단지 감정의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민중을 계몽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려는 애국주의 사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채호는 대표적인 시론인「천희당 시화」에서,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보았고 현실과 문학은 일치해야 한다고

인식했던것이다. 

우리가 양식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채호의 문장은 대다수가 교술의 형

식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근대 계몽주의의 기법과 아울러 전통적인 문장기법

인 교술로써 민족감정 이전의 동포의식을 고취시키려 했던 것이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교술은‘자아와 세계의 대립이 세계 쪽으로 귀착된 자아의 세계화’

이다. 이때자아는세계의한부분으로존재한다. 이것을신채호의표현으로하

자면 소아와 대아인데 소아는 자아이고 대아는 세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더 큰 자기인 대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대아가 위기에

처해있다면응당소아를희생하여대아를살려야한다고말했다. 

신채호는 약자와 강자의 차이를 큰 범과 작은 범의 차이라고 말하면서 큰 범의

작은 범에 대한 폭력과 압제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일 뿐이라고 선언하듯 강조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기에 대한 회의, 정확하게 말하면 조

선혁명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자아와 세계의 관계는 적대적이지

만 갈등은 없다. 이것은 아이러니다. 무갈등의 획일성을 일원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거니와 세계에 대한 적대감이 무갈등으로 드러나는 이 아이러니(irony)

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채호 글의 의미는 달라진다. 신채호는 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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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영탄, 울분, 비분, 강개등절망과좌절의한을표현했다. 그에게근대자

유시나 서양이나 일본의 시형식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신채호는

근대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식민지적 근대를 피하는 특이한 방법을

취하고있다.     

소설

신채호는1907년『이태리건국삼걸전』을역술하는데, 역술이란번역을하면서

약간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는 형식이다. 이 역술서는 문학작품이라고 하기에

는 부족하지만, 이태리 건국의 위인들의 전기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전기체 소

설과 맥이 닿아 있다. 이어서 1908년에는『을지문덕』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작

품을 창작했다. 잘 아는 것과 같이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장수다. 이 작품 또한

한 인물의 전기를 역사에 근거하여 기술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소설이라고

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하지만이소설은아시아의전통적인전

기체 소설의 전(傳) 양식에 따랐고 역사를 바탕으로 했지만 상상을 가미했다는

점에서소설이라고할수있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다.  

신채호가 본격적인 문학작품으로 쓴 첫번째 작품이『을지문덕』이라는 사실은

여러가지의미가있다. 1907년은이미외교권과군사권등주요한권력이일본

제국주의로 넘어갔던 시기였고, 조선은 독립적인 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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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리건국삼걸전』
단재가 번안한『이태리건국삼걸전』
의원전인중국량치차오의저서.

『이태리건국삼걸전』
단재가1907년중국량치차오의저서를
번안하여발행한영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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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문덕』서문
단재가저술하여1908년5월30일
광학서포에서발행한책.

을지문덕전신상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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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상태였다. 국가상실의 절박한 위기였던 것이다. 당시 신채호를 비롯한 많

은 우국지사들은 국가회복, 부국강병, 반제항일의 정신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

렇지만 현실은 암담했고 암울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필요했던 것은 아름다운 시도 아니었고 구성이 탄탄한 소설도 아니었다.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민족혼을 살릴 구국의 영웅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가

와 민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문인들은 과거의 시인묵객처럼 한가하게 작품을

쓰는 대신 지사가 되어서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글로 애국애족의 정신과 반제

항일의정신을담아야했다. 그리하여생각해낸것이바로민족을구할영웅이

었다. 그런데 상상을 통하여 영웅을 창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상

상된 영웅 이전에 과거 역사 속에서 영웅을 찾아서 그 영웅의 일대기를 민중들

에게 알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찾은 것이 을지문덕과 같

은 고대의 영웅이었다. 이리하여 신채호는 이 고대의 영웅을 통하여 위급한 조

선을 구하고, 강력한 국가의 힘을 표현하며, 독립적인 국가를 그리고자 했다.

이와같은원리로창작된작품이바로신채호특유의역사전기소설이다. 

신채호의 역사전기소설은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의 운명을 일으켜 세우고자 영

웅을 기대하던 조선 민중들의 열망을 작품으로 담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 영웅대망론으로 영웅이 출현하여 나라를 구해줄 것으로 믿고

영웅의 힘으로 조선 사람들을 단결하게 할 수 있다는 민족의식의 소설적 표현

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채호를 비롯한 애국계몽주의자들은 열강 제국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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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에 대응하여 국권을 수호하고 부국강병한 근대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과

제를 문학창작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즉, 문학의 공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민족

의 영웅을 상상 속에서 재창조하려는 의도에서 역사전기 소설을 지은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신채호는『이순신전』(1908), 『최도통전』(최영장군전)(1909) 등

의역사전기소설을썼다.    

이러한소설쓰기는1916년작, 『꿈하늘』이라는문제작을탄생시키는계기가된

다. 꿈속의 몽환적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은 문학작품으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작품으로 생각하고 썼느냐는 것이 일차적인 논란이다. 그리

고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 발표를 하지 않았던 전후를 미루어 보면 이것

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신채호는 자신을 이광수나

김동인과 같은 문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문학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가 쓴 모든 소설은 작품으로 썼다기보다는 민족해방의

방편이었는데, 『꿈하늘』역시 문학작품이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자신

의 열망을 꿈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일종의 상상적 산문이다. 그렇지만

문학적 구조와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문학작품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1916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형식과 문

체를 가진 한글문체로서, 신채호 자신의 자전적 내용을 소설화한 근대문학 초

기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민족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일제에 대한 견결한

투쟁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신채호의 우국충정과 당대에 실현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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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하늘』
1916년경에쓴것으로추정되는이작품은한글체로쓴당시로서는보기

드문형식을갖추고있다. 이글에는민족에대한절대적인사랑과일제에
대한무한한투쟁의의지가잘드러나있는데단재의우국충정과당대에
실현할수없는민족적열망을한놈이라는주인공을내세워환상적으로

처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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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열망은 환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신채호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한놈을

내세워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찾으려는 강렬한 의지를 담아냈다. 이 작품은 환

상적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근대소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라사

랑의주제를표현하려는신채호식의방법이었다고보아야한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단군기원 4240(1907)년 어느 날이다. 주인공 한놈은 하

늘로부터 큰 무궁화꽃에 내려앉는다. 그때 동편으로 우리나라 군사가 나타나

고서편에는괴물같은다른군사가나타나일대접전을벌인다. 우리나라군사

가 싸움을 이긴 후 장수가 무궁화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장수는 바로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이었다. 을지문덕과 한놈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라지고

한놈은 민족사의 여러 영웅들을 만난다. 한놈은‘진정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탄식하면서 작품은 끝난다. 서술자로서의 한놈은 신채호 자

신을 비유한 것으로 민족해방의 열망을 과거의 영웅과 환상적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용과용의 대격전』역시 신채호의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신채호가 무정

부주의 사상에 빠져 있던 1928년에 생산된 소설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무정

부주의자로서의 허무와 비탄 등이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다. 작품은 조선의 민

중을 포함한 모든 피압박 민중의 처참한 현실을 담아내고 있어서 식민지 조선

의현실을표현하고자한작가의의도가잘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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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신다, 나리신다, 미리(龍)님이나리신다. 신년이왔다고, 신년무진이왔

다고미리님이동방아세아에나리신다. 

태평양의바다에는물결이친다.

몽고의사막에는대풍(大風)이인다. 태백산꼭대기에는5색구름이모여든다.

이모든것의모두가미리님이내리신다는보고다.

미리님이 내리신다는 보고에 우랄산 이동의 모든 중생들이 일제히 머리를 들

었다. 부자(富者)와 귀자(貴子)들은 물론 미리님의 입에 맞도록 중국 료리, 서

양 료리 등 갖은 음식을 장만하며 미리님의 귀에 흐뭇하도록 거문고, 가야금,

피아노 등 모든 음악을 대령한다. 그러나 가련하게 헐벗고 굶주린 빈민들은 미

리님께 정성을 드리려 하나 아무 가진 것이 없다.  가진 것은 그 빨간 몸뿐이다

(독립기념관, 『단재신채호전집』, 8권, 2008년, 6쪽).

이것이 소설의 서두다. 이야기의 배경이나 인물 묘사 또는 사건으로 시작하는

다른 소설과는 전혀 다르다. ‘미리님이 내리신다는 보고다’에서 보듯이 작가

가직접 작품속에개입하여 작가가 하고 싶은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종의 환

상적 보고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품 구성상의 특징은「선언문」을 포함한 논

설 문체와 소설적인 구성이 혼재되어 있는 특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 작품에서 보듯이 신채호의 소설은 현재의 소설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인물형상화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소설 구성의 원리와도

다르며, 문체 또한 독백체여서 이야기라는 형식과는 맞지 않는다. 이 작품도

『꿈하늘』과 마찬가지로 문단에 발표하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었다. 시와 마찬

가지로 신채호는 글을 썼을 뿐이지, 그것이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하는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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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갈래를중요하게생각하지않았다. 

이처럼 신채호는 무정부주의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민중에 대한 부당한 착취

가 어떻게 가능했던가를 보여주면서 이데올로기와 국가제도에 대한 강력한 부

정의 의지를 표명한다. 『용과 용의 대격전』은 작품 전체가 부정, 회의, 비탄, 환

상등정신의무정부상태를표현하고있다. 이것은지배와피지배라는관계자

체를 부정하고자 했던 그의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며 진화론과 자강론

또는 영웅주의 사관에서 벗어나서 모든 정치제도를 부정해야 했던 무정부주의

자인 신채호식의 표현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그의 소설은 소설 이

전의 소설로써, 장르를 고려하지 않은 자유분방한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

문학사에서는이런신채호의문학을예외적인영역으로다루고있다. 

문학환경

신채호는 신숙주의 후손이다. 보한재라는 호를 가진 신숙주는 당대의 대문장

가요 학자였으며 옥당의 권력을 가진 재상이었다. 한글창제에 큰 공을 세운 위

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변절자라는 아름답지 못한 비판도 받고 있다. 신채호가

신숙주의 후손이라는 점은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한 일이다. 국가를 책임져야

할 양반계층이었지만, 몰락한 향리의 양반이었으므로 약간은 그런 의식에서

자유로웠을 수도 있다. 신채호는 양반계층의 세계관, 즉 주자학적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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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서 진보주의 사상을 가진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무정부주

의자로일생을산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그당시대다수의양반

계층은 잃어버린 왕조를 그리워하며 비탄에 빠져 있었고 대부분의 양반계층은

과거지향의 복고적 세계관에 머물러 있었다. 1905년을 전후한 애국계몽기에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양반들도 없진 않지만 더 많은 양반들은 국권이 일제의

마수에 넘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식민통치에 동화

하면서 살았다. 그렇지만 신채호는 양반계층이 걸어간 보편적인 길을 걷지 않

고, 그렇다고 친일과 같은 변절도 하지 않고 민족을 위한 길을 걸어갔다. 이처

럼반봉건의식을가진신채호는예술에관해서, 

‘예술은 예술을 위하야 존재’라 하지만 또한‘고상한 예술일수록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그 부론(附論)이 있음으로 그 말이 어느 만큼 승인됨이니 만

일 예술이 인류에게 해가 되어 그 진보를 따라 인류의 행복이 감소될진대 인류

의예술을증오하여멸망시켰을지니어찌존재의여지가있으리오?

라고 하여‘고상한 예술론’을 주장했다. 이것은 신채호가 가지고 있던‘고상

한 인생관’의 혁명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고상한 예술의 반대는 고상하지 않

은 예술이다. 고상하지 않다는 것은 감정적이거나, 소아에 몰두하거나, 사회에

무익한 것이다. 당시 조선의 문학은 일본의 문학을 모방하고 학습하여 자유로

운감성을표현하는것이주류를이루고있었다. 이것이바로고상하지않은문

학이다. 그는 일찍이 문약한 조선의 지배계급을 배격하고 문예를 통한 혁명을

주창한 바 있다. 이광수류의 서구문학 풍을 배제하자는 문예의 순정을 역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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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인데, 이것은당시의국내문단에대한혁명적반정이었던것이다.               

그렇다면 신채호가 통렬하게 비판하던 애국계몽기의 문단은 어떠하였는가?

1908년 당시 신채호는 전래의 소설이 음담과 괴화일 뿐이므로 새로운 형식이

나 내용의‘신소설’을 창작하여 부패한 소설을 쓸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의 신소설은 이인직류의 신소설과는 계보를 달리하는 정신적 차원

의 개념이었다. 국권이 풍전등화의 위급한 상황이던 이 시기 신채호를 비롯한

몇몇 지사들은 영웅과 민족의 혼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채호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계몽의 방편으

로 새로운 소설을 창작해서 읽혀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 신채호가 생각

했던 신소설은 영웅전기와 연의소설류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진화론을

믿고구국영웅을고대하던신채호의우국충정과연관이있다. 

그러던 신채호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의 조선문단을 노예문학으로 규정했다.

신채호가 보기에는 이광수나 최남선은 모두 고상하지 않은 노예문학을 하는

자들로서, 문학의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신채호는 식민지

조선인 모두를 노예로 규정하는데 이때의 노예는 피식민지민이라는 개념이 아

니라 무엇에든 맹종하는 조선 사람들의 노예적 심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물론

망명하여 중국에 있었으므로 식민지하의 조선과는 다른 비판을 할 수 있었겠

으나신채호가일갈한노예문학은의미심장한것이었다. 

민족의 노예적 근성을 뿌리 뽑고 식민지 노예적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국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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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 신채호는 절대주의의 관점에서 다물사상을 주장했다. 다물(多勿)사상은

국권회복, 고토(古土)회복을 염원하는 민족 절대주의였다. 다물사상의 절대주

의 문학에 근거하여 신채호가 기가 쇠하고 의가 땅에 떨어진 1910년대 이광수

나 최남선을 통렬하게 비판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족의 혼백이 시퍼렇

게 살아 있어야 할 문예가 오히려 학생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하여 그는 1910년

대 조선문단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인직류의 신소

설과이광수의작품을두고「낭객의신년만필」에서

민중생활과 접촉이 없는 상류사회 부귀한 집안의 남녀 연애사정을 위주로 그

리는 음란을 장려하는 문자는 더욱 문단의 수치이다. 예술주의 문예라 하면 현

조선을 그리는 예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인도주의 문예라 하면 조선을 구하는

인도가 되여야 할 것이니 지금에 민중에 관계가 없이 다만 간접의 해를 끼치는

사회의 모든 운동을 소멸하는 문예는 우리의 취할 바가 아니다.(현대어로 고침

- 집필자) 

라고 하여 단호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광수의 문학은 연애정사나 그

리는 음탕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신채호는 이광수 김동인 등 서구문학의 세례

를 받은 국내의 문단에 대한 질타와 함께 문예를 순정하게 되돌려 보자는 혁명

적인 제안을 했다. 이처럼 그가 1910년대 경성의 문단을‘망국제를 지낸 연애문

단’으로, 허무주의에 빠진 조선의 청년들을‘여학생의 단 입술을 빠는 청년’이

라고 통렬히 비판한 것은 그의 이러한 절대주의 문학관 때문이다. 노예의 사상

을 주인의 사상으로, 노예의 문학을 주인의 문학으로 역전시켜 보려는 신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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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은 민족 절대주의였다. 춘원이 근대시민사회의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작품을 썼다면 신채호는 근대시민사회를 부정하는 절대주의적 입장에서 작품

을 썼다. 상대주의란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합리주의 정

신, 민주주의태도, 가치중립적 속성을 말한다. 반면절대주의란 죽고사는 절대

적인 문제만이 남는 일원론적 관점이다. 이 경우 소설은 살고죽는 일, 즉 역

사·사회와 정확히 하나이며 소설은 마땅히 살고죽는 일에 봉사해야 한다. 신

채호의 사상은 대략 세 번의 변화를 거쳤으나 문학의 대사회적 효용성 즉 절대

주의적관점만은변화가없었다. 

신채호의 문학이 자강론과 적자생존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

진 사실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과 생즉필사 사즉필생(生卽必死 死卽必生)의 사

상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또한 그렇다. 이처럼 신채호는 자신의 일생과 민족의 운명을 하나로

보고 모든 생각을 했고 또 온몸으로 실천했다. 그에게 문학은 목적이기는 하지

만 자주독립과 민족해방의 방법이기도 했다. 신채호의 여러 족적 중에서 문학

만을 떼어서 문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문인을

넘어서고 교육자도 넘어서며 언론인도 넘어서는‘단재 신채호’라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인물이다. 신채호는 자기 자신과 국가 그리고 민족은 단

하나의 원리를 가진 동일체로 보았다. 전혀 타협이 없는 민족절대주의 사상은

그의 문학을 관류하는 사상이자 방법이었다. 한마디로 신채호는‘아와 비아의

투쟁’을목표로하는절대적인문학관을가지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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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

작가들은 자신만의 창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창작특성이 이론적인 체계

를 갖추었을 때 창작방법론이라고 한다. 작가가 창작을 할 때 직관이나 감정만

가지고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획을 가지고 창작을 하는 경우가 있

다. 실제 창작의 과정은 직관 / 감정과 과학 / 기획의 두 요소가 조금씩 존재한

다. 그런데어느한부분이창작의중심이되느냐에따라서창작의방법이달라

지는 것이다. 한편 세계관은 예술가가 세상은 인식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다. 예

술가는 어떤 사회, 어떤 인간, 어떤 국가가 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철학적 사

유가있어야한다. 

신채호는 자신만의 창작방법론과 세계관을 가지고 특별한 작품들을 생산했다.

그의 창작방법론은 현실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문학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일원론이라고 한다. 그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주

의적 일원론 속에서 언론활동, 문장쓰기, 역사연구, 독립운동, 교육활동을 행하

였던 것이니 신채호는 그 자체로 거대한 하나의 체제인 셈이다. 때문에 하나의

우주적 관점, 즉 일원론은 신채호의 문학을 여는 열쇠여야 한다. 그의 이러한

창작에대한태도는『꿈하늘』서문에잘드러나있다. 

글을 짓는 사람들이 흔히 배포가 있어 먼저 머리는 어떻게 내리라, 가운데는 어

떻게 버리리라, 꼬리는 어떻게 마무르리라는 대의를 잡은 뒤에 붓을 댄다지만

한놈의 이 글은 아무 배포 없이 오직 붓끝 가는 대로 맡기어 붓끝이 하늘로 올



132 no.5 문학

라가면 하늘로 따라 올라 가며, 땅 속으로 들어가면 땅 속으로 따라 들어가며,

앉으면 따라 앉으며, 서면 따라 서서 마디마디 나오는 대로 지은 글이니 독자

여러분이시여 이글을볼때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아래의 문체가 다르다 그런

말은마르소서(독립기념관, 『단재신채호전집』, 8권, 2008년, 21쪽). 

소설의 정형적인 양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창작 과정에 대한 신채호 자

신의 이 설명엔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다. 신채호는『꿈하늘』을 소설로 인식하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꿈하늘』을 후대 사람들이 소설이라고 칭하는 것은 나

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신채호 자신에게는 그냥‘글’이었을 뿐이다. 소설적

인 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설로 분석하고 논의해도 잘못은 아니겠으되, 그

의글은한시를제외하고는문학의형식에얽매이지않는그냥문장이었다. 

신채호는 문학과 사회, 작품과 작가, 삶과 죽음 등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

고 이 모든 것은 민족이라는 근본원리의 단순한 변용에 불과하다고 보는 일원

론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원론적 일원론이나 이원론으로는 신채호의

문학을 설명할 길이 없다. 국가·민족과 문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그 중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기이원론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민족과 문학은 처음부터 하나라는 일원론이 신채호의 문학관이었다. 아

울러 그는 문장에는 도가 실려 있어야 한다는 효용론적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

다. 조선후기 문인들의 문학관이 신채호에게서 국가·민족과 문장은 하나라는

일원론으로 계승되고 있는 셈이다. 신채호가 힘써 문학의 혼을 주장한 것은 문

장의 근원을 심(心)으로 두고 심은 리(理)와 기(氣)가 합하여 이루어졌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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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채호는‘망국의 원흉으로 지탄을 받

는 통치 원리였던 성리학의 이념을’부정하기는 했지만 효용성을 강조하는 성

리학적 문학관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점이 신채호 문학관의 특수성으로, 봉

건체제를 부정하고 극복하고자 했으면서 그 문학적 이념은 수용했다는 점

이다. 

초기의 민족주의에서 반제 반봉건의 개혁사상으로, 거기서 다시 무정부주의로

사상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신채호는 성리학적 문학관의 절대주의와 일원론을

굳건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세월에 따라서 그의 사상은 변했으되 문학의 사회

적 기능을 중시하는 문학관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상실 또는 국가상실

의 위기 속에서 신채호의 지향점은‘민족 = 국가’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향하

고 있었다.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그의 목표 속에서 문학은‘민족국가’속에 용

해된 분자였을 뿐이다. 두고두고 인용되는 그의 명문「조선혁명선언」의 다음

대목은신채호의일원론을여실히보여준다. 

일본강도정치하에서문화운동을부르는자는누구이냐? 문화는산업과문물

의 발달한 총적을 가리키는 명사니, 경제 약탈의 제도하에서 생존권이 박탈된

민족은그종족의보전도의문이거든하물며문화발전의가능성이있으랴

문화또는문학은 결코민족의 생존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는이대

목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 문장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그의 정신을 본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유가의 문학관에서 신채호의 진보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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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텄다. 신채호에 의하면 일제의 정치는 강도정치이고, 그 강도정치 치하에서

는 작가가 글을 쓸 때, 당연히 그 강도를 쫓아 버리는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문인 또는 작가가 연애담이나 쓰고, 개인의 감상이나 그리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연애이야기를 읽고 개인의 감상

적 시를 보게 되면 국가와 민족을 살려야 할 청년들의 정신이 타락한다는 것이

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의 문화와 예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마디로 그의 문학관은 현실주의이면서 일원론의 특이한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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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개축한베이징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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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팡제후퉁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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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양먼(正陽門)에들어선외로운망명객

1914년 끝자락, 신해혁명의 흥분도 잠시, 그 성과를 갈취하며 황제의 야망을 키

우던 위엔쓰카이(袁世凱)의 집권으로 불안에 떨고 있던 베이징성의 상징이자

정문인 쩡양먼(正陽門)은 초췌하되 고고함이 번뜩이는 칭파오(청나라식 도포)

입은낯선선비를맞았으니그가바로단재신채호(丹齋申采浩)였다. 

사실 단재와 베이징의 인연은 일찍 1910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중국이 독립운

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치를 바로 앞에

두고 칭다오(靑島)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던 단재는 칭다오회의 후 다른 동

지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으로 가기 위해 베이징 러시아 영사관에 잠깐 들

렀던 적이 있다. 베이징에서 러시아 입경(入境)증명서를 기다리는 1개월 남짓

한 기간 동안 단재는 무엇을 했을까? 유리창(琉璃廠)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고

서(古書)들을 뒤적이는 단재의 진지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린다. 물론

칭파오(淸袍) 입은조선선비
베이징의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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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렵의 단재는 앞으로 이도시와 거의15년에가까운 긴세월을 함께하리라

고는결코예상하지못했을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베이징역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눈에 안겨오는 것은 화

려함과 웅장함으로 중국 전통건축예술의 극치를 자랑하는 쩡양먼이다. 명청

(明淸)시기 베이징 내성(內城) 정문으로 속칭 첸먼(前門)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쩡양먼은 남쪽은 동인당(同仁堂)약방을 비롯한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점

포들로붐비는따스라얼(大柵欄) 상업거리, 북쪽은천안문광장과자금성, 서쪽

은 이름난 문화거리 유리창(琉璃廠), 그리고 동쪽은 지금은 이미 백화점으로

변해버린 베이징역을 마주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황성(皇城)의 심장부였다. 그

런 까닭으로 1420년에 준공된 후로 수차례의 수난을 겪는데 특히 1900년에는 8

국연합군에 의해 불타버림으로써 중국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밟혔던 아픈 기

억을 간직하고 있다. 현재의 쩡양먼은 1906년에 원래의 모양대로 복원한 것이

다. 그동안 강산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손님을 맞이하고 바래는 것만은 줄곧 쩡

양먼의몫이었다. 

수천년간 지속된 봉건통치체계의 붕괴와 근대적 도시화를 향한 움직임이 느껴

지는 당시 쩡양먼 지역 풍광을 단재는 드래곤과 미리의 대결을 통해 민중폭력

혁명의 승리를 그린 아나키즘 소설『용과 용의 대격전』(1928년)에서 상제를 찾

아떠난천사의발길을따라생생하게보여주고있다.

명청(明淸)의 역대 황제들이 천자라는 권위를 과시하고 천하를 통솔하기 위해

제천의식을 거행하던 신성한 천단(天壇)은 민중의 축제 장소로 변해버리고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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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건너다니던 천교(天橋)는근대도시경제문화의 발전과 시민계층의 확대

에 따라 각양각색의 가난한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평민의 낙원으로 탈바꿈했

다. 상제의 운명이 길거리의 하찮은 노도사(老道師)에 의해 예고되는, 지고무

상의 권력이 사라지고 민중의 힘이 살아 숨쉬는 세상, 베이징의 거창한 변화의

흐름을 바라보는 단재의 머리 속에는 새로운 독립 국가상이 무르익기 시작했

고마침내작품으로형상화되었을터이다. 

나라 없는 망국민으로서의 서러움, 권력의 주변부 인물로서 느끼는 고립감과

소외감, 자신의 사상적 논리와 현실과의 거리감으로 인한 고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쩡양먼에 들어선 단재, 베이징은 오직 국권회

복의 일념으로 혼신을 불태우고 있는 이 외로운 이국의 독립운동가에게 과연

어떤의미로남을것인지?  쩡양먼은묵묵히지켜보고있었다.   

고도(古都)의옛거리진스팡제(錦什坊街)에서

베이징의 중심거리 창안따제(長安大街)와 대칭으로 뻗어 있는 핑안따제(平安

大街)는 다시 명청시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고색고풍(古色古

風)의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수백년 역사문화의 전시장이라 불린

다. 처음 베이징에 도착한 단재는 한동안 그 서북쪽에 위치한 진스팡제에 거주

했다. 명나라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진스팡제는 황성의 가장 오래된 옛 거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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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부근의 대형라마(大型喇 )탑 바이타(白塔)와 광제사, 역대제왕묘 등

유명한고적들이그문화적정취를더해주고있다. 

1919년 초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하여 상하이로 떠나기 전까지 단재는 전통 선

비의 기질을 연상케 하는 이 옛 거리에서 조용히 역사, 문학 저술과 논설 집필

에 전념했다. 그 결과로 1910년대 후반기『꿈하늘』, 『백세노승의 미인담』『일목

대왕(一目大王)의 철추(鐵椎)』등 작품들로 창작활동의 고조기를 맞으며『北京

日報』등 당시 베이징의 쟁쟁한 언론지에 논설을 실어 문명을 떨치기도 했다.

그는 또 당시 한창 활기를 띠고 거세게 확산되고 있던 중국의 아나키즘 사상에

서서히매료되기시작한다. 

이처럼 오랜만에 조용한 사색의 공간과 시간을 가진 단재는 전통과 근대를 넘

나들면서 현실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이론 창출에 골몰했고 보다 실천적

인독립투사로거듭날정신적준비를갖추었다. 마침내1919년 5월 4일, 연초부

터 새로운 혁명의 도래를 위한 준비로 들끓고 있던 베이징이 작열했다. 제국주

의 침략을 반대하고 인간의 자유와 개성해방을 요구하는 5·4운동의 거센 물결

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삽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서재에만 갇혀 있

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실천 행동의 무대로 뛰쳐나왔다. 진스팡제의 외로운 이

국 선비 단재도 오랜만에 화창한 봄날이 가져다준 따뜻한 햇살을 만끽했다. 진

스팡제에서무르익은착상들이하나하나실천에옮겨지기시작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 때문에 가끔 괴롭긴 했어도 1920년의 단

재는 행복했다.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행복했고“안성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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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뚝심한 대범함을 고루 갖춘”신식여성 박자혜(朴慈慧)를 만나서 행복했다.

첫 번째 혼인 실패 후 10년 만에, 그것도 낯선 타국에서 만난 박자혜는 단재에

게 각별한 사랑이었을 것이고 위안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애틋한 사랑의 숨결

과속삭임이진스팡제의어딘가에아직도남아있지않을까. 고도옛거리의아

득한기억속으로들어가고싶어진다.  

꾸러우(鼓樓)의북소리를들으며

쩡양먼과 자금성을지나 곧게북쪽으로 가노라면 꾸러우뚱따제(鼓樓東大街)와

띠안먼와이따제(地安門外大街)의 교차점에서 원(元), 명(明), 청(淸) 시기 베이

징성전체에저녁을알리던꾸러우와만나게된다. 그바로북쪽에는아침을깨

우던 쭝러우(鐘樓)가 대칭으로 마주하고 있다. ‘아침종 저녁북(暮鼓晨鍾)’으로

하루를 움직이던 베이징의 일상 질서는 1924년에 깨졌고 오랫동안 잠자던 북

과 종이 다시 울리기 시작한 것은 1990년 그믐날 축제의 밤이었다. 1900년 8국

연합군 침입시 일본군의 칼에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꾸러우의 큰북에서 울려

나오는 북소리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국치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그런의미에서꾸러우는일명밍츠러우(明恥樓)라고불리기도한다.

일본에 대한 분노가 살아 있는 이 꾸러우 부근에서 단재는 베이징 생활의 마지

막 8년을 보냈다.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들려오는 북소리를 들으면서 단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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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땅에서의 서러움과 고독을 달래고 밝아올 새날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

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마냥 일어서며 놀랍게 변하

고 있는 오늘의 베이징에서 꾸러우 주변은 여전히 백여년 전의 옛 모습 그대로

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이름을 가지고 옹기종기 뻗어 있는 후

퉁(胡同)들, 그리고 그 좁은 골목들에 촘촘히 들어앉은 회색의 허름한 단층집

들… . 세월의 풍상고초와 도시 하층민들의 고달픔이 서린 그곳은 허약한 몸과

지독한 가난을 딛고 자나 깨나 구국대안 창출에 골몰하던 조선의 애국지사 단

재의자취가남아있어더욱소중하다. 

챠오떠우후퉁(炒豆胡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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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오떠우후퉁(炒豆胡同)의기억

1921년의 시작은 순조로웠다. 10여년의 방랑생활에 지친 단재에게『천고(天

鼓)』의창간과 맏아들수범(秀範)의출생은두가지크나큰 기쁨이었다. 박자혜

와의 사랑의 보금자리도 이미 진스팡제에서 꾸러우 동남쪽 챠오떠우후퉁으로

옮겼다. 이제는하나의문화적상징이된베이징의수천개작은골목들이후퉁

으로 불린 것은 명나라 때부터이며‘호동(胡同)’이라는 두 글자는 몽골어 우물

(水井)의 차용어라 한다. 후퉁에 대해 단재는『대흑호의 일석담(大黑虎의 一夕

談)』에서 조선의 동(洞)과 같다고 특별히 주를 단 적이 있다. 원(元), 명(明), 청

(淸) 삼대에 걸쳐 국가교육관리의 최고행정기구와 최고학부였던 국자감가(國

子監街)와 공자를 공양하던 장소인 공묘(孔廟)가 지척이라서 그런지 길이가

500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챠오떠우후퉁은 중국에서는 드물게 지금도 국경일

이면집집마다국기를내걸정도로애국의정서가깊이스며있는곳이다. 어쩌

면 그러한 분위기가 오직 나라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온 이국의 방랑객 단재의

발걸음을멈추게했을지도모른다. 

챠오떠우후퉁에서의 첫 일년, 단재는 왕성한 정력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적극

전개했고 특히 월간잡지『천고(天鼓)』의 집필에는 각별한 정성을 쏟았다. 잡지

의 곳곳에서 우리는신문화운동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사상적 모색을

시도했던 그의 정신사적 체험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단재는 리쓰쩡(李石

曾), 리따차오(李大釗), 펑위샹(馮玉祥) 등 그 시대를 주름잡던 중국의 쟁쟁한

인물들과의 교유를 통해 사상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독립운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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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집권층의지지를얻어내고자애썼다. 

그러나 5·4 운동의 흥분이 차츰차츰 가시고 한국독립운동도 처음의 생기를

점점 잃어가던 현실은 단재의 바람을 따르기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망국의

아픔을 딛고 국권회복의 꿈을 안고 찾아온 땅이건만 십년이 흘러도 그에게 남

은 것은 여전히 실망과 안타까움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더더욱 아프지 않았을

까. 큰 바람이 이는 추운 밤, 어느 허름한 방에서 남몰래 흐느끼던 고독한 조선

선비단재를챠오떠우후퉁은잊지못할것이다.

빈한(貧寒)이깔린따헤이후후퉁(大黑虎胡同)과함께

이처럼 희망과 실망속을 오가면서 조금씩 지쳐갈 무렵단재는 또이제막하나

로 묶인 사랑하는 가정을 환국시킬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거주지

도 챠오떠우후퉁에서 서쪽으로 2킬로미터쯤 떨어진 꾸러우 서북쪽의 따헤이

후후퉁에 옮겨갔다. 길이 150미터도 되나마나하고 승용차 한 대도 들어가기 힘

든 비좁은 골목에 지금은 외벽마저 군데군데 떨어져나가기 시작한 허름한 건

물들, 그리고 1,2평도 되나마나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작은 울타리 안에

여러 가구가 북적이고 있는 따헤이후후퉁의 풍경은 그야말로 도시 최하층의

전형적인 삶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단재는 1924년 초, 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냈다. 따헤이후후퉁을 둘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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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당시 단재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가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마음이

저려온다. 

혹독한 경제난은 힘든 나날 중에도 그나마 단재에게 한줄기 빛과 즐거움을 주

었던『천고(天鼓)』마저 더 이상 꾸려나갈 길이 없게 만들었고 1921년부터 정열

적으로 추진하던 국민대표대회도 파벌간의 갈등으로 그때까지 개최도 못한 채

계속진통을겪고있었다. 단재는혹심한좌절과회의에빠졌다. 항상그랬듯이

이번에도 조용히 역사학자로 돌아간 그는 시종 뜻을 펼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고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망명객의 한없는 서러움으로 이

어졌다. 단재는 자신의 시「임술년 가을 밤에(1922)」를 통해 이와 같은 내심을

숨김없이보여주고있어더욱더읽는이의눈시울을적신다.

외로운등불가물가물남의시름같이하며

일편단심다태울제내맘대로못할러라

창들고달려나가나라운명못돌리고

모질러진붓을들고청구역사그적이네

이역방랑십년이라수염에서리치고

병석에누운깊은밤에달만누각에비쳐드네

고국의농어회맛좋다이르지마라

오늘은땅이없거늘어디다배를맬고

- 「임술년가을밤에」(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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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헤이후후퉁(大黑虎胡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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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돌봐 주는 이 없이 혼자 병석에 누워 있는 단재에게 조국은 얼마나 큰

그리움이고 아픔이었을까. 어떠한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던 따헤이후후퉁은 그

쓸쓸한 광경을 그저 측은히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 골목의 빈한과 함께 하루하

루 허약해가는 이 방랑객이 바로 명망 높은 한국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일 줄

은상상조차하지못했다. 

그러나 국권회복의 불타는 의지는 단재를 역사저술로 소일하거나 병석에 누워

서 개탄하게 놔둘 리가 없었고, 1922년 말부터 이상과 현실의 교차점을 찾기 위

한 그의 활발한 움직임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에스페란토강습반에 참가하

여 에스페란토를 배우기 시작했고 12월에는 중국의 저명한 문학가이며 계몽선

구자인 루쉰(魯迅), 쩌우쭤런(周作人) 형제 등과 긴밀한 접촉을 가졌다. 1923년

1월 단재는 또 한국민족독립운동의 투쟁정신을 극명하고도 힘차게 천명한 역

사적인문서「조선혁명선언」을세상에 내놓는다. 

빈곤이 깔린 따헤이후후퉁은 단재를 잠시의 실망과 고통에 빠지게는 했어도

결코무너뜨리지는못했다. 베이징올림픽공사로이골목도수백년의아픈이

야기들을 간직한 채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단재에 대한 기억만은 꽁꽁 잡아두

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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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떵안(石燈庵)의정취를느끼며

베이징의 혼잡한 사회정치적 상황으로 실천행동을 잠시 정지하고 저술활동에

만 몰두하던 1918년, 단재는 자신만의 조용한 사색의 공간을 가지기 위해 한동

안진스팡제가까이에있는스떵안이라는작은암자에우거하게된다. 

원나라 때 세워져서 처음에는 길상사(吉祥寺)라 불리다가 그 땅 밑에서 석등을

파낸 후로 스떵안(石燈庵)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 암자는 경치 좋은 타이핑

후(太平湖)를 끼고 있는 데다 다른 암자들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줄곧 남승주지

(男僧住持)였던 관계로 한때는『홍루몽(紅樓夢)』의 저자 초우쉐친(曹雪芹)을

비롯한 많은 문인학사들의 발길을 끌었다 한다. 그러나 1910년대에 이르러 번

화했던 고찰의 모습은 사라지고 찾는 사람도 갈수록 뜸해졌다. 그렇게 되자 당

시의 주지였던 웨천(越塵)스님은 한가한 방들을 매달 40-50원에 임대하여 암자

의유지비를 마련했는데 그때문에 단재도 쉽게거기에 우거할 수있었던 것같

다. 중국의 미술대가 치바이쓰(齊白石)도 1920년에 이 암자에 머물렀었다 하니

당시얼마나많은지식인들이그곳을거쳐갔을까. 

세월이 흘러 암자는 빼곡하게 들어앉은 고층건물들 속에 묻혀지고 중국 비극

의 작가 로우써(老舍)가 몸을 던진(1966.8) 그 유명한 타이핑후(太平湖)마저 이

젠 자취를 감췄다. 모든 것이 기억 너머로 사라져 버린 지금, 오로지 암자의 이

름을 딴 스떵후퉁(石燈胡同)만이 깊은 사색에 잠긴 단재의 그때 그 모습을 연

상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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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량쓰(賢良寺) 불상을향한비난

진스팡제에 머무를 당시 단재는 또 유명한 상업거리 왕푸징(王府井)의 삥짠후

퉁(氷盞胡同)에 있는 센량쓰(賢良寺)를 돌아보고 그때의 감회를 자신의 시「현

량사 불상을 보고」에 담았다. 이 시는 베이징의 단재 행적을 직접 전해주는 몇

안되는작품중하나라는점에서도특별한의미를지닌다. 

집주고돈도주니퉁부처의대가리에

이백년청실(淸室) 은혜산같이쌓였어라

은혜를못갚을망정눈물조차없단말가

-「현량사불상(賢良寺佛像)을보고」

센량쓰(賢良寺)는 1734년, 옹정(雍正)황제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동생 이친

왕 윤상(怡親王允祥)을 기념하기 위해 원래의 이친왕부(怡親王府)를 개조하여

만든 절인데 건륭(乾隆) 20년(1747년)에 삥짠후퉁으로 옮겨온 후 줄곧 베이징

에 들어온 외성(外省)의 조정대신들이 머물면서 정무를 보는 장소로 활용되었

고 청나라의 많은 고관대작들도 여기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한다. 그런 센량

쓰(賢良寺)의 불상이 청실의 몰락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

보는단재는말못할분노가치밀었다. 더욱이청나라에조공바치러온조선의

사절들도 이곳에 머물다 갔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시 한국의 망국을 그저 덤덤

하게지켜보고있던중국집권층에대한분개로이어졌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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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오리잉촌(高麗營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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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의 영욕이 밴 센량쓰(賢良寺)는 1920년을 전후하여 학교로 활용된 작은 공

간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매일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쇼핑센터 씬뚱안(新東安)시장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어딘가에 파묻혔을 그 불

상도이제는단재의당시마음을헤아릴수있지않을까.

까오리잉(高麗營)의발견

이렇게 고민을 해소하고 사유를 정리하면서 고찰(古刹)을 찾아다니던 단재에

게 뜻밖의 기쁨이 있었으니 바로 베이징 교외에 위치한 까오리잉(高麗營)이라

는유적지를발견한것이었다. 

까우리잉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중국 사료는 대부분 당나라 때 조선인들

이 하나둘 모여와 정착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나 단재는 연개소문이 당태종과

싸우던 곳이기에 고려영이라는 이름이 전하여 왔다며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부

여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쓰던 단재가 까

우리잉에 얼마나 큰 애착을 가졌는지는 그곳을 자신의 소설「백세노승의 미인

담」의한무대로설치한것에서엿볼수있다. 까오리잉답사후바로지은시로

보이는「고려영(高麗營)」에는 전성시대 선민(先民)의 유적( )이 불러온 개

탄도녹아있어그곳을둘러볼당시단재의착잡한심경이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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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영지나가니눈물이가리워라

나는서생이라개소문(蓋蘇文)을그리랴만

가을풀우거진곳에고적(古蹟)을설어하노라

-「고려영(高麗營)」

샹팡싼(上方山), 훙뤄싼(紅螺山)에서번뇌를넘고

1924년 봄, 단재는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서 조용히 글을 쓰겠다며 따헤이후퉁

근처에 있는 인쓰(觀音寺)에 들어가 약 6개월간의 승려생활을 시작한다. 그

런데단재는왜자신이생활하던곳가까이에있는절을선택했을까? 어쩌면속

세가 싫으면서도 또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당시 단재의 심적 갈

등의표현이아닐까.

승려생활을 끝마치고 속세에 돌아온 단재는 얼마간은 대외적인 활동을 접어두

고 저술에 몰두하는 한편 틈틈이 베이징 근교의 명산(名山)들을 돌아보면서 앞

으로의행동방향을모색했다. 

단재의 발길이 닿은 샹팡싼(上方山)은“남에는 소주(蘇州)와 항주(杭州)가 있

고 북에는 상방(上方)이 있다”할 정도로 절경이며 특히 석굴과 암자가 많아서

유명하다. 또 다른 산 훙뤄싼(紅螺山)은 자연풍경도 아름답지만 그 위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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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역사를 가진 훙뤄쓰(紅螺寺) 때문에 더욱 소문이 높다. 일명 따밍쓰(大明

寺), 후꾸오쓰(護國寺)라고도 불리는 이 절은 18세기 말 찌씽주스(際醒祖師)

(1747-1810)가 여기에 정토도량를 창건하면서 조선과 동남아지역 등의 승려들

이 모여들며 명성을 떨쳤다 한다. 단재의 소설「백세노승의 미인담」에서 노승

이찾아갔다는대명산(大明山), 대명사(大明寺)가바로이곳이었다. 

이처럼 고찰(古刹)과 명산(名山)을 찾아 번뇌를 극복한 단재는 이제 어떤 선택

을할까? 

하늘과바다가넓고넓구나

마음놓고다녀도거칠것없네

생사를잊었는데병이무엇인가

명리를떠났거늘무얼구하랴

-「계해(癸亥) 시월초이일(十月初二日)」부분

단재는 1926년 여름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에 입회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실천활

동을 재개한다. 이때부터 필명이 아닌‘申采浩’라는 본명을 써서 조금의 숨김

이나 움츠림이 없이 당당하게 현실과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

다. 그리하여 단재는 폭력투쟁을 위한 자금마련에 서슴없이 나섰고 결국 차디

찬감방에서장엄한생을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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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뤄쓰(紅螺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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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안에서 사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기나긴 세월 이국땅을 떠돌다가 사

라져간 비운의 천재 단재 신채호를 베이징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작

별인사도못하고떠나간그칭파오입은조선선비가그리워지기도할터이다.

( 최옥산, 「칭포우(淸袍)입은조선선비, 베이징의단재」『민족문학사연구』2004/통권25호에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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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우(鼓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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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에서바라본압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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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단재신채호선생의망명유적지를따라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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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에서베이징까지
6일의기록

나라를 빼앗겨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빼앗긴 역사까지 찾으려한 담대한 사내

가 있었다. 아니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세움으로써 나라를 찾으려했던 것인지

도 모른다. 성균관 박사를 지낸 유학자였지만 민중을 일깨우기 위해 한글전용

을 주장했고 언론인이 된 뒤 촌철살인의 문장으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이 사내가 바로 우리지역(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서 성장)이 낳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다. 

단재는 1907년 번역서인『이태리 건국 삼걸전』을 시작으로, 을지문덕, 이순신,

최도통(최영) 등 역사적 영웅들의 전기를 집필하며 사위어가는 민족혼에 불을

붙이려했다. 경술국치(한일강제합병)로 주권이 송두리째 넘어간 1910년, 단재

는신민회의결정에따라망명길에오른다. 

그러나 이후 단재의 삶과 죽음을 돌이켜볼 때 선생에게‘망명’이란 표현은 적

확하지 않다. 사전(辭典)에 나와 있는 망명은‘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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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의광개토대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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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몸을 옮김’인데, 단재는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더욱강건히싸우기위해고국을등졌기때문이다.  

실로 단재는 블라디보스토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에서 언론인이자

역사학자로 살며 고난 속에서도 꼿꼿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일제하고만 싸운

것이 아니라 외교론, 준비론을 펴는 망명가들과도 싸웠다. 1914년 옛 고구려 땅

을 둘러본 뒤에는 대고구려적인 역사의식을 갖고『조선상고사』, 『조선사』등을

썼다. 

1919년기미독립선언문이“(초략)갖가지약속을저버렸다하여일본의신의없

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 하노라…(중략)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겨레

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적음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

라…(중략)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후략)”라고민중의뒤에서뒷걸음을칠때단재는1923년독립운동의

투쟁정신을 극명하고도 힘차게 천명한 역사적인 문서「조선혁명선언」을 세상

에내놓는다. 

「조선혁명선언」은 조국의 현실을 에둘러 말하지 않고“강도일본이 우리의 국

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의 필요조건을 다 박탈했

다”고, “각종 잡세가 날로 증가하여 피는 있는 대로 다 빨아가고, 어지간한 상

업가들은 일본의 제조품을 조선인에게 매개하는 중간인이 되어 차차 자본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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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칙하에서멸망할뿐”이라고냉철하게단정하며시작한다. 

선언은“‘고유적 조선’의‘자유적 조선민중’의‘민중적 경제’의‘민중적 사

회’의‘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다른 민족 통치’의‘약탈제

도’의‘사회적불균형’의‘노예적문화현상’을타파함”으로귀결된다. 

천재적인 재능을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쏟아냈던 단재는 1928년 운동자

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어음 변조를 했다가 타이완(臺灣)의 지룽(基隆)항에

서 체포된다. 이후 다롄(大連)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뤼순(旅順)감옥에

수감됐으며, 건강악화로 인해 보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친일인사가 보증을

섰다는이유로거절한채1936년 2월21일죽음을맞는다. 

단재가서거한지70여년의세월이흘러그는이제서야(2009년 4월 18일가족관

계등록부 등재)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절차상의 불가함으로 미뤄져왔고,

그 절차를 바꾸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국회에서 늦어졌기 때문인데 뒤늦은 국

적회복을지하에계신단재선생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를일이다. 

2008년 11~12월 제13회 단재문화예술제전을 봉행한 제전추진위원회는 2009년

1월4일~9일까지 공동대표인 서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허원 교수를 단장으로

단재의 망명루트를 따라 해외투쟁의 발자취를 좇아가는 역사기행을 추진했다.

기행은 뤼순감옥을 시작으로, 퉁화(通化), 지안(集安), 선생이 10여 년 동안 머

물렀던 베이징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 기행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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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예정인역사교육프로그램의준비작업성격을띤것이다. 

이번기행과정에서취재한내용을1⃞뤼순감옥의단재어디서순국했나?  2⃞베

이징의단재흔적 3⃞단재의벗들 4⃞단재와대고구려사상등모두4개의장으

로구성했다.  

1⃞뤼순감옥의단재, 수감방도몰라

정치범수감했던3층벽에조선혁명선언만…

“무장투쟁론日의더큰무력막으려한혜안”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구는 한중(韓中) 모두에게 있어 생채기투성이의 땅이다.

‘영시불망(永矢不忘) 즉, 영원히맹세해잊지않는다’는이말은뤼순구에있는

만충묘 기념관의 현판에 새겨진 글귀다. 중국인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뤼

순의기억’은청일전쟁당시2만여명이일본군에게학살당한치욕의역사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뤼순은 영원히 맹세해 잊지 말아야 할 영시불망의 땅이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조선통감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

근 의사가 순국한 뒤 암매장 됐으나 아직도 시신조차 찾지 못한 곳이고, 단재

신채호 선생 역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 1936년 불귀의 객이 된 장소이기 때

문이다. 

신채호와 안중근의 자취를 찾아간 2009년 1월5일 뤼순의 하늘은 얼음장처럼

차갑게느껴졌고, 칼끝같은바람도매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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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시뤼순구에있는뤼순감옥은신채호와안중근을비롯해수많은애국지사들이
순국한장소다. 중국이 문화재로지정한이곳에는당시의참혹상을엿볼수있는

흔적들이그대로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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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人수감자연간2만여명달해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우리나라

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됐고, 국력을 소진한 중국은 반(半)식민

지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칭다오(靑島)는 독일의 조차지가 됐고, 다롄은 러

시아에게 넘어갔다. 뤼순감옥은 러시아가 동북 3성에서 자신들에게 항의하는

중국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1902년 건축한 건물이다. 당시에는 약 80여개의 감

방이있었다고한다. 

뤼순감옥이 악명 높은 장소로 바뀐 것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뒤부터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뤼순을 점령하게 된 후 1907년 현재의 형태와 규

모로 대폭 확장된 것. 총 면적은 약 2만6000㎡로, 275개의 여러 형태 감방이 있

으며2000여명을동시에수용할수있는규모다. 형무소는담장으로구역이나

뉘어 있는데, 담장 안에는 수색실, 고문실, 사형집행실, 15개의 공장 등이 있고

담장밖에는강제노동소인벽돌공장과과수원, 채마밭등이있었다. 

건물의 외형은 큰대(大)자 모양의 방사형 구조이다. 건물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층마다 복도를 따라 감방이 나란히 나열돼 있으며 복도 중간부분에

는 간수들의 감시 및 투광, 상하층의 공기소통 역할을 하는 난간이 설치돼 있

다. 주로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이 많이 수감됐는데, 1906~1936년 사이

수감자는연간약2만여명에달했다. 

1945년 8월 소련 붉은 군대가 뤼순에 주둔하면서 사용이 중지됐고, 1971년 복

원을 통해 전시관으로 꾸며져 일반인들에게 개방됐다. 1988년 중국정부는 이

곳을국가중점역사문화재로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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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선생이수감됐던감방은아직고증되지않은상태. 다만정치범수감동에
역사적인「조선혁명선언」의일부가부착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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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我)와비아(非我)의투쟁은정당방위”

그렇다면 단재 신채호 선생은 뤼순감옥 어디에서 수감돼 있다 유명을 달리했

을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고증은 찾을 길이 없다. 안중근 의사가 수감됐던

방에 금속제 대형 안내판이 부착돼 있는 것과 달리 단재의 수감 흔적은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의 일부가 3층 정치범 감방 복도에 걸려있을 뿐이다. 전시관으

로변모한뤼순감옥복도에는수감됐던지사들의문장들이전시돼있다. 

단재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베이징 거주)는 이에 대해“애 아버지(신수

범·단재의장남, 1991년작고)가한중수교전에돌아가셔서딱히어디인지모

른다. 정치범들은 3층 한쪽으로 수용했다고 하는데, 6년 동안이나 수감이 됐기

때문에이방저방으로옮겨다닌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 

단재연구가인 박정규 전 청주대 교수도“안중근 의사는 중국이 존경하는 인물

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은 중국인들에게도 통쾌한 일이었고 그 당시

에도화제가됐다”고밝혔다. 

이에 반해 단재는 불굴의 지조로 나라사랑을 펼친 실천적 사상가였지만 선생

이 항일의 도구로 택한 아나키즘(무정부주의)으로 인해 남북은 물론 활동무대

인중국에서도후세의접대가소홀한것이다.  

단재망명유적지기행의단장인서원대허원교수는“단재선생이역설했던‘아

(我)와비아(非我)의투쟁’은독립과자존, 민족의 정체성을무력으로 짓누르는

것에 대한 항거의 의미였으며, 이는 일종의 정당방위였다. 단재 서거 1년 뒤인

19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군국주의의 야욕을 본격화한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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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가수감된감방은책상까지있는독방. 
중국정부가안의사의쾌거를기념해안의사의얼굴이부조된금동안내판을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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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일본이 더 큰 무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으로 맞서야 한

다는단재의주장은혜안에가까웠다”고평가했다.   

2⃞단재…베이징에울린하늘북

도심개발로사라져가는단재흔적곳곳확인

1월5일 다롄(大連)시 뤼순(旅順)구에 있는 뤼순감옥을 답사한 단재문화제전추

진위원회역사기행단은6일단재에게대고구려사상을심어준퉁화(通和), 지안

(集安)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돌아본 뒤 3층 침대칸 기차를 타고 15시간을 달려

7일오후1시베이징(北京)에도착했다. 

기행단은 9일 오전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실천적 사상가로

서 활동했던 삶의 흔적들을 좇았다. 하지만 선생이 탄압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

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데다 급속한 도심개발로 후퉁(胡同·골목이라는 뜻의

몽골어음을 빌려 쓴 단어)들이 파괴되고 있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적지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북지방 군벌이었던 장쭤린(張作霖)의 아들인 장

쉐량이 단재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에게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했다는 사실

과 그 위치를 직접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학술

적인접근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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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선생이베이징에도착해4년여동안머물렀을것으로추정되는진스팡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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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재가『북경일보』등 중국 언론에 논설을 기고하면서 각종 역사서 등을

집필한 곳으로 추정되는 스떵안(石燈庵)이 있던 장소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단재선생이 베이징에 처음 도착해 자리를 잡았던 진스팡제(錦什坊街),

박자혜 여사와 신혼의 단꿈에 젖어 2년을 보냈으며 천고(天鼓)의 집필지인 챠

오떠우후퉁(炒豆胡同), 부인과 아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빈한한 세월을 보

냈던따헤이후후퉁(大黑虎胡同) 등을둘러봤다. 

이 가운데 장쉐량의 저택과 진스팡제 등은 머지않아 헐릴 것으로 알려져 보존

은불가능하더라도역사적고증작업이시급한상황이다. 

『꿈하늘』이태어난진스팡지에(1914~1919)

소설·역사서창작, 신문논객활약등집필의터전

1914년이 저물어가는 무렵 베이징에 칭파오(청나라식 도포)를 입은 조선 선비

가 나타나는데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다. 1910년 망명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와 중국 상하이 등에 머물던 단재 선생을 베이징으로 부른 사람은 훗날 대한민

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의 형인 이회영 선생이었다. 상하이의 파벌

싸움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터라 부름에 응해 베이징을 새로운 독립운동의 무

대로선택한것이다. 

최옥산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조선족)는 단재문화제전추진위원회가 주

최한‘단재와 베이징 심포지엄(2008년 12월17일 서원대 미래창조관)’주제발

표를 통해“처음 베이징에 도착한 단재는 이회영·시영가족이 살고 있던 진스

팡제에 거주하면서 이들과 가까이 지냈다. 단재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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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에살고있는노인(오른쪽)은1951년이사를왔을때기와집한채가있었으며

현재의건물은모두새로지은것이라고증언했다. 왼쪽은허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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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로 떠났던 1919년 초봄까지 진스팡제에 머물렀다”고 고증했다. 진스팡

제는 명나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자금성의 서쪽 북해공원 옆

에위치해있다.

중국전문 여행사인 알자여행의 대표이자 전직 기자의 소질을 살려 그동안 단

재의 망명생활에 대한 기사를『오마이뉴스』에 연재하기도 했던 조창완 대표의

안내로단재가거주했던장소로유력한진스팡제21호를찾아냈다.   

옛집1951년에허문사실확인

조창완 대표는“최근 몇 년 사이에 진스팡제의 골목 안쪽이 사라지고 고층 빌

딩이 들어섰다. 단재선생이 거주했던 진스팡제의 초입도 곧 개발이 될 것으로

본다”고설명했다.  

단재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21호도 후퉁의 대부분 주택들이 그러하듯 고

풍이 느껴졌지만 확인 결과 단재가 거주할 당시의 주택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

다. 21호에 거주하는 팔순의 중국노인은“1951년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다. 부수고 모두 새로 지었기 때문에 옛날 모

습과는완전히다르다”고말했다. 

단재는 진스팡제에서 4년여에 걸쳐 머물며 역사, 문학저술에 몰두했다. 1914년

대종교 간부의 요청으로 옛 고구려 땅을 답사했던 터라 넘치는 영감이 집필에

전념케했을것이다. 

실제로 1916년에 쓴 단재의 대표소설『꿈하늘』은 단재 자신이기도 하고, 조선

의 개개 민중이기도 한‘한놈’이 등장해 국난을 이겨낸 역사의 현장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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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가집필장소로활용했던암자인스떵안(石燈庵)의위치를찾았으나
옛날의흔적은찾을길이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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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떵안자리를찾아내다(1918 집필처)

거주민“한국의항일전사가머물렀다더라”

베이징의 단재는 중국의 여러 혁명가들과 교류했고 베이징대학교 도서관 등에

서 집필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집필 장소로는 베

이징의 사찰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단재는 1924년 인쓰(觀音寺)에

서 6개월 동안 승려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후 아나키스트 이필현과 함께 파퉁쓰

(法通寺)에서살았다는것이공판기록에도나온다. 

단재의 집필 장소로 유명한 곳 가운데 하나가 스떵안(石燈庵)이다. 최옥산 교

수는 심포지엄에서“단재는 저술활동에 몰두하던 중 1918년 스떵안이라는 작

은 암자에 머물기도 했다. 이 절은 원나라 때 세워진 절인데 인근에 타이핑후

(太平湖·호수)를 끼고 있는데다, 1910년대의 주지였던 웨천(越薦)스님이 한가

한 방들을 싼값에 임대해 수많은 중국의 문인학사들도 이곳을 이용했다”고 설

명한바있다. 

옌지(延吉)에 있는 최 교수와의 전화통화에 힘입어 스떵후퉁의 위치를 확인한

뒤 주민들에게 물어물어 스떵안이 있던 장소를 찾아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20여 년 전까지도 스떵안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며 그 자리를 지목했다.

그러나 주변에 빼곡하게 들어선 건물 때문에 암자는 물론이고 그 유명하던 타

이핑후마저도자취를감춘상황이니옛모습을짐작키는어려웠다.

그런데 스떵안 자리 바로 옆에 사는 40대 남자가 뜻밖에도“이곳에‘한국인 항

일전사가 머물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해 기행단을 들뜨게 했다. 그



만주에서베이징까지6일의기록 179

챠오떠우후퉁은중국정부가보존하려는대표적인후퉁이다. 
사진은몽골군왕성거린친의집이었던승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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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전사가 단재선생이든 아니든 독립운동가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으리라

는짐작만남긴채발길을돌려야했다.

신혼의단꿈과하늘북, 챠오떠우후퉁(1920~1922)

결혼과득남, 월간지『천고』발행등각별했던장소

단재선생에게도 범부의 행복이 있었다면 챠오떠우후퉁(炒豆胡同)에서의 짧았

던 2년이었을 것이다. 감히 그렇게 생각해본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 참여해 의정원 의원(충북)에 피선되고『신대한』을 창간해 주필로 활동

했으나 결국 또 다시 실망감만 안고 1920년 4월 베이징으로 돌아온 단재는 이

회영(이시영 선생의 형·1932년 고문 끝에 옥사) 선생의 부인인 이은숙 여사의

중매로 박자혜 여사와 결혼식을 올린다. 그리고 42살이 되던 이듬해 장남 수범

씨를낳았으니그기쁨은이루말할수없었을것이다.

선생은 또 이 시기에 거의 혼자 손으로 논설, 국내독립운동 소식, 내국시문, 해

외잡감 등 다양한 내용을 묶은 한문 월간지『천고(天鼓)』를 발행한다. 『천고는

현재 베이징대 도서관 희귀본 서고에 일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열람이

극히제한적이다. 

단재는 또이곳에서 군사통일주비(軍事統一籌備)에참석하고 임시정부이승만

대통령에대한성토문을기초하는등왕성한활동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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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단재가살았던집은위치를확인할길이없다. 
다만사합원형식의큰집들사이이런뒷골목에거처가있지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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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오떠우후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곳은 황제의 거처인 쯔진청(紫

禁城) 북동쪽에 있는데 황제가 되지 못한 황족들과 고위관료들의 집들이 적어

도외형상으로는그럴듯하게남아있는곳이다. 

고관대작의집들뒤허름한골목에

그러나 대문 안에는 소위 사합원(四合圓·건물이 마당을 사면으로 둘러싼 형

식)이라고불리는과거대저택의모습이거의사라지고또다시후퉁형태의골

목과게딱지처럼납작한집들이처마를서로맞대고있다. 

항상 가난한 살림을 꾸려야 했던 단재선생 역시 이 같은 다세대 주택 어딘가에

서 박자혜 여사와 신혼살림을 꾸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집에서 단재

가 생활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선생이 자신이 기거한 골목의 이름은 밝혔

지만, 번지수는 그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망명객으로서 독립

운동을하는자신의신변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조치였던것으로보인다.

최옥산 교수는“1919년 작품으로 알려졌던‘백세노승의 미인담’에 등장하는

몽골 장수의 집에 대한 묘사가 바로 이 챠오떠우후퉁에 있는 몽골군왕 성거린

친(僧格林沁)위 집 승왕부를 그린 것 같아 이 무렵에 쓴 소설이 아닐까 싶다”고

주장하기도했다.

망명 10년째인 이즈음 선생의 심경은 유고시‘1월28일’에서 엿볼 수 있다. “열

해를 갈고 가니 칼날은 푸르다마는 쓸 곳을 모르겠다/춥다한들 봄추위니 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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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헤이후후퉁시절단재는극심한생활고로인해아내박자혜와장남수범을
환국시키고홀로남아역사연구를지속했다. 사진은모습이크게변한후퉁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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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며칠이랴/자지 않고 생각하면 긴 밤만 더 기니라/푸른 날을 쓸 곳 없으니

칼아나는너를위해우노라(부분)”

『조선혁명선언』의산실따헤이후후퉁(1922~1924)

처자를환국시킨빈한한세월속에아나키즘확립

원·명·청나라 시기의 베이징의 일상은 새벽 5시 쭝러우(鐘樓)에서 울리는

‘아침종’으로 시작돼 저녁 7시 꾸러우(鼓樓)에서 울리는‘저녁북’으로 끝을 맺

었다. 베이징의 오래된 전통은 1924년 마지막 황제 푸이가 자금성을 떠나면서

중단됐다. 꾸러우는근대이후베이징의아픔을상징하는공간이다. 

꾸러우 동쪽 맞은편에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이곳이‘따헤이후후퉁(大黑虎胡

同)’이다. 단재는 극심한 생활난에다 독립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챠오떠우후퉁

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며 부인 박자혜 여사와 장남 수범씨를 고국으로 돌려보

낸다. 

승용차 한 대도 들어가기 힘든 비좁은 골목, 지금은 외벽마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허름한 건물들, 그리고 한두 평이 되나마나한 방들이 다세대를 이루고 있

는 따에이후후퉁의 풍경은 예나지금이나 이곳이 도시 최하층민들의 삶의 터전

임을 느끼게 한다. 당시 단재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를 미뤄 짐작하고도

남음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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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영·미·일등8국연합군이베이징에침입했을때일본군에의해꾸러우의북이찢겨졌다. 
중국인들은꾸러우를‘밍츠러우(明恥樓)’라고부르며그날의수치를잊지않고되새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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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쩡, 리따차오등과교류

혹독한경제난은힘든나날중에도단재에게즐거움을주었던『천고』의발행마

저 더 이상 꾸려나갈 수 없게 만든다. 1921년부터 정열적으로 추진하던 국민대

표대회도파벌갈등으로교착상태에빠진다. 

단재는 그러나 이 혹독한 시절을 견뎌내며 더욱 투철한 아나키스트(무정부주

의자)로 변모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인 리스쩡(李石曾), 중국공산주

의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인 리따차오(李大釗) 등과 사귀며‘민족주의적 아나

키즘’을구상했다. 

최옥산 교수는“단재는 이 시기에 에스페란토(폴란드인 자멘호프가 만든 국제

보조어)를 배우며 리스쩡의 소개로 루쉰(魯迅), 쪼우쭤런(周作人), 루쉰의 집에

기거하던 러시아인 예로생꼬 등과 긴밀하게 접촉했던 정황이 있다”고 소개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기념할만한 가장 역사적인 사실은 단재 신채호가「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했다는 것이다. ‘의열단 선언’이라고 불리는「조선혁명선언」의

집필은 항일폭력단체인 의열단의 약산 김원봉이 베이징의 단재를 찾아와 투쟁

강령을만들어달라고간청함에따라이뤄진것이다. 

단재는 이를 통해“민중은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

기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는‘내정 독립’‘참정권이나 자치운동’은 물론‘외교

론’, ‘준비론’등을비판하면서‘민중직접폭력혁명론’을주창한것이다. 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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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선비였던 단재로 하여금 무정부활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어음위조

라는실천적행동에투신하는계기가된다. 

3⃞대한남아, 대륙인과통(通)하다

동북군벌장쉐량소유저택제2회보합단근거지로사용

중국공산주의시조리따차오도움베이징대도서열람

단재의 기질은‘외곬’이다. 한평생 타협이란 없었음을 수많은 일화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재는 임시정부의 초대 수반으로 이승만이 거론되자“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으려는 이승만이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쁘

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신문에 글을 싣는 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음에도 글자 하나가 틀렸다는 이유로 기고를 중단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왜놈 세상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며 세수도 꼿꼿이 서서 했다는 단재에

게는 과연 어떤 벗들이 있었을까?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숙부뻘인 예관 신규식

선생을 비롯해 이회영·시영 형제,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원들이 단재와 가

까웠던것으로보인다. 

신규식 선생은 구한말 육군의 부위까지 진급했으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죽음

으로 항거하려고 음독했다가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쑨원(孫文)의 신해혁명에

가담하고 중국 국민당 요인들과 한·중 연합단체인‘신아동제사’를 결성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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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대학교정에있는리따차오의동상. 
그는지금도중국공산주의의창시자로추앙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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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중국의 명망가들과 친분이 깊었다. 1922년 임시정부 안에 내분이 생기

자 25일간 단식을 계속하다 목숨을 끊었을 정도로 그 꼿꼿함이 단재와 유사

하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답사와 취재과정에서는 대한남아 신채호 선생이 좌우를

넘어 대륙인들과 교유한 흔적을 발견하는 수확이 있었다. 뜻밖에도 동북군벌

장쭤린(張作霖)의 아들인 장쉐량(張學良)이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

소유의 저택을 근거지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베이징에서 만난 단재의 며

느리이덕남여사와의인터뷰과정에서확인됐다. 

또 중국공산주의의 창시자로 추앙받는 리따차오와도 친밀한 관계를 나눴을 것

이라는 정황증거도 포착할 수 있었다. 단재가 이와 같은 관계를 스스로 개척한

것인지, 아니면다리를놓아준사람이있는지는더확인이필요한부분이다.  

이덕남여사장쉐량과관계증언

단재 신채호가 군벌(무장세력을 가진 토호)인 장쉐량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얘기다. 이는 7일 밤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여사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여사는 중국의 유력인사들이 단재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시아버지가 상하이에 1년 정도 머물다 돌아온 뒤 박용만, 신숙 등과

함께대한민국군정부(軍政府) 건립을위한제2회보합단을만들었는데이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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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따차오의고가에있는응접실. 여기에서한중의혁명투사들과교류했다는기록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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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량 소유의 대저택이 근거지로 제공됐다”고 증언했다. 이 여사는 또“거의 같

은 구조와 규모의 저택이 두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로 반이 헐렸다. 헐린

쪽에 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장쉐량이 실력자였던 데다 울타리 안

이 미로처럼 복잡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

붙였다. 

다음날 원창후퉁(文昌胡同)에서 헐릴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장쉐량의 고가를 찾

아냈다. 고가 일부의 주인이라는 50대 남자는“장쉐량의 부인이 살았던 집이

다. 지금은 국영통신사인 신화사 통신이 대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

혔다. 이남자는부동산가치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한국돈으로200억정도

가된다”고귀띔했다. 

리따차오에게보낸편지관심

“저는전후10년간을정처없이방랑하여지난한세월지치고시달리며(중략)몇

몇 열사와 함께 나라를 위해 죽음으로 적과 싸우기를 기도하였더니 벌써 정세

는 틀어지고 기회는 더욱 멀어져 안타깝게 머리를 어루만지는 동안 어느덧 40

을지났습니다(후략)”

단재 신채호가 중국공산주의의 창시자이자 베이징 도서관의 주임이었던 리따

차오에게 1922년 가을, 도서열람을 요청할 목적으로 쓴 편지는 그답지 않게 울

적하고갑갑한심경을털어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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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따차오는 지금까지도 중국 내에서 추앙을 받는 인물로 베이징대 교정에 리

따차오 동지라는 금석문과 함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번 기행의 단장인 허원

서원대 교수는“단재의 성격으로 볼 때 중국 유명인사들과의 교류에 숙부뻘인

예관 신규식 선생이나 일찌감치 베이징에 터를 잡았던 이회영·시영 형제가

중간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편지를 보면 선생이 직접 나섰을 가능

성도배제할수없다”며관심을나타냈다. 

허원 교수는 또“단재가 논설을 쓰는 신문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정도

로 선생의 글은 베이징의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며“리따차오 역시

공산당 초기에 무정부주의자까지 받아들였을 정도로 폭이 넓은 인물이었기 때

문에두사람이깊이교유했을가능성도충분하다”고강조했다. 

장쉐량저택과리따차오고가50m 거리

이덕남 여사의 설명을 듣고 보합단 근거지로 사용됐다는 장쉐량 소유의 저택

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뜻밖의 수확은 장쉐량 저택과 리따차오 고가가 직

경 상으로 불과 50m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구불구불한 후퉁의

골목길을따라가더라도두집의거리는100m 남짓일정도로가깝다. 

장쉐량은 항일보다 공산주의 말살을 염두에 두고 있던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

(蔣介石)를 감금한 뒤 죽이겠다고 협박한 이른바 시안(西安)사건을 통해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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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항일민족통일전선인 제2차 국공합작을 이끌어낸 독특한 이력의 인물이다.

결국 장제스의 미움을 사 타이완으로 끌려간 뒤 40년 동안 연금생활을 했으며

장제스사후에하와이에서숨을거뒀다. 

장쉐량과 리따차오의 집이 가깝다고 해서 두 인물이 교류를 했을 것으로 단정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뒤에 벌어진 일이지만 리따차오는 장쉐량의 아버지

인장쭤린이보낸사람에의해1927년사살된다.  

다만 단재가 보합단 활동을 했던 시기에 리따차오가 고가에 머무르며 한중의

투사들과 폭넓은 교분을 나눴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단재 신채호와 리따차

오가각별한사이로지냈을가능성이높다는얘기다. 

허원교수는“단재가 1920년대 초에 보합단 활동을 했고 리따자오가 고가에 머

물며 사람들을 만난 시기도 1920~1923년까지이기 때문에‘두 사람이 막역하게

지내지 않았을까’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며“실제로 리따차오의 고가에는 이

같은만남을목적으로한응접실이있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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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쉐량이단재등제2회보합단관계자들에게근거지(사진왼쪽)로제공했다는
저택으로들어가는입구

만주에서베이징까지6일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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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시서는들판에서움켜쥔뜨거운혼(魂)이여

역사학자단재만주돌아보고대고구려사상정립

2004년유네스코문화유산등재후대대적정비

1910년 4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서인 안정복의『동사강목』한 권을 들고

망명길에 올랐다. 이후 선생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등에

머물며실천적사상가이자언론인, 역사학자로불꽃같은삶을살았다. 

단재 선생의 행적 가운데 가장 분명한 고증이 이뤄진 것은 역사가(歷史家) 단

재다. 『조선상고사』등 그의 자주적 사관을 뚜렷하게 말해주는 구체적 저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웅이 필요했던 암울한 시대에 영웅을 배출할 조건이 국

민적 역량이고, 강한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역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고판단했던것이다. 

지난 1월4일~9일까지 단재의 망명유적지를 답사한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

원회답사팀은5일오후뤼순감옥을 돌아본 뒤6인1실 3등열차로 밤새만주벌

판을 달려 퉁화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지안(集安)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돌아

봤다. 지안은 고구려가 424년 동안 두 번째 수도로 삼았던 국내성이 있었던 도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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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해만으로도웅장한대고구려

환도산성은 유리왕 22년(서기 3년) 국내

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적의 공격에 대

비하기 위해 국내성에서 가까운 산에 축

조한 산성이다. 해발 676m 환도산에 위

치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허물어

지고 남측성벽과 망대 등 일부만 남아있

다. 조선족 안내원은 "전돌로 성을 쌓는

중국과달리거대한돌을다듬어 '육각쌓

기'를했기때문에그나마성벽이남아있

다"고설명했다. 

단재는 1914년 대종교 종사 윤세복의 초청으로 길림성 환인현에 1년 동안 머물

며 고구려 유적을 돌아봤는데, “한 번 본 지안이 김부식의 고구려본기를 만 번

읽는 것보다 낫다”고 표현했을 정도이니 그 감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미뤄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다. 단재는 이후 베이징으로 돌아가 1920년대 중반까지 연구

와저술을일단락한다.  

끝으로 중국이 2004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이후 중국의 국가급 경관지구

로 대대적으로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지안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사진을 중

심으로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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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둘러싸인천혜의요새

산성 안에는 2004년부터 중국이 발굴

하기시작한궁궐터가있다. 외침이있

을 경우 국내성을 대신해 수도역할을

했던 곳인데, 342년 선비족이 세운 연

나라의 침입으로 불탔다고 한다. 환도

산성을 둘러싼 봉우리의 바깥쪽은 절

벽이기 때문에 남쪽 성문만 지키면 되

는 천혜의 요새였다고 한다. 안내원은

“저 산봉우리 능선을 한 바퀴 도는데

14시간정도가걸린다”고밝혔다.    

국가급관광지구로거듭나다

환도산성입구에는유네스코문화유산

과 중국의 국가급 여유경구(旅遊景區)

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는 표석이 서있

다. 지안이 고향인 안내원은“어렸을

때는 고구려 산성인지도 모르고 뛰어

놀던 놀이터였다. 2004년 유네스코 지

정 이후 안에 살던 농민들을 내보내고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했다. 옌벤대를

졸업했는데 내가 배운 역사교재에는

‘중국 변방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

다’고단한줄만기록돼있었던기억이

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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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에서만난중국상인

동북지방은 추위 때문에 겨울에 유적

지의문을닫거나거의관광객이없다.

환도산성과 귀족 무덤군이 있는 입구

에 답사단이 도착하자 어디선가 새콤

한 산(山)열매에 설탕옷을 입힌 꼬치를

파는 상인이 나타났다. 장수왕릉 앞에

선 산삼을 파는 중국인이 서툰 우리말

로 수작을 걸기도 했다. 동북항일연합

군을 기리는‘정우 능원’에서 본 항일

전사들의 복장과 너무 닮았기에 기념

촬영을했다.  

무너져내린자존심국내성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을 둘

러싸고 있던 성곽의 둘레는 2775m에

달했다는데, 현재는 중국 동북해방전

쟁과 아파트 공사로 인해 약 400m만

동성가(東盛街) 도심 한가운데 남아있

어마치아파트단지옆화단담장처럼

보인다. 국내성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고 7m에 이르는 성벽의 높이도

1980년대 이후 3m로 낮아졌다. 경사

가가파른쪽이성바깥이고내부는경

사가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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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장군총이아니라장수왕릉

지안현에는 약 1만2000기의 고구려

무덤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 가운

데 동양의 피라미드로 일컬어지며 과

거 장군총으로 불렸던 사진의 무덤은

장수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아 현재

는 장수왕릉으로 부른다. 평평한 꼭대

기에서 기와와 주춧돌이 발견돼 누각

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100개

에이르는돌로쌓았고, 천장돌은 50톤

에 이른다. 너비 33m, 높이는 13m에

달한다.  

조작과훼손에도우뚝한호태왕비

장수왕릉과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되

는 두 무덤 사이에는 광개토대왕비가

오벨리스크처럼 서있다. 보호각은 유

리로 둘러쳐져 있는데 중간에 알루미

늄 기둥이 서있어 밖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쉽지않다. 중국관리인은내부사

진촬영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 비석은

일본인들이 이끼를 없애려 쇠똥을 발

라 태운데다 석회를 이용한 탁본 등으

로크게훼손됐으며, 글씨를조작한의

혹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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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지 않는 압록강 그러나 겨울성

지안시내에서바라본압록강너머에는

손에닿을듯가까운거리에북한만포

시가있다. 산을경작지로개간함에따

라민둥산이돼버려더수해가잦다고.

지안이 고향인 조선족 안내원은“어렸

을때겨울이면압록강이얼어북한아

이들과 어울려 놀았다. 강줄기가 국경

이기때문에강위에서노는것은문제

가 없었다. 그러나 1995년 운봉수력발

전소가 생기고 난 뒤로는 압록강이 얼

지않는다”고말했다.    



‘단재신채호선생의망명유적지를따라’에참여한
허원단장을비롯한답사단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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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 아는 것이 무언가를 물으면 무어라

고 답할까. ‘아나키즘’, ‘고구려’정도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독사신론’이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정도를 더 말할 것이다. 그런데 단재 선생에게는

이런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지식의 깊이가 더 큰 사람들일수록 감동할 만한

요소들이너무많다. 그래선지단재에미친사람들도있다. 바로단재신채호선

생을 기리고, 단재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사람들이다.

충북대 김승환 교수나 서원대 허원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재문화예술

제전의 참여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왜 단재를 그토록 숭앙할까. 그들은

단재안에가장오롯한정신세계의극치가담겨있다는것을알기때문이다. 

단재의 깊이는 학술적 깊이가 깊은 사람들일수록 더 명확히 바라본다. 1936년

단재가 차가운 시신으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일제의 서슬 퍼런 눈이 있었지만

광활한중국땅을덮고도남는
단재의기상을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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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산성안의눈덮힌궁전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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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 한용운이 비석을 마련하고, 오세창이 비문을 썼다. 몇년전 단재 문화예술

제전에 강사로 참여한 도올 김용옥이 단재의 사당 문밖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흠모의 참배를 올린 것도 단재의 사상적 깊이와 넓이에 감명 받았기 때문

이다. 지난해 12월 8일 단재 선생의 탄신지인 충북 청원군 낭성면에서 시작된

탄신 128주년 기념 헌화식으로 시작된 단재 추모행사는 2009년 1월 9일 중국내

단재유적지답사로끝을맺었다. 필자는이행사를동행하면서다시금단재정

신을기억해냈다. 

단재선생의순국지다롄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한시간만에 다롄(大連) 공항에 착륙했다. 한반도

를향한 두개의 반도중에하나인 랴오닝반도의 최남단 도시인 다롄은 중국근

대사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다. 청일전쟁 후에는 부동항과 동아시아 야욕을 가

진 러시아가 조차(租借)했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대륙에 대한 야욕을 가진 일

본에게조차당하는비극의땅이기때문이다. 

첫날 해질 무렵에 다롄에 도착한 일행은 번화가인 톈진지에(天津街)의 양꼬치

집에서밤참에빠졌다. 서원대역사교육학과허원교수를비롯해기자, 교사등

12명의소박한사람들은단재라는한모티브앞에서이길을나선이들이다. 미

리 영하 20도를 넘는 강 추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기꺼이 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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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가는 여정에 참여한 것이다. 우리가 밤참을 한 다롄 역 앞은 1932년 우

당 이회영(李會榮 1867~ 1932) 선생이 체포되어 구타로 사망한 다롄항과 가깝

다는말에분위기가숙연해지기도한다. 

다음날 일찍 여장을 챙겨 버스에 올랐다. 따리엔에서 한시간여를 달리면 뤼순

(旅順)이 있다. 뤼순은 랴오닝 반도 끝단에 있는 해군도시다. 이곳과 산둥반도

끝단 옌타이 사이가 뚫리면 발해만에 침략자가 들어갈 수 있고, 결국 톈진을 거

쳐 베이징에 상륙할 수 있다. 아편전쟁이후 몇차례 이 길이 뚫리면서 베이징은

서구제국이나일본의손에유린당했다. 

하지만 뤼순이 우리에게 남다른 것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26일 이곳에서 처형됐고, 그로부터 약 26년 후인 1936년 2월 21일에

단재선생이 옥사했기 때문이다. 겨울인데다 월요일 오전이어선지 우리를 제외

하고이곳을찾은이들이거의없다. 뤼순감옥은러시아가지은하얀벽돌부분

과 일본이 지은 붉은 벽돌로 구분되는데, 일본은 해군기지인 이곳에 가장 중요

한 수감자들을 모았다. 죄수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이나 고문도구가 있는 심

문실 등을 지나니 별채로 되어 있는 안중근 의사 수감터를 만난다. 일본 대륙

침략의 선도자를 암살한 만큼 안의사의 감방은 주변 건물로 둘러쌓인 감옥 중

심부에 있었다. 수감 방 옆에는 별도 감시자의 방이 있을 정도였다. 허원 교수

의재청으로일행은잠시묵념을하고현장을떠났다. 

다시죄수동에들어가자단재신채호선생의흔적을만날수있다. 단재선생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단재선생이 쓴「조선혁명선언」의 일부가 있다. “민중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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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혁명의 핵심 역량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군중

속에 들어가...”로 시작된 이 글은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의 부탁으로 1923년

1월에 써준 것이다. 만해 한용운(韓龍雲)의「조선독립의 서」와 더불어 식민지

시대 2대 명문장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굴하지 않아야 하는 민족의 사명을

말해준다. 

일행은 마지막으로 의료실과 처형장을 봤다. 별관인 의료실은 말이 의료실이

지 마루타 실험을 하던 장소였다. 교수형이 처해지던 처형실은 처형자를 나무

통 속으로 집어 넣어 그대로 묻는 방식을 볼 수 있어서 일본의 시체에 대한 경

시를볼수있다. 단재선생은1936년 2월 21일이곳에서옥사하는데,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와서 가까스로 이곳에서 암장을 피하고 어렵사리 고향 땅에

묻힐수있었다. 

일행은 뤼순 감옥을 나와 다시 따리엔으로 들어갔다. 일본의 심장부 같았던 따

리엔이기에 별다른 독립 유적지가 없어서 러시아시절 조차한 흔적이 남은‘러

시아 거리’를 들렀다. 따리엔 등지는 부동항이지만 동북의 차가운 기운이 있기

에옷깃을여밀수밖에없다. 러시아거리를둘러보고기차역으로향했다. 다음

목적지는단재선생이고구려사를쓰기위해들렀던지안(集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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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시는랴오둥반도남단의해안도시다. 근대이후에는러시아, 독일, 일본등이열성적으로접

근하려한도시중의하나다. 다롄은북온대지역으로난온대해양성기후에속한다. 기후가따뜻

하고사계절이선명하다. 다롄항만은물이깊고넓으며겨울에는얼지않는다. 항구통과물동량

이중국에서두번째로많다. 다롄시는산과바다가접해있어경치가아름답고기후가적합해중

국북방최고의여행, 휴양, 피서명승지중의하나이기도하다. 다롄역앞에서다롄－뤼순여행을

묶는패키지를150위안가량에판다. 시간이많지않을경우이용하면좋다. 

다롄은오랜시간동안러시아, 일본등의조차지시대를겪으면서많은특색을갖게되었다. 다롄

을대표하는것은다양한모양새로추억에젖게하는전차와안마와광장문화를들수있다. 다롄

은도시전체가광장이라고할수있다. 물론개중에는공원인곳도있지만두개가별반차이없이

쓰이는데, 시전체가광장으로연결되었다고볼수있을정도다. 상업지구가몰린승리광장(勝利廣

場)과휴식문화가발달된중산광장(中山廣場)에는많은사람들이모여제기를차거나연을날리며

시간을보낸다. 다른도시에서보기힘든2인자전거(雙人自行車)도다롄의명물가운데하나다. 광

장에서는젊은연인들이한대의자전거에서시간을보내는일이많다. 

다롄의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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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후탄공위앤(老虎灘公園노호탄공원)

라오후탄의 호랑이들은 따리엔의 몇 상징

물가운데하나다. 이공원은시중심에서 5

㎞ 떨어진 동남쪽에 있으며 삼면이 산에 둘

러싸여있고, 한면이바다와접하고있다. 들

어간만을중심으로각종오락시설과볼거리

가배치되어있다. 안에는중국서가장큰산

호전시관등이있다.

공원의탄생에는전설이있다. 옛날에용맹한

호랑이 한 마리가 해변가로 뛰어들어와 어민

들을해치고있었다. 이때청년석조가호랑이

와결투하여호랑이를죽였으나자신도죽음을당했다. 그래서후세사람들이석조의용기를빌어이공

원을만들었다. 볼거리는거대한호랑이의조상에지나지않는다. 그러나맞은편에는중국학(鶴)들을자

생시키는공원이있다. 

라오둥공위앤(勞動公園노동공원)

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기차역에서 나와

대형호텔이즐비한중심가를 500미터쯤직

진하면 나온다. 휴식 기능과 더불어 오락기

능, 문화활동기능을겸한공원이다. 내부에

는 중국 프로리그에서 거의 절대적인 성적

을낸다롄축구팀을기념하기위한축구공

모양의기념모형도있다. 공원안에는공작,

단정학, 사슴 등이 있으며, 공원 남쪽에는

수상공원을만들어모터보트도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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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리엔의중요한

성하이공위앤(星海公園성해공원)

성하이공위앤은 시 중심 서남 5㎞ 밖에

있는유명한해변공원이다. 남쪽은해변

이고양측은돌산이바다쪽으로닿아풍

랑을 막아 주는 천연해수욕장이다. 공원

안에는 또 한 폭의 바다가 펼쳐져 있어

여행자들은 높은 곳에 올라 해경을 감상

하기도 한다. 공원 내의 성래 바다 밑 세

계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통도식 수족관

이다. 200여 종의 진귀한 물고기를 전시

하고있다

다롄자연박물관

(大連自然博物館대련자연박물관)

성하이공위앤 근처에 있으며, 1950년에 개관한 기차역 부근

의박물관을최근에옮겼다. 여기는해양생물, 지질광물, 생

명기원과인류출현, 동물, 식물등5개부분이있다. 2,700여

종의표본이진열되어있다. 

진스탄공위앤

(金石灘公園금석탄공원)

진스탄공위앤은 따리엔시 중심에서 북쪽으

로약간떨어진지역에조성된거대한해안

공원이다. 6킬로미터정도의해안에기이한

바위들이서있어서신이만든조각공원이

라는애칭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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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티에산(老鐵山)은시의서남쪽에있는데바다와접한거대한벼랑이다. 이곳에는수많은새들의자

생지여서독특한느낌을준다. 뤼순의완충우(萬忠墓)는청일전쟁당시일군에게암살된시신들을모아

놓은곳으로우리나라의‘7백의총’을연상시킨다. 

뤼순반도북쪽해안에 130미터높이의산에백탑이있는데이것은일본군이러일전쟁에서승리한후

사망자들을 위해 세운 것이다. 때문에 원래는 표충탑(表忠塔)으로 불렸으나 1945년 공산화와 더불어

바이위산타(白玉山塔)으로바뀌어, 일본제국주의침략전쟁을상징하는기념물이되었다. 또 시내북

쪽에는 둥지관산(東鷄冠山)이 있다. 이곳은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싸운 곳인데, 전쟁 유적이 보호되어

있는데, 르어잔장위즈(日俄戰爭遺址)으로부른다. 

1904 1905년, 중국에대한야욕에불타던러시아와일본은전쟁을시작했다. 뤼순과다롄은모두청일

전쟁후일본에게조차됐으나곧조차권을빼앗겼다. 후에는러시아의조차지로바뀌었다. 러일전쟁의

가장큰격전지이자쟁탈지는뤼순과다롄이었다. 특히해군기지가있었던뤼순의역사는더험난했

다. 이 전쟁은 뤼순에게 큰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지금 남은 러일전쟁 유적은 띠앤안파오다이(電岩砲

台), 203고지(高地), 둥지관산베이바오루(東鷄冠山北堡壘)와왕다이파오다이(望台砲台) 등이다.

뤼순(旅順여순)

뤼순은 랴오둥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도시이며 천연적인 부동항 중의 하나다. 따

리엔과는차로한시간거리로역시근대

사의격랑을탄곳이다. 우리나라사람들

에게는안중근의사가이토오히로부미를

암살하여갇혀있었던곳이어서감회가남

다른곳이다. 신채호선생도이곳에서순국

했다. 이곳은 현재 중국의 주요 군항 가운

데 하나므로 공식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

어갈수없다. 다만여행사에합류되어들어

가면문제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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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선생의뜻을이어고구려를만난다

따리엔에서 지안으로 가는 방식은 단둥(丹東)을 거쳐서 육로로 가는 방식도 있

지만 겨울의 혹한을 피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밤기차를 이용했다. 따리엔역

에서 16:21분에 출발하는 N185를 타면 다음날 새벽 6:34분에 지안 인근 대도시

퉁화(通化)에 닿는다. 밤새 기차는 선양, 푸순 등을 거쳐서 다음날 새벽에 예정

대로 퉁화역에 내렸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참가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차가운 공기를 만나야 했다. 그날 통화의 아침 기운은 영하 23도였다. 그나마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지 이곳은 예사로 영하 30도 아래로 넘어

가는곳이다. 

대부분은 잠을 자면서 지나 잘 모르지만 기차가 지난 푸순(撫順)이나 신빈(新

賓), 메이화코우(梅花口) 등은 항일전사들이 해방까지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던

곳이다. 현대식 옷으로 겹겹이 입어도 추운 이곳에서 부실한 옷과 형편없는 무

기로 무장투쟁에 참여한 전사들은 노숙을 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결

국 그렇게 얻은 이 땅의 지금 모습을 생각하니 죄스러움에 산 위에 자란 작은

나무조차 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졌다. 아울러 다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이땅에와서투쟁에참여할민족의역량이될까가저절로걱정됐다. 

단재 선생은 1914년 업무 차 만주에 들렀다가 고구려 유적을 답사한다. 콧물이

나오자마자 얼 만큼 혹독한 추위였지만 지안을 향하는 두시간 여의 여정은 현

지 가이드의 편안한 이야기로 인해 금방 훈훈해졌다. 고국을 피해 이곳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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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온 사람들은 이곳에 벼농사를 처음 보급했다. 우리 민족의 벼농사를 보고 한

족들도 벼농사를 따라 하지만 밥맛만 보고도 조선족이 지은 것인지 한족이 지

은것인지알만큼우리민족의농사술을뛰어나다. 물론이제농촌에남은조선

족동포들도얼마남지않았다. 

지안에서는 환도산성과 북한이 바로 앞에 보이는 압록강, 장수왕릉, 광개토대

왕릉비와 태왕릉을 들렀다. 웅혼한 고구려인들의 기상이 살아있는 성스러운

장소들인 만큼 참가자들의 눈은 흥미로 가득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우리

는 압록강변에는 고구려 방식의 불고기 집에서 점심을 했다. 겨울이라 뜨듯한

구들 위에서 먹는 지안식 불고기 요리의 매력에 모두가 빠져서 구들이 타는 지

도모를만큼열심히먹었다. 덕분에참가자중한여교사분의파카가조금눌었

지만, 지안의 바이지우(白酒)로 인해 고구려 혼에 접신이나 한듯 모두가 흥겨

운 분위기다. 통화에 있는 동북항일연군 중심인물 양정우의 묘를 보자는 의견

이 있어서 서둘러 지안 답사를 마치고 퉁화로 향했다. 퉁화시 중심부에 자리한

양정우능원은 동북항일연군 1군의 군단장인 양정우(楊靖宇)의 묘다. 임금이나

황제의 묘에나 쓰이는 능(陵)이 붙은 이곳에는 양정우가 이끌던 1군의 1사단장

인 이홍광(李紅光)을 비롯해 이춘열, 이동광, 김정길, 김순희 등 우리 조상들이

상당수를 차지해 동북항일운동에서 우리 민족의 위상을 말해준다. 또 조직도

에서는2군단3사단장으로김일성이기록되어있어눈에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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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선생이가장오래거주한베이징

퉁화에서 저녁을 하고 일행은 다시 기차에 올랐다. 21 : 35분에 출발하는 K430

열차는 15시간25분만인 다음날 오후 1시에 베이징역에 닿는다. 밤시간의 기차

는그런대로버틸만하지만오전내내기차에서버티는것에는좀답답해한다.

불과 80여년전만 해도 두곳을 왕래한 단재선생의 수고에 비할 길이 아니지만

문명에익숙한이들에게한나절의여유도번거롭다. 

우리는 베이징에 도착해 바로 진스팡제(錦什坊街)로 향했다. 이곳은 단재선생

이 1920년 박자혜 여사와 결혼해 험난한 베이징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곳이다. 라마식 하얀 탑이 인상적인 바이타쓰(白塔寺)가 바로 보이는

이골목21번지에자리한단재선생집은옛모습은거의남아있지않다. 전형적

인 벽돌형 후퉁 주택인 이 집은 1960년대 완전히 새로 만들어 집이다. 하지만

이 집조차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완전히 재개발되어 대형 오피스 빌딩이 들

어설예정이다. 

1921년 이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곳에서 큰 아들인 수범씨를 낳은

것이다. 진스팡제 생활중 가장 역점적인 일은『천고(天鼓)』를 발간한 것이다.

이후단재가족은챠오떠우후퉁(炒豆胡同)으로집을옮긴다. 

챠오떠우후퉁을 방문하기 전 우리는 단재 선생이 베이징 생활중 가끔 찾아와

집필활동을 하던 보타암(普陀庵 현 石燈胡同)을 찾았다. 루쉰의 동생인 쩌우쭤

런(周作人 1885~ 1966) 등도 찾아와 집필을 하던 이곳은 작은 암자다.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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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찾은 기억이 있었지만 스떵후퉁(石燈胡同)은 여전히 찾기 힘든 골목이

었다. 역시 1980년대에 재개발해 암자의 흔적은 없지만 스텅후통 10번지가 옛

보타암자리라는말에그집을찾았다. 낯선집에가끔씩한국연구자가찾아와

선지반가운모습으로주민들이이집을안내해준다. 

이곳을 급히 보고 우리는 챠오떠우후퉁(炒豆胡同)으로 향했다. 이 후퉁은 이제

는 잘 개발된 옛 문화거리 난루오꾸샹(南 鼓巷)에 접한 한 길이다. 단재의 베

이징 생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베이징징마오따쉐(北京經貿大學) 최옥산 교

수는“챠오또우후퉁에서의 첫 일년, 단재는 갖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의

혼자의 손으로 논설, 독립운동소식, 내국시문(內國時聞), 해외잡기(海外雜俎)

등 다양한 내용으로 묶은 한문 월간잡지『천고(天鼓)』를 집필하는 한편 군사통

일주비(軍事統一籌備)에 참석하고 임정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성토문을 기초

하고, 「통일책진회발기취지서」를작성발표하는등여전히왕성한활동을펼쳤

으며 그 중에서도『천고』의 집필에는 각별한 정성을 쏟은 듯하다”고 적었다.

단재선생의집필활동에정점에있는장소다. 하지만일년도채우지못해단재

는 가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군벌들의 난립으로 인해 복잡한 이곳에서 가

족을 꾸릴 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훗날 아들 수범씨는 아버지의 사망소

식으로뤼순을찾았다. 이후아버지의행적을찾아평생을바치는데, 단재선생

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길을겪다가1991년사망했다. 

가족이 떠난 후 단재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다. 단재는 집을 챠오떠우후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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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 않은 따헤이후후퉁(大黑虎胡同)으로 옮겼다. 길이 150미터의 협소한 골

목으로이인근에서가장작고초라한곳이다. 이때벽초홍명희도단재의집에

들렀다가기겁할만큼더러운이불로인해잠을자지못하고집을나왔다. 사실

이 이불은 단재가 벽초가 찾아오기 얼마전 찾은 한 노인집의 이불이 너무 초라

해 바꾸어 준 것이었다. 이때 단재는 이불의 위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벽초를

꾸짖었다고할정도로세상에막힘이없는인물이었다. 

베이징의 첫날 일정을 마치고 밤에는 베이징에 사는 고 신수범선생의 부인 이

덕남 여사를 만났다. 이 여사는 따님(단재 선생 증손녀)이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주로 베이징에 거주하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을 방문한다. 신수

범 선생을 만나던 당시 인기 절정의 운동선수이던 이 여사는 자신보다 13살이

나 많은 신수범 선생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 처음에는 이승만 정부의 눈을

피해 다니는 남편을 간첩으로 의심할 만큼 힘들었지만 남편이 손을 잡고 찾아

간 독립운동가들이 단재선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남편의 뒤를 이어 유

지를 잇고 있다. 이 여사는 친일파 연구가 조문기 선생이 했다는“조국이 두 개

만 있다면 정말 갖고 싶지 않은 나라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반역사

적인흐름을개탄했다. 

다음날 필자는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다. 다른 방문단은 남은 베

이징의 단재선생유적을 답사하고 9일 귀국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필자는 9

일부터 타이완을 방문했다. 전혀 상관없는 여정이지만 필자는 타이베이에서

한시간 거리인 지룽항(基隆港)을 경유했다. 지룽항은 단재선생이 일경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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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곳이다. 단재선생은 1928년 5월8일 타이베이 지룽항(基隆港)에 상륙하려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뤼순(旅順)감옥으로 옮겨져 수감생활을 하다가 1936년 2

월21일영면했다.  

단재 선생은 경술국치가 벌어진 1910년 중국으로 피신해 26년여간 정치인, 언

론인, 사상가, 역사가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곤궁한 처지에 얽매이지 않고 조국

의 독립을 위해 정진한 순일무잡한 위대한 사상가다. 그의 사상은 어릴 적부터

배운 유학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 모두를 섭렵했지만 어느 한 사상

에치우치지않고조국해방을위한정도를찾는것이었다. 그가거의홀홀단신

으로 1921년 1월부터 펴낸『천고(天鼓)』는 우리 독립운동 소식은 물론이고 동

서양 모든 사상을 섭렵한 그의 광범위한 지식체계를 보여준다. 그는 중국어로

발행된 이 잡지를 통해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마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

리 독립운동 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노력은 임시정부를 통

해서는 물론이고 마오쩌둥 등이 이끈 홍군(紅軍)과의 결합세력을 통해 광범위

하게 실현됐고, 결국해방공간에서우리민족이독립국가를세우는데큰역할을

했다. 

이번에 지나간 단재의 길은 블라디보스토크, 칭다오, 상하이 등을 더 추가해야

져만 조금 더 정확해진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그 흔적을 만나면서 우리가 단재

와 같은 위대한 스승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부활이나 김

구선생의 폄하 등으로 진행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단재 선생을 구천에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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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잃을 것 같다. 굳이“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민족과 국

가는소멸할것이다”는아놀드토인비의말을인용할필요가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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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선생을여기모시며
도종환

살아서뜨거웠고
죽어서더욱꼿꼿했던당신

살아서한번도비굴하지않았고
죽어서더욱형형하게빛나던선생이시여.

님가신지예순해에
우리앞에님의모습바로세우며

우리가이땅에서어떻게살고
어떻게죽어야하는가를생각합니다.

빼앗긴나라되찾기위해
한생애다바치고도

돌아와내땅에서더욱쓸쓸하였던세월

이제온겨레
님의형상앞에무릎꿇고머리숙여

그토록꿈꾸시던님나라바로세우기위해
선생의뜨거운넋여기세웁니다.

내지닌모든것조국에다바치고나서야
영원히사는목숨의의미를

당신앞에서다시깨닫습니다.

살아서뜨거웠고
죽어서더욱꼿꼿했던선생이시여.

칠천만겨레의
영원한단재선생이시여.



단재 신채호는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위인이다. 한국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역사학자이면서 많은 문학작품을 창작한 작가다. 또한 신문과 잡지
를 발간한 언론인이자 식민지 반식민지하의 조선인들을 일깨운 교육자이
며조선의독립을위하여모든것을바친독립운동가다.  

단재는죽어서도편치못했다. 그의한줌유골이압록강을건너고, 2월 24일경성역을지나청주에이르러고향

충북청원군귀래리로운구되었다. 당시단재는호적이없었다. 일제의조선통치를부정한단재가일제의호적에

올라있을수가없었다. 호적에올리는순간, 단재는일제의시민이되는것이므로단재는단호히호적을거부했

던것이다. 

그런데1945년해방이후, 한국정부는일제의호적법을그대로이어받았기때문에국적을부여하지못했다. 살

아서환국한경우에는새로운국적과호적을취득했지만, 단재와같은경우에는이미사망했기때문에법률상으

로는대한민국국적과호적을취득할방법이없었다. 우여곡절끝에2009년에이르러겨우호적을되찾게된다. 

죽어서도단재는갈곳이없었다. 그래서울타리안에가매장이되다시피했다. 이처럼단재는민족의가슴에무

덤을만들고죽어버린것이다. 한편상해임시정부당시이승만을의정원에서축출했던인연때문에대한민국건

국이후에도단재는올바른평가를받지못했다. 단재가외교론의허상을통렬하게비판하면서민중직접혁명론

을주장하고무장봉기나폭력암살등테러를지지했기때문이었다. 그런데1962년, 박정희정권은민족의정통

성을회복한다는의미에서단재와독립운동가들을추앙하는작업을전개했다. 이리하여충북청원군귀래리에

사당이세워졌고묘소가단장되었다. 서서히역사에복권되기시작한것이다. 


